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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수십 년 동안 WCRC와 그 전신들은 지난 총회와 다음 총회 사이의 우리 삶을 기
록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라이프치히에서 치
앙마이로"라는 제목을 붙일 유사한 문서를 발표할 시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치앙마이 총회가 창립 150주년과 맞물려, 지난 라이프치히 총회 이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장을 서두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의 제목을 "
라이프치히 이전부터 치앙마이로"로 정했습니다. 

제27차 총회가 열리는 치앙마이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증언을 계속하라"
는 주제는 우리 교제 공동체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총회 이전은 물론 이번 
총회 사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증언에 참여해 왔는지 살펴볼 좋은 기회입
니다.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그 증언을 계속하기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현재 시제로 가져옵니다.

여기에 제시된 기록들은 모두 WCRC와 그 전신들이 오랜 세월 증언을 견
지해 온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언자적 소명을 따
르고, 19세기에든 20세기의 어느 시기에든 죽음과 파괴에 맞서는 힘이 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해 왔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도 그 예언적 증언을 계속 이어가
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의 증언에 도전이 따릅니다. 우리의 증언에 맞서는 세력들
은 강력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증언에 대한 우리의 헌
신이 아무리 굳건해도 도전은 단순히 가중되는 듯 보이고 상황은 악화일로입니
다.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건 패배할 수밖
에 없는 싸움이 아닌가?"입니다. 바로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2
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
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자.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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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
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증언을 인내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
른 선택은 없습니다. 제27차 총회가 WCRC와 모든 회원 교회들이 믿음과 증언
을 인내하며 지켜나가도록 고무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 인내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까지의 여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신 나즐라 카사브 총회장님의 지도력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들, 
총무, 그리고 이 총회 기간 동안 교단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집행위원회 위
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별 협의회 지도부와 그들이 각 지역에서 교단
의 관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
에 이르는 여정의 전반기에 총무로서 지도해 주신 크리스 퍼거슨 목사님께 감
사드립니다. 

제26차와 제27차총회 사이 여정을 기록한 이 문서를 작성해 주신 동료 집행서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필립 비노드 피콕, 한스 레싱, 무나 나사르님께 진심으
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록을 읽으며 우리가 치앙마이에서 모일 때, 그리고 150주년을 넘어 앞
으로도 어떻게 증언을 지속할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우리의 증
언을 인내하며 계속해 나가도록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트리 니오미
임시 총무
202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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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이전 (1875~2017)

창립부터의 WCRC 형성 과정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0년대부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의 장로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관계
에서 더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와 서신을 주고받았
습니다. 그들은 유럽 다른 지역의 동조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 대화에 참여시
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875년 7월, 개혁주의 기독교인 그룹이 런던에 
모여 함께함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는 오늘날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이라 
불리는 단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는 100년 후인 1975년 제임스 매코드가 "가
장 오래된 조직화된 개신교 세계 가족"이라 묘사한 이 단체의 여정의 시작이었
다.  그 회의에서 그들은 "장로교 체제를 고수하는 전 세계 개혁 교회 연합"이라
는 명칭을 채택했습니다.

6년 후인 1891년 7월, 같은 도시 런던에서 미국과 영국의 회중교회 지도자
들이 모여 선교에서 상호 지원과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유사한 열망을 표명하
며 국제회중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gregational Council)를 탄생시
켰습니다.  

1946년, 일부 개혁교회들이 교회 연합을 넘어 유기적 연합체로서의 총회
(synod)를 지향하는 원래 의도로 모여 개혁 에큐메니칼 총회(The Reformed 
Ecumenical Synod)를 구성했다. 첫 총회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열렸다. 이 기구는 1988년 개혁 에큐메니칼 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로 개칭되었다.

이 세 흐름의 교회들은 16세기 종교개혁, 특히 울리히 츠빙글리, 하인리히 
불링거, 장 칼뱅, 마리 덩티에르, 존 녹스가 주도한 운동(일반적으로 개혁주의로 
분류됨)을 통해 그 뿌리를 찾습니다. 장로교 체제를 채택한 세계 개혁교회 연합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은 창립 초기부
터 16세기 종교개혁보다 앞서 피에르 발데스와 얀 후스의 영감으로 12세기와 15
세기에 시작된 개혁 운동의 결과물인 교회들을 포용했으며, 이들 교회는 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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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덴시안 교회와 체코 형제회 복음교회
는 역사 초기부터 개혁교회 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1970년, 장로교 체계를 따르는 전 세계 개혁교회 연합(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은 국제 회중교회 협의회
(International Congregational Council)와 연합하여 세계 개혁교회 연합(장
로교 및 회중교회)(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Presbyterian 
and Congregational))이 되었다. 통합 총회(Uniting General Council)는 케
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다.

2010년 6월, 또 다른 통합 총회(UGC)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세계 개혁교회 
연합과 개혁 에큐메니컬 협의회가 통합되었습니다. 이 통합 총회의 장소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지속적 기구의 삶이 '세계 개혁
교회 공의회'라는 새로운 정체성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교제체는 200개 이상의 회원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1억 명 이상
의 기독교인을 포괄합니다. 대부분의 회원 교회는 글로벌 남반구에 위치해 있으
며, 많은 교회들이 자국에서 종교적 소수자로서 증언할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WCRC 회원 교회들은 회중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발덴시안 교회, 후스
파 교회, 연합교회/통합교회로 구성됩니다. 이들 회원 교회들은 개혁주의 신학
과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며, 요한복음 17장에 표현된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
를 실천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개혁교회로서의 우리의 연합
은 에큐메니칼 운동 내에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핵심 목표를 항상 소중
히 여겨왔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또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
니다. 연합된 목소리로 함께 말함으로써, 우리는 일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며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WCRC의 역사 속 중요한 약속들

1875년부터 현재까지 교단의 전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중요한 약속 중 세 가지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동의 증언을 위해 개혁주의 기독교인들과 
개혁주의 요소를 지닌 연합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는 1875년부
터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
었습니다. 따라서 교단의 역사는 식민주의, 나치즘, 인종주의와 아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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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헤이트, 성별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기후 불평등 등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에 대한 확고한 헌신은, 
특히 악과 불의로 특징지어지는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
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에 포함된다는 우리의 이해에 뿌
리를 두고 있습니다.   

2.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작은 교회와 “약한” 개혁교
회들을 강화하는 일.

3.	 기독교 일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교회 가족의 다섯 번
째 총무(마르셀 프라데르방)는 그의 저서 『봉사의 세기』에서 이 헌신을 
1552년 토마스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뱅이 기독교 일치를 위해 
열 바다를 건너갈 각오를 밝힌 비전과 연결시켰다. 동일한 책의 서문에
서 제임스 매코드는 이 교제 공동체가 세계교회협의회(WCC) 설립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CRC의 이해에 따르면, 개혁
주의적이라는 것은 에큐메니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970
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연합 사건들은 모두 이 조직이 부름받은 존재
를 실천하는 표현이다. 또한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이 기구가 회원 교
회들 가운데 연합하는 교회들과 연합된 교회들의 존재를 매우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는 점도 분명하다.

주요 역사적 사건

1875년
런던 회의에서 장로교 체제를 따르는 전 세계 개혁교회 연합(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설립.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장로교 연합(World Presbyterian Alliance)으로 줄여 불리게 됨.

1877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첫 총회 개최

1880년대
유럽 국가들의 식민 정책이 뉴헤브리디스(현재의 바누아투)와 콩고 같은 국가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했다.

1888
총회는 상임 사무총장 직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무소는 처음에는 런던
에 위치했으나 1913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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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브뤼셀에서 열린 노예제 반대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1891
영국 런던에서 국제 회중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첫 회의는 1891년 7월에 열렸다.

1892
토론토에서 열린 제5차 총회 기간 중 국제 여성 해외 선교 협회 연합의 첫 1일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8차례의 총회 기간 동안 이 1일 회의가 지속되었다.

1910
에든버러 선교 회의에 참가하였다.

1920년대–1940년대
동맹은 나치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독일의 고백교회와 연대했
다. 또한 1934년 바멘 선언의 국제적 수용을 촉진했다.

1946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첫 총회를 개최하며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총
회가 설립되었다.

1948
총회는 사무실을 즉시 제네바로 이전하고 총무의 직위를 사무총장으로 격하하
기로 표결했다. 이 격하 조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구조로의 통합 가능성
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었다. 이 비전은 첫 총회를 앞두고 있던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더 가까이 다가가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세계기독교연합회는 1954년
이 되어서야 최고경영자 직함으로 총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에큐메니칼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1948년
국제회중협의회(ICC)는 최초의 전임 '목사 겸 서기'(연합회의 총무에 해당)를 선
출했다. 이전에는 교구 목사나 회원 교회 임원직을 겸임하는 자원봉사자 직책
이었다.

1949
제1회 세계 개혁주의 및 장로교 청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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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연합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와 행동을 확대했으며,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반
대 운동을 강화했다.

1954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열린 동맹 제17차 총회에서 대표단의 성별 포용성
을 위한 노력이 명확히 결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여성 참가자들이 대
표단의 배우자로 참석하여 별도의 병행 프로그램을 가졌다.

1960년대
로마 가톨릭, 루터교, 동방 정교회, 동방 정통 교회, 메노나이트, 성공회, 고전적 
오순절 교회, 아프리카 교회 연합,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등 여러 기독교 
세계 교단과 수십 년에 걸친 긴 이원적 신학적 대화의 역사를 시작했다. 이 중 일
부, 예를 들어 루터교와의 대화는 분열 요소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우리가 점
점 더 가까워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했다.  메노나이트 교단과의 대화와 같은 다
른 사례들은 과거 개신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으며, 함
께 과거를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1970
국제 회중 교회 협의회와 장로교 질서를 따르는 전 세계 개혁 교회 연합이 통합
되어 세계 개혁 교회 연합(장로교 및 회중 교회)이 되었다.

1982
연합회 제21차 총회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신앙고백적 입장(status 
confessionis)을 선언하며, 아파르트헤이트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 신학적 정
당화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두 회원 교회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98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벨하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 동맹은 이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용과 연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삼았다.

1988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총회는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로 개칭되었다. 협의
회는 동성애자를 안수한 회원 교회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거의 10년간 이
어진 논쟁을 종결지었다. 회원 교회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관계 단절이나 교회 제명의 근거로 삼을 신학적 정당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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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연합은 성별 정의에 관한 교회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행동 도전 및 변화 프
로그램(PACT)을 시행했다.

1995~1997
창조의 정의, 평화,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바탕으로, WCRC는 1995년 잠
비아 키트웨에서 열린 협의에서 남아프리카 교회들로부터 세계 경제 흐름의 치
명적 본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명한 요청을 들었습니다. 이는 1996
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교회 회의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로 인해 세계를 지배하는 불공정한 경제 체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고백 과
정(processus confessionis)'이 선포되었습니다. 

2002–2005
조직 명칭에 '연합(Alliance)'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
으며, 이는 교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2004
제24차 총회에서 아크라 신앙고백이 채택되었다. 교회들은 이 신앙 선언을 통해 
현대 세계에서 경제적 불의와 기후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다고 
선언했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이후 개혁주의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증언을 강화
하는 선물로 받아들여졌으며 수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2010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와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 통합하여 현재의 세계 개
혁교회 교제(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를 형성했습니다. 
통합 총회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2
WCRC가 상파울루에서 소집한 협의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협
의회(CWM) 및 기타 파트너들을 초청하여 아크라 신앙고백의 영향력을 심화하
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상파울루 협의회의 주요 성과는 새로운 국제 금
융·경제 구조(NIFEA)를 향한 움직임이다. 현재 NIFEA 운동은 세계선교협의회
(CWM), 세계교회협의회(WCC), 루터교 세계연맹(LWF), 감리교가 글로벌 금
융·경제 구조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펼치고 있다.    



라이프치히 이전 (1875~2017)    17

2014
2014년 1월, 세계개혁교회연합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글로벌 본부를 독일 하
노버로 이전했습니다. 하노버는 영국 런던(1888-1913),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1913-1948), 스위스 제네바(1948-2013)에 이어 세계개혁교회연합의 네 번째 
운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17
제26차 총회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신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WCRC는 '칭의 선언에 관한 공동 선언'에 공식적으로 가담하고 '비텐
베르크 증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여성 안수에 관한 신앙 선언'을 채
택했습니다.

이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지난 총회 이전 시기의 주요 사건들 중 일
부에 불과합니다. 제26차 총회와 제27차총회  사이의 청지기 직분을 보고하며, 우
리는 1875년 창립 이래 걸어온 여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150년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0년에 대한 몇 가지 성찰

21세기를 맞이하며 시대의 징조를 읽는 우리는 지난 15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시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언을 견지할 준
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	 소수자 교회와 취약한 처지에 있는 교회들을 특히 함께하며 서로를 강
화하겠다고 다짐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상황들
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증언의 역사를 가진 일부 지역의 교
회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신자 수 감소, 재정적 어려움 
등등. 신자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증언을 계
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
수님을 바라봅니다.

2.	 베를린 회의와 교단의 예언적 반응이 식민주의에 끊임없이 도전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민주의의 유산과 새로운 형태의 식
민주의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
을 바라보며 예언적 증언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 

3.	 바멘 선언 9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종종 집단 학살적 성향을 부추기
는 죽음의 유혹을 주는 오도된 신학들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교회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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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개척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렇게 합니다. 

4.	 벨하 신앙고백 40년이 지난 지금도 인종주의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
다. 오늘날 이주 문제와 정부가 용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은 특정 맥
락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5.	 아크라 신앙고백 20년 후 – 세계의 경제적 구조는 여전히 북반구에서도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에게 죽음을 안기고 있으며, 동서양을 막론하
고 과두정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
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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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

제26차 총회의 프로그램적 결정

제26차 총회는 세계개혁교회연합의 프로그램적 목표를 분별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1

신학

조치 20 "개혁의 '미완성 과제'를 이어받다"
개혁운동 기념을 계기로, WCRC 총회는 그 삶과 증언, 신학·선교·정의·교제 
프로그램 및 전략 계획을 형성할 다음 목표들에 대한 재헌신을 결의합니다:

a)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하는 개혁교회의 원칙;
b)	 바르멘 선언과 벨하 및 아크라 신앙고백의 지속적인 관련성;
c)	 벨하와 아크라 신앙고백 모두에 담긴 원칙, 즉 하나님은 특히 궁핍

한 자,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
이심을;

d)	 복음화와 정의 사이의 불가분의 연결;
e)	 모든 신자의 사제직;
f)	 기독교 교회의 평화, 화해, 돌봄, 그리고 에큐메니컬 연합을;
g)	 기독교 교제의 기초로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원칙에; 그리고
h)	 종교 간 대화와 협력.

1	 참조: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18/05/GC2017-Minutes-EN.
pdf]. 더 많은 프로그램적 조치는 공적 증언 절차에서 이루어졌다(제26차총회 회의록
의 조치 51-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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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21 "운영 원칙"
WCRC 총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이 신학적 작업을 이끌어야 함을 확
인한다:

a)	 모든 대륙 사람들의 신앙 체험에 목소리를 부여하겠다는 헌신;
b)	 맥락성, 다양한 목소리, 다중 언어,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과 여성들

의 목소리에 대한 헌신;
c)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그들의 해방을 목표

로 하는 신학 실천에 대한 헌신;
d)	 교제와 정의 사이의 불가분의 연결에 대한 헌신; 그리고
e)	 하나님의 말씀과의 확고한 교제에 대한 헌신.

행동 22 "에큐메니컬 대화"
WCRC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	 그랜드래피즈 통합 총회 이후 진행된 루터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성
공회, 오순절 교회와의 양자 에큐메니컬 대화에서 발전된 다양한 통
찰에 감사를 표하며;

b)	 에큐메니칼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새로운 파트너들에게도 
개방할 것을 다짐하며; 그리고

c)	 대화를 이끌어야 할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인한다:
1.	 WCRC와 그 회원 교회의 일치와 정의 사명에 대한 관련성;
2.	 맥락적 현실에 뿌리내린 글로벌 관점; 그리고
3.	 공의회 내 논의에 대화의 방법론과 내용을 적용하는 것.

정의

조치 23
총회는 WCRC의 정의 사업을 주도할 주요 영역이 경제적 정의, 생태적 정
의, 성별 정의 및 포용적 공동체임을 결의한다.

조치 24
총회는 새로운 국제 금융 및 경제 구조(NIFEA) 이니셔티브가 에큐메니
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WCRC의 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을 결의한다. 
WCRC는 NIFEA의 범위와 폭을 확대하여 거시경제 및 생태학적 문제를 포
함시키고, 현재 지배적인 경제 체제에 대한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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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32
성별 정의에 대한 교단의 관심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모든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과 차별이 죄임을 고백하며;
b)	 WCRC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에 접근하

여 모든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화와 대응을 촉구할 것
을 요청합니다.

조치 33
총회는 WCRC 집행위원회에 현재 여성 안수를 시행하지 않는 회원 교회들
을 위한 분별의 장을 열고, 동반 지원, 교육 자료 및 지침을 제공하도록 지시
한다. 그들은 2024년 차기 총회 이전에 "여성 안수에 관한 신앙 선언"의 서
약이 실현될 수 있는 원칙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치 38
총회는 인간과 온 창조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억압적 체계와 구조가 악화되
는 것을 목격한 바, 우리 시대에 권위주의적·포퓰리즘적 이념과 운동의 부
상에 수반되는 현재의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분별하는 과정에 참여
하기로 결의한다.

조치 39
성별 평등에 대한 교단의 헌신을 반영하기 위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a)	 총회에서 선출되는 WCRC 집행위원회 위원 중 최소 50%는 여성이 될 
것; 그리고

b)	 고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최소 50% 이
상의 여성 채용을 명확한 목표로 삼을 것.

교제 강화

조치 40
총회는 집행위원회에 향후 총회에서 30세 미만 대표자 최소 1명이 집행위
원회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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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41
총회는 WCRC가 향후 7년간 모든 구조와 프로그램 작업에서 교제와 정의의 
불가분성 원칙을 촉진하기로 결의한다.

조치 42
총회는 WCRC가 모든 이의 생명을 긍정하는 개혁주의 전통에 기반한 성경 
해석에 관한 대화에 회원 교회들을 초대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로 결
의한다.

결의 43
총회는 WCRC가 추구하는 교제와 일치하는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회원 
교회를 참여시키는 과정을 시작하고, 지배와 통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여 예
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인 리더십 형태를 모델로 삼아
야 한다고 결의한다.

조치 44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a)	 교회들 간의 교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화와 행동의 장을 마련함으로
써 지역들이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재확인한다;

b)	 WCRC 의사 결정 구조 및 프로그램 작업에 지역 대표들의 참여를 재
확인하여 모든 지역의 교회 참여를 증진할 것; 그리고

c)	 지역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는 업무 방식을 
확립한다.

조치 48
총회는:

a)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한 안수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결의하며;
b)	 집행위원회에 교단으로서 모든 회원이 성직 사역의 부르심을 느낄 

때 세례 서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조치 50
총회는 다음을 약속한다:

a)	 공의회와 다양성에 관한 대화와 분별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승자와 패
자가 없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모두가 보호받고, 상호 도전, 상호 
책임, 은혜가 핵심 가치가 되는 합의 구축의 정신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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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로를 만나고, 우리의 다양성을 포용하며, 사람들을 동반하고, 성경과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c)	 교제와 성적 다양성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성경 연구와 성찰을 포함한 
협의 및 토론 그룹을 구성하도록 회원 교회와 지역 평의회와 동행할 것.

행동 55
총회는:

a)	 전 세계적으로 LGBTQ 개인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신학적 견해와 무
관하게 규탄하며;

b)	 침묵을 통해 폭력을 조장한 공범임을 고백하며; 
c)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정의, 자유, 안전한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헌

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

임원위원회는 2018-2024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 기획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다음 인물들이 전략 기획 위원회 위원으로 초빙되었습니다: 
라트나카라 사다난다(의장), 넥타 몬테스, 피리 이사벨, 콜린 코완, 패트리

샤 시라탄-비스나우트, 나즐라 카사브(회장), 실바나 아피툴레이, 사무엘 냠퐁, 
라이사 브라질, 리사 밴더 월, 안나 케이스-윈터스, 요한 베우스만, 크리스 퍼거
슨(사무총장).

이 전략 계획은 2018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표 및 
채택되었습니다.

큰 그림을 파악하기2

2018-2024 전략 계획의 서문은 제26차 총회 비전 선언문(3 )을 재확인하며, 
WCRC 헌장 제2조(기초), 제3조(가치), 제4조(정체성, 사명 및 목적)를 준수할 

2	 참조: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19/05/WCRC-StrategicPlan-In-
troduction.pdf].

3	 제26차총회 회의록, 147-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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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전략 계획은 비전을 제시하고 교단 공동
체 사역의 포괄적 목표를 정의합니다:

비전 선언문 

세계개혁교회연합은 교제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정의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참여를 통해, 세계개혁
교회연합은 모든 이의 완전하고 공정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
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에베소서 4:3)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와 온 창조계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신명기 
30:19; 요한복음 10:10) 경제와 지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
력합니다. 

포괄적 목표

2024년까지 세계개혁교회연합은 교제와 정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하나
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 현저히 강화되고 점점 더 효과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글로벌 코이노니아로서 우리는 분별하고, 고백하며, 
증언하고, 함께 개혁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협력자들과 함께 회원 교회
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여러 불의와 죽음
에 갇혀 도둑들 사이에 넘어진(요한복음 10:10) 온 세상의 변혁을 위해 
일합니다. 

다섯 가지 상호 연결된 차원

세계개혁교회연합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적 방향을 통해 활
동합니다: 

•	 코이노니아(Koinonia)의 강화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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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글로벌 영향력을 위한 사역의 성장과 확장. 

이러한 전략적 방향은 다섯 가지 상호 연결된 차원을 통해 적용됩니다: 

•	 교제 
•	 정의 
•	 신학 
•	 선교 
•	 에큐메니컬 참여와 종교 간 협력 

교제

교제에 관한 작업은 사회적·정치적 제도, 경제 질서, 때로는 교회 자체에
까지 스며든 배제의 논리를 반박하는 정의의 실천을 통해 실현될 것이
다(총회 결의 20, 21, 41). 

WCRC가 지향하는 교제는 예수 복음의 근본적인 환대 정신을 구현할 
것이며, 이는 생명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존중, 신
뢰, 사랑, 경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제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헌신 속에서 언어
적·문화적 차이, 신학적·해석학적 관점의 차이까지도 긍정적인 구성 요
소로 포용한다. 이는 정의로운 교제에 관한 대화, 분별,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토대가 된다. 

정의

WCRC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로마서 8:19-24)과 도둑에게 넘어
간 세상(요한복음 10:10)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
리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음을 계속해
서 확언합니다. 

WCRC는 전체 교제 공동체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도록 참여시켜 경제
적, 사회적, 성별적, 생태적 정의 영역에서 변혁적 개혁을 효과적으로 증
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 교회들이 도둑들 사이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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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세상(요한복음 10:10)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
도록 할 것이다. 

WCRC는 2017년 총회의 비전에 따라 확장하고 성장하는 동시에, 기존
의 정의에 대한 헌신을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학

상처 입은 공동체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며(총회 결의 21), 
WCRC의 신학적 작업은 개혁주의 전통과 상황적 신학을 바탕으로 현재
의 현실을 다루며 신앙을 고백하는 신학적으로 뿌리내린 과정으로 전체 
교단을 이끌어야 합니다. 

선교

교제(交際)에 대한 부르심과 정의에 대한 헌신을 증언하면서, WCRC는 
개인의 회심과 사회적 변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임재를 기
뻐하며, 권력과 특권의 우상 숭배에 맞서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해방적 제자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WCRC는 아직 선교적 증언의 기초와 목표에 대해 합의된 공통의 이해
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변혁의 과정 속에서 미시오 데이(missio 
dei)를 분별하는 신앙적 확신과 개인적 회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임
재를 보는 신앙적 확신이 나란히 공존합니다. 양측 입장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선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큐메니칼 참여와 종교 간 협력

WCRC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필수적인 일부로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
에큐메니칼 운동과 세계의 변혁에 기여한다”(제4조 C항)는 헌법적 사명
을 수행하며, WCRC는 경제적·생태적 정의, 세계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
고 교회 일치에 대한 개혁주의적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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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RC의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의 에큐메니컬 참여는 세상에 대한 공
동 증언 속에서 더 큰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화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WCRC는 신학, 교제, 선교, 정의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남반부 기독교인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전면
에 내세울 것이다.

WCRC의 종교 간 협력은 신뢰, 존중, 생명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한 
종교 간 협력을 추구하며, 다종교 세계에서 기독교 증언의 문제를 다루
고 갈등 상황에 처한 교회들을 동반한다(총회 결의 20호 및 63호). 

조직적 목표

역량

전략 계획은 WCRC가 활동하는 다양한 영역이 현재 가용 인력 역량을 초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한 당시 직원 구성에 성별 균형이 부족했음을 지
적하며 이 상황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계획은 다음과 같은 조직 목표를 추구
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1)	 협력 관계를 통한 직원 확대: WCRC는 파견 직원, 공동 임명 직원 및/
또는 선교 파트너/선교사를 통해 직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관
계를 추구할 것입니다. 

2)	 여성 임원 2명 채용: 파견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을 보장하
는 방식으로, 충분한 행정 지원을 동반한 여성 임원 2명을 신규 채용
할 것이다. 

3)	 신규 임원 채용 전까지는 여성 임원 고문 2명을 추가하여 총무 및 집
행 비서들로 구성된 확대 임원진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고문들은 시
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4)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인턴십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인턴 수를 
늘릴 것입니다. 이는 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지만 역량 강화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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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관계 

에큐메니칼 세계에 드러난 압박을 고려할 때, WCRC는 에큐메니칼 지
속가능성을 위한 공통적 및/또는 상호 지원적 모델을 모색하는 다른 에
큐메니칼 기구들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WCRC는 기존 파트
너들과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새로운 동맹을 모색해야 한다. 초
점은 유기적 통합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기독교적 일치와 예언적 증언
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모이는 데 두어져야 한다. 

세계선교협의회(CWM)는 WCRC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두 기
관은 오랜 동맹과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직원 간 정기적 협력
과 회의, 지도부 정상회담, 그리고 CWM과 WCRC가 공동 선교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협정을 통해 특징지어져 왔다. 이 두 기관은 많은 회
원 교회를 공유하며, 그들의 업무 대부분은 일치한다. 일부에서는 두 기
관이 언젠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WCRC는 CWM과 공동 사명 파트너십을 맺고 정의와 예언적 증언의 문
제에 대해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자원 공유, 공동 직
원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 공동 비전 수립 및 전략 수립이 포함됩니다. 

이행 및 모니터링 

전략 계획은 또한 실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 참조 그룹은 상호 연계된 차원, 그 조합 및/또는 기타 전략적 필요(
예: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구성됩니다. 각 그룹의 구성원은 임원진
의 승인을 받으며, 참조 그룹 구성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WCRC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 참조 그룹은 담당 분야 내 목표 실행을 조정하며, 모니터링, 평가 및 
WCRC 직원을 통한 집행위원회 보고를 수행합니다. 프로그램 예산
을 통해 역량과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한 가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참조 그룹은 차원을 가로지르는 목표에 대해 협력합니다. 

	• 각 참고 그룹에는 의장과 서기가 배정됩니다. 의장들은 전략 계획 프
로그램 그룹을 구성하며, WCRC 프로그램 업무 조정을 위해 가상 
회의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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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총장은 2019년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일까지 예산을 포함한 전
략 계획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 집행위원회는 전략 계획 이행에 대한 교단의 진척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교제와 신학 참고 그룹

부야니 벨렘, 김혜란-크래그, 던 기칸디, 페기 물람비아 카본데, 라트나카라 사다
난다, 이사벨라 노브시마 시눌링가, 마티아스 자인들러, 쿠티뉴 마라빌호소 모
마, 게라르도 오버만, 이베트 노블-블룸필드.

선교 및 에큐메니컬 협력 참고 그룹:

안나 케이스-윈터스, 로더릭 휴잇, 요아스 아디프라세티아, 마이클 바인리히, 랄
리타 자야치트라, 피터 크루클리, 나디아 마레, 한나 노스, 카롤라 트론, 베티나 
리히틀러

정의와 증언 참고 그룹:

풀렝 렌카-불라, 힐러리 헤이거, 패트리샤 시라탄 비스나우트, 루치아노 코바치, 
파디 렉스, 움베르토 시키야, 셀린 호이로레, 고든 코완스, 카렌 조지아 톰슨, 레
슬리 오레, 수잔 슈네베르거, 아그네스 크루즐리

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두 명의 사무국장이 
참고 그룹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이 간소
화되었으며, 2021년부터 참고 그룹은 폐지되고 전략 계획 프로그램 그룹이 프
로그램 참고 그룹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에서 전략 계획 프로그램 
그룹은 프로그램 책임 보고서를 접수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하며 집행위원
회에 보고했습니다.

전략 계획 프로그램 그룹(SPPG):

안나 케이스 윈터스, 아테나 페랄타(2021년부터), 크리스 퍼거슨(사무총장), 힐
러리 헤이거(2021년까지), 김혜란-크래그, 카렌 조지아 톰슨(2021년부터), 나즐
라 카사브(회장), 풀렝 렌카-불라(2020년까지), 라트나카라 사다난다, 로더릭 휴
잇, 부야니 벨렘(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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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동사와 다섯 가지 행동

전략 계획은 WCRC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명확히 표현하는 
작업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SPPG는 이에 따라 세계개혁교회연합의 소명과 헌신을 정의하는 
요약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패와 착취,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특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시편 146:7-9). 하나님은 모
든 피조물과의 정의로운 관계를 요구하십니다”(아크라 신앙고백).

교제에 부르심을 받고 정의에 헌신하는 WCRC는 교제와 정의가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의 없는 교제는 불평등, 배제, 억압을 
가리우며, 교제 없는 정의는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제 공동
체 전체는 경제와 지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온 
인류와 온 창조계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신명기 30:19).

아크라 신앙고백이 밝히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과 언약을 맺
으셨음을 믿습니다(창세기 9:8-12).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의 비전을 바
탕으로 지구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이사야 55:1). 이는 온 피조물의 가정을 위
한 은혜의 경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
선적으로 동반자로 삼는 포용적 언약임을 보여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작은 자들’(마태복음 25:40)을 위한 정의를 생명 공동체의 중심에 두
도록 부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 언약 안에서 축복받고 포함됩니다(
호세아 2:18ff).

하나님의 일치의 선물은 또한 벨하 신앙고백의 영감으로 WCRC가 진
지하게 추구하는 의무입니다. WCRC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
이 개혁하는 교제(koinonia)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이는 
차별, 가부장제, 성차별, 인종화된 불의, 계급주의, 카스트주의, 이성애 
중심주의를 더 이상 재현하거나, 재생산하거나, 실행하거나, 정당화하
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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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동사 

네 가지 동사는 WCRC의 사명을 표현합니다: 분별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함
께 개혁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함께 개혁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세
계적 교제 공동체로서, WCRC는 회원들 간의 일치를 강화하고 심화시
키며, 전 세계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조율합니다. 

WCRC는 정의에 대한 헌신과 평화의 유대 안에서 성령의 일치를 유지
하려는 노력에 동등하게 이끌려 시대의 징후와 하나님의 행동 요청을 
분별합니다. 

WCRC는 종교개혁의 미완성 과제에 힘입고 독일 고백교회, 벨하 신앙
고백 공동체, 아크라 신앙고백의 영감으로 움직이는 고백하는 공동체입
니다. 

WCRC는 죽음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해방시키는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개혁된 존재로서 WCRC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
님의 개혁과 변혁의 사역에 협력하고 참여합니다.”

다섯 가지 실천

WCRC는 프로그램적 사역에서 다섯 가지 행동을 추구합니다:

온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이며, 모든 존재의 번영을 위한 신적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존 칼빈의 교리는 
WCRC로 하여금 인류와 온 피조물의 고통과 절규에 귀 기울이고 이에 
응답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적 고백 전통의 자원을 현재 시제로 가져오
도록 이끕니다. 

WCRC는 도둑들 사이에 빠진 세상(요한복음 10:10)에서 생명의 하나
님을 고백하는 공적 증언의 예언적 전통을 이어받아 다음 영역을 통해 
사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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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교제 함양 

이 교제(koinonia)는 성령께서 개인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세상 전체
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으로 인해 교제로 실현됩니다. 이 
교제는 모든 신앙인의 기여로부터 비롯되므로, 함께 일하는 모든 측면
에서 교제의 풍부한 다양성 속의 사람들과 관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위한 언약 

아크라 신앙고백은 우리가 살고 있으며 교회로서 저항해야 할 포괄적 체
계로 “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WCRC가 경제적·생태적·성별 정의
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폭력·인종주의·민족주의·권위주의·군국주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지닌 완전하고 공정한 참여 공동체
를 형성하는 데 주력함을 의미합니다. 

변혁을 위한 신학 실천 

개혁의 미완성 과제에 참여하며, WCRC는 맥락적 신학을 실천합니다. 
이는 무력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의 과정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
나님의 고통을 듣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는 언어
로 신앙을 고백하는 길로 이끕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실천하기 

하나님의 사명은 교회를 선교적 교제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이 공동
체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갱신과 변혁의 사역에 
헌신하며, 특히 위기와 투쟁의 맥락 속에서 주변부로부터 선교를 수행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기 

WCRC는 “개혁주의는 에큐메니칼함이다”라고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
학은 하나님께서 다른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보며, 사도
신경이 증언하는 교회의 일치가 이미 존재함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일
치를 선물로 주시며, 교회가 스스로를 개혁하고 다른 전통의 그리스도인
들과의 관계를 개혁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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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프로그램 기획 그룹의 사역

2021년 중간 평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사무총장 직위가 공석이 되어 직원 역량
이 감소할 시기를 대비하여, SPPG는 SPPG의 프로그램 업무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중간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1.	 자문 그룹들은 현 인력 규모로 전략 계획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인식
하며, 향후 과도기적 기간 동안 인력 감소가 발생할 경우 WCRC가 전략 
계획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2.	 전략 계획은 참고 그룹의 임무를 “각 담당 분야 내 목표 이행 조정”으
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참고 그룹은 전략 계획의 목표와 목적 수호자로
서 스스로를 인식합니다. 그들은 WCRC가 전략 계획 채택으로 약속한 
책임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이러
한 약속의 포기나 약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되어서
는 안 됩니다. 

3.	 인력 역량 감소에 대한 주요 대응책은 가능한 한 목표 수준을 낮추는 것
이 아니라, 전략 계획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
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이러한 프로그램 모델은 사무총장이 WCRC 지역, 회원 교회 및 실무 그
룹에 WCRC를 대표하여 글로벌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하노버 사무국은 프로그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한
다. 집행 사무총장의 역할은 이러한 활동의 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촉진에는 그다지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 집행 사무총장의 주요 기능
은 전략 계획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 업무를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영역이 WCRC의 비전과 사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
는 것이다. 

5.	 자문 그룹은 평화와 화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개혁주의 
참여 옹호 플랫폼(GRAPE) 설립을 강력히 지지한다. GRAPE 프로그램
은 제3자 자금으로 WCRC의 핵심 책임을 보장할 것이다. GRAPE 플랫
폼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WCRC가 전략 
계획의 우선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6.	 WCRC의 에큐메니칼 리더십은 우리의 공동된 일치 부르심을 진전시키
는 데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이 사역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거두
어야 할 때가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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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공동 분별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분야 목표 실행을 위
해 자문 그룹과 실무 그룹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자문 그룹들은 필요 시 이 분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의사
를 표명했습니다. 사무총장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에큐메니칼 노력에서 조
정, 일관성, 소통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한 온라인 모임은 회
의 참석을 위한 여행 경비라는 부족한 자금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7.	 “코로나19와 그 이후”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 목표를 하나의 
활동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접근법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
니다: 하노버 사무국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
그램 네트워크를 전체 교회의 대화로 이끌어 냅니다. 이는 공동 분별 과
정에서의 상호 참여와 교차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그램 통합 전
략은 현재의 “코로나19와 그 이후” 과정 종료 후에도 소규모로 지속되
어야 합니다. 

8.	 자문 그룹은 온라인 협업의 효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접근성 확
대, 회의 빈도 증가 가능성, 프로젝트 발표 및 진행 내용의 기록 및 광범
위한 공유 능력 등 장점이 존재합니다. 

9.	 참고 그룹은 불확실한 시기에 현명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집행
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3년 평가

2017-2024 전략 계획 평가

사무국은 2017-2024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제시했습니
다. 2024년 전략 계획 종료 시점까지, 전략 계획에 정의된 60개 프로그램 중 54
개는 2024년에 완료되거나 지속적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진행 중일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WCRC의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경우 WCRC 지역 
기관과 회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AIPRAL CANAAC ACRC 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
시아

NEAAC 인도네
시아

태평양

4 7 9 16 4 2 6 8 5 2

보고서에는 양적 및 질적 평가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SPPG는 분별, 고백, 증
언,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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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잘 작동했는지, 무엇이 그렇지 않
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SPPG는 라이프치히 총회 이후 WCRC 프로그램 작업에 대한 감사를 표명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과 2021년 이후 감소된 직원 역량에
도 불구하고, 계획된 다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어
떤 형태로든 완료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는 WCRC 프로그램의 
높은 품질과 회원 교회 및 파트너들의 광범위한 인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책임 보고
2022년 시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책임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SPPG의 전반적인 반응은 이 프로그램 연도 동안 이룬 성과가 놀라울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무총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총장들이 이미 전일제 업무
에 더해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력 역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과였습니다. 이 과도기 동안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직
원들에게 깊은 감사가 표해졌습니다.

인력 역량 확대를 위한 협력
또한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이루어낸 창의적인 작업도 주목
할 만하다:

•	 PCUSA, Bread for the World, EMW의 지원으로 WCRC는 팔레스타
인 출신 무나 나사르(Muna Nassar)를 5년 임기의 선교 및 옹호 담당 
사무총장 직위에 임명했습니다.

•	 세계선교협의회(CM)의 지원으로 WCRC는 현재 PCK(한국장로교회) 
목사인 오민우를 5년 임기의 성평등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스코틀랜드 교회는 로마 소재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사무소에서 연락
관으로 근무할 선교 파트너 직위(50% 근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WCRC, 발덴시안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의 에큐메니칼 사역을 지원할 
것입니다. 

•	 2025년 총회를 준비하며 WCRC는 현재 두 직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협
의 중입니다: 총회 코디네이터와 여행 코디네이터?. 

SPPG 권고:

SPPG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해진 인력 확충을 환영합니다. 동
시에 SPPG는 특히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지원 및 조정되는 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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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직책들에 대해 체계 내 보고 체계와 감독에 관한 명확성이 보장되도
록 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속적 평가

프로그램에는 평가 도구가 내재되어야 하며, 명확한 성과 관련 템플릿
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로 넘어가기 전에 “
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획될 때마다 
작성되는 개념 노트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을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념 노트를 바탕으
로 명확한 평가 질문 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도구로 서베
이몽키(Survey Monkey)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역할은 프로
그램 운영진에게 맡겨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SPPG 권고사항:

SPPG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WCRC 프로그램에 회원 교회 및 지역 참여 유도

우리는 지역과 전체 교제체(공의회)와의 연결, 특히 재정적 지원 및 기
타 참여 형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역은 회원 교회와의 특별한 연결 고
리를 제공하며, WCRC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일관성이 없
는 지역은 문제가 됩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
다. 우리는 어떻게 지역에 접근하고, 어떻게 회원 교회에 접근할 것인가?

집행위원회의 업무가 회원 교회 및 지역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WCRC의 업무는 영향력도 관련성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교제”의 의
미와 그 헌신이 위태롭습니다. SPPG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
의했습니다. 2025년 총회를 위한 차기 집행위원회 후보 추천 및 선거 과
정에서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SPPG 권고안:

SPPG는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담당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
락하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WCRC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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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그 이후4

종말론적 시대에 살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들
은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고,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며, 급격히 감소한 
수입을 처리해야 했다.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은 이미 한계에 달한 의료 시스템
을 완전히 압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었다. 팬데믹은 모든 차원에서 
연대를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적 연대는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지 못했다.

세계교회연합(WCRC)의 삶도 영향을 받았다. 프로그램, 회의, 활동이 취소
되어야 했다. 교제 생활은 대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했다. 줌 회의는 서로
를 나누고 지지할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이들이 교제 공동체로부터 받은 지원
에 감사함을 표했다.

WCRC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여 교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받아들이
는 데 도움이 될 글로벌 분별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략적 계
획 과정에서 정의된 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1년
(2020년 12월~2021년 11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를 위한 분별, 고백, 증
언”입니다.

개념 노트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세계의 균열을 가차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취약계층,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이 질병과 방
역 조치,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고조되는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
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이들은 이 팬데믹이 카이로스(기회)를 제공한다고 느낍니
다. 불평등, 착취, 억압의 근본 원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정치 구조는 이 도전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상조차 못
했던 규모의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권력을 가
진 자들에게 유리할 것임이 이미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과 우리 
사회 내부의 분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발
전을 ‘세계적 아파르트헤이트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4	 WCRC 웹사이트의 COVID19 및 그 이후 과정 문서 참조: [https://wcrc.eu/re-
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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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위기는 도둑들 사이에 떨어진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기반한 건설적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성찬식에 대한 초대는 교회들에게 미가 6:8의 인도하심 아래 팬데믹이 제기
하는 도전들을 분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인종주의와 
권위주의, 기후 위기의 삼중고는 우리 행성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카이로틱한 순간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회의 자
기 이해와 사명 모두에 해당됩니다. 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향과 희망을 찾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며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대에도 성경의 방향은 분
명하고 직설적임을 강조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
께 행하라’(미가 6:8).”

코로나19와 그 너머 프로젝트

전체 프로그램은 교제 공동체 삶의 영적·예식적 특성에 강한 중점을 두었습니
다. 네 가지 동사들을 교회 연중절기와 결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
다.

•	 대림절과 주현절: 분별의 모임
•	 사순절과 부활절: 고백의 모임
•	 성령강림절: 증언하는 모임
•	 평년: 개혁됨에 관한 원

각 모임은 라이프치히 총회의 분별 모델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요
소로 이루어졌습니다:

•	 주제 총회 (특정 동사의 관점에서 팬데믹이 제기한 도전 과제를 다룸)
•	 두 차례의 나눔 세션: WCRC 지역 및 네트워크가 경험, 상황 관련 신학

적·예배적 성찰, 증언 행위, 개혁적 교회가 되는 새로운 방안을 공유함
•	 한 차례의 분별 세션: 참가자들이 제시된 내용을 소화하고 배운 점을 전

체 교단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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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역들이 나눔 세션에 기여했습니다: 아프리카 개혁교회 공동체(ACRC), 
WCRC 유럽, 인도네시아 개혁교회 공동체, 중동, 동북아시아 지역 협의회, 라
틴아메리카 장로교 및 개혁교회 연합(AIPRAL), 카리브해 및 북미 지역 협의회
(CANAAC),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다음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그룹이 교단과 공유했습니다: 여성, 인종주의-권
위주의-민족주의, 장애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새로운 국제 금융 경제 구조
(NIFEA), 청년, 인간의 성,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원주민, 글로벌 신학 연구소.

분별의 모임

예배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사명

교회로서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창조를 파괴하는 체계에 가담한 것을 애도합니
다. 우리는 땅에 죄를 지었으며, 탐욕으로 지상의 자원을 과소비하고 착취했습
니다. 가뭄, 기온 상승, 대기 오염, 변화하는 기상 패턴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계
속 위협하며, 해수면처럼 계속 상승하는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도 속에서 모든 창조물과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을 깨닫습
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합니
다. 그러므로 조상의 땅이 계속 위협받는 가운데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들려오는 
불안과 슬픔, 트라우마의 외침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의 애도 속에서 변화와 저
항, 연대를 위한 도구를 찾읍시다.

우리는 친절과 겸손으로 정의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
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땅이 울부짖을 때, 우리는 산들 앞에 우리의 사
정을 호소하며 언덕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함께 외칩시다:

우리는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사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익사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다

[…] 우리 주님은 악인의 집을 부르시니, 부자들은 폭력과 불의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도다 (미가 6:10-12). 팬데믹 속 의료 접근이 사유화되고, 로비스트들이 부
유한 국가들을 위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을 두고 다투는 이 집이 얼마나 
악한 집인가. 불평등의 악한 저울(미가 6:10)은 부자들의 주머니에 무겁게 누르
고 있다. 지구상 가장 부유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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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해지는 반면, 세계의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도시는 굳건히 서 있
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유혹에 굴복하며, 
부자에게는 상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 체제 속에서 무지와 탐
욕, 착취라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착
취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제국들이 멸망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교회로서 공동체적 여정을 이어가며, 악인의 집이 짓밟으려 한 억압받는 자
들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친절과 겸손으로 정의를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부의 유
혹을 거부하며 도시의 불평등, 은행가들,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향해 애
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제국의 폭력, 기만, 불의를 정죄하시고 무너
뜨리심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우리는 이 여정에서 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여 
세상의 변화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미가 6:8).

의를 행하려면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자비를 사랑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행하려면, 우리는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억압받는 이들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로서 당
신의 사역에 파송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세상으로 나
가 온 피조물의 구원에 참여하고, 우리가 목격한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
한 정의를 요구하며, 두려움과 고통,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공유 시간에서

2021년 2월 10일 나눔 시간에서 콩고 민주 공화국의 아이작 칼론지 목사는 코로
나19가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에게 미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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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타 사마테 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를 파괴하고 보건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대륙의 이미 암울한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
키고 있다”고 말한 것은 옳다. 

실제로 중앙아프리카는 이미 심각하고 만성적인 경제 불황에 시달려 왔으
며, 관리 부실과 끝없는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건 전쟁이자 자연재해로 부상하며 사회경제적 상황, 특
히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제인 2021년 6월 2일(토)까지의 통계 업
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룬: 확진자 30,313명, 회복자 28,045명, 사망자 474명. 
•	 부룬디: 확진자 1,698명, 회복자 773명, 사망자 3명. 
•	 콩고 민주 공화국: 확진자 22,322명, 회복자 14,997명, 사망자 665명 
•	 콩고 공화국: 7,887명 확진, 5,846명 회복, 117명 사망. 
•	 르완다 16,186명 확진, 11,617명 회복, 213명 사망.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 장비 부족, 다수의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 부재, 그리고 
매우 제한된 재정적 수단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모든 이의 지
속적인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유엔 보고서와 일상 생활을 참고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난민, 국내 실향민, 무국적자와 관련하여 유엔 뉴스는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는 약 560만 명의 국내 실향민, 130만 명의 실향민, 140만 명의 
귀환민, 160만 명의 무국적자를 보유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실향민 집단을 보
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산과 토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마저 잃어 사회 안전
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지역 차원의 보호와 무엇보다도 국제적 보호 및 연
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정 및 보건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제한적 조치들—국경 폐쇄, 수도 및 대도시 격리, 봉쇄 등—은 앞서 언급한 
집단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인간적으로 수용 가능한 환경
에서 잠을 자고, 기본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면, 평소 생활 환경 밖에
서 살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취약해지고 고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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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분쟁의 악순환으로 인해 콩고 민주 공화국은 국내 실향민 수 측면
에서 두드러지며 아프리카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르완다, 
남수단에서 온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대변인은 콩
고민주공화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실향민들이 만
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는 또한 대규모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폭력과 코로나19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한 수백만 
명의 강제 실향민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업 문서, 제1부에서 발췌

이 작업문서는 프로그램에서 얻은 교훈을 요약합니다.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분별되었습니다. 이는 교단의 이해를 표현
하며, 치앙마이 총회의 분별 모델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별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공유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공포와 불확실성, 그리고 전례 없는 파괴라는 위기를 초

래합니다. 이에 맞서는 힘은 단 하나인 듯합니다: 불의와 제국주의적 폭력, 탐욕
에 맞서 생명과 세계적 연대, 인간 존엄을 위한 세계적 혁명입니다. 따라서 우
리의 대응은 단순히 한 가지 위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덮친 복합
적인 위기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의 복잡한 체계가 
결합하여 우리가 감히 '세계적 아파르트헤이트'라 명명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
다. 배제적이고 착취적인 죽음의 체계, 도둑들 사이에 떨어진 세상의 추악한 질
서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팬데믹이 '위대한 평등화자'라는 신화를 파괴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범죄적 불평등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포괄적 전쟁과 더불
어, 뿌리 깊은 구조적·제도적·체계적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불평등 전체를 폭로
했다. 미국, 영국, 유럽의 유색인종이든,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의 
원주민이든, 이 모든 것 속의 인종적 요소는 이제 국가적·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악화된 빈곤, 기아, 질병, 폭력(성별 기반 폭력 포
함)이 바이러스 자체로 사망하는 숫자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매일 호소하는 연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돌봄 위기'라 부른다. WHO는 '도덕적·정치적 위기'라 규
정한다. 30년 전 위르겐 몰트만은 '신(神)의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말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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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도록 부르짖습니다. 새
로운 차원의 연대와 동맹 구축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동
안 말입니다.

고백의 모임

예배에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불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울부짖음  
밤새 일하며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막 직장을 잃은 노파의 울부짖음, 
젊은 여인의 울부짖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으나 
오직 폭력만을 발견한 젊은 여성의 울부짖음. 
이동 장애를 가진 여인의 울부짖음 
우리 건물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젊은 여성들의 울부짖음 
병합과 말살 대신 다른 미래를 바라는 
전쟁과 파괴 무기에 찢겨진 이들의 절규 
식민지화의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 
종교적 갈등 속에 갇힌 이들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도록 이끌려 왔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왔다 
의심 없이 믿으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들에게 
주여, 우리가 의문을 품게 하소서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하소서 
진실을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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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고 그 의심을 통해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하소서.

공유에서

2021년 4월 14일 공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말루쿠 개신교 교회(Gereja 
Protestan Maluku)의 엘리파스 토믹스 마스파이텔라 목사, 빈 라베투분 목
사, 베비올라 송우푸난 목사는 말루쿠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재난 신학의 발전
을 촉구했습니다:

몰루카스 개신교회(Gereja Protestan Maluku/GPM)는 인도네시아 동부
에 위치한 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몰루카스 제도의 천 섬과 북몰루카스 주에 
763개의 지역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인도적, 자연적, 비자연적 
재해를 포함해 여러 차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GPM
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적 재난(몰루카 폭동)을 겪었으며, 이는 기독교
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 간 대화를 손상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몰루카와 북몰
루카가 3개월(2019년 11월~2020년 1월) 동안 수천 차례의 지진으로 흔들렸습니
다. 이후 코로나19(2020년 3월 22일~현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평화, 트라
우마, 사회경제적 회복, 정치적 이해관계, 종교 신학, 지역 지혜 등 다양한 주제
가 사회적 현실이 되었으며, 교회로서의 성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가 삶의 모든 측면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음을 깨닫
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택 대
피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업, 재택근무 관리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으며, 수천 
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강한 문화적·공동
체적 뿌리에서 비롯된 우리는 교회에 빈 자리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
았지만, 이 '새로운 일상'이라는 맥락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코로
나19는 특별한 사건이자 진정 유례없는 시기입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코로나19
가 제약업계와 정치가 연루된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우리 각자가 코
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생명과 건강에 대한 희망은 여전
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팬데믹과 그 상황에 대해 교
육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몰루카스 지역에서 1,3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현재(2021년 4월 12일 기준)는 335명의 확진자만 남아 있
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특히 건강과 경제적 안녕 측면
에서 일상생활도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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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코로나19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재난 속에서 재난 신학은 선교와 교회 사역 자
체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하기 위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재난 신학으
로 이해하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환경적·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재난 의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입니다. 재난 의식이 없다면 재난 상
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교회와 정부, 기타 사회 조직 간 변혁적 교제(코이노니아) 협력을 구축
하여 공동체의 재난 회복탄력성과 지역 경제 회복탄력성을 자연으로의 회귀(가
드닝 - 두성), 지역 식품 소비를 통해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입니다. 변혁적 교제
를 통해 각 교회는 서로를 도울 수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 과
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재난 관리 체계 구축(교회 규정 하에 재난 대응을 위한 교회 프
로그램 및 재정 운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GPM(교단 총회) 맥락에서 총회 
이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교회 전체, 지역 교회 연합회(클래시스/디스트릭
트), 총회 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회 재정을 재분배하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넷째, 치유 공동체 구축을 위한 목회적 사회성 회복과 목회자의 외상 후 치
유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난 해석학이 필요하다. 팬데믹 및 기타 재난 기간 동
안 하나님, 죄, 신정론, 창조와 재창조, 하나님의 가정/하나님의 성사, 심지어 교
회 개념까지도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재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죄 때문인가? 모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가? 등등.

작업 문서, 제2부에서 발췌

“두 번째 넓은 범위의 질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답하기 위해 들어서면서, 우리는 COVID19 시대와 그 이후에 분별하고, 고백하
며, 증언하는 것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개혁교회 공동체에게 있어, 이 중대한 시점에서 고백의 개념은 아마도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16세기 개
신교 전통, 특히 존 칼빈의 신학에서 비롯된 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16세기 개
신교 개혁은 특정 신학적 원칙을 주장한 종교적 개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
학적 원칙들이 경제적·정치적 이상에서 비롯되고 그것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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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측면에서 개신교 개혁은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시장의 가치로 환
원되는 사회의 상품화 심화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은혜
(gratis)가 신학적 원리로 등장하여 삶의 전부가 금전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으
며 구원은 판매 대상이 아님을 표명했다. 이는 삶의 전부가 화폐화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었다. […]

그러나 고백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죄, 억압 체계에 가담한 우리의 공모를 
고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혁 교회들은 억압의 신학적 근거라는 양날의 검
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그에 저항할 신학적 자원을 제공한다. 개혁 신학은 노예 
소유주들의 신학이었으며, 동시에 노예제 반대 운동이 등장한 토대이기도 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개혁 신학이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저항 역시 개혁 
전통에서 다시금 솟아났다. 우리의 공모는 침묵 속에, 그리고 인종화된 공동체
와 가난한 이들, 주변화된 이들, 여성, 그리고 규범을 질문하는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억압 속에 존재한다. […]

그러나 우리는 고백적 교회와 고백이라는 개념 모두에서 벗어나, 고백하는 
교회,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멘, 벨하르, 아크라 신앙고백에서 발
견되는 저항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시며 다른 모든 주권 
주장은 우상 숭배임을 확언해야 합니다. 시장, 정치 체제, 인종, 성별 어느 것도 
타인을 지배할 권리가 없으니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
의의 형태를 정당화하는 모든 이념과 복음의 이름으로 그러한 이념에 저항하기
를 꺼리는 모든 교리를 거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신자들에게 정의가 믿음의 문제이며 고백의 문제임을 깨
닫도록 촉구한다.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로운 행
위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위를 실천
하는 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크라 신앙고백이 밝히듯, ‘
개혁주의 전통에서 말하며 시대의 징조를 읽은 세계개혁교회연합 총회는, 세계
적 경제적 정의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도의 
진정성에 필수적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 체제에 직면
하여 침묵하거나 행동을 거부한다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위태로워진다고 믿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와 그분을 거기에 매달아 놓은 권세자
들의 권세를 무효화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심판하여 유죄를 선
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국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죽음으로 그분
을 처형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도망간 
노예, 반역자, 혁명가들에게 로마가 내린 죽음이었다. 제국에 대한 그들의 위협
이 너무나 심각했기에 제국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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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십자가 처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권능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
력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권능은 무력한 자들의 
권능이다.”

증언의 원

예배에서

오직 우리만이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시장이 오르내리는지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어
디에 
금 쇠사슬이 있는 법, 알다시피, 
네 사슬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네게 
더 나쁜 일이지. 깃털과 조개껍질, 바다 모양 돌들도 
모두 똑같이 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혁명일 수 있다: 
풍부한 것을 희귀한 것만큼 사랑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평화와 의를 베푸소서. 당신의 은혜로 
공평함이 자라나게 하소서. 치유와 변화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소서. 
변화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우리의 투쟁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돈과 시장과 지위라는 거짓 신들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보고, 다른 이들도 
그 이름을 축복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사람들이 불의를 거부하고 연대하며 
더 인간적인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곳에서, 
당신 나라의 발효가 이미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정의를 위해 고통받는 이들, 
인권을 증진하고 수호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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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테러와 억압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 주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지혜가 되게 하소서!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온 세상의 남녀의 마음을 움직여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권력과 탐욕의 유혹을 저항하고 
권력과 탐욕의 유혹을 거부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이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
님이여, 
창조의 모든 움직임 속에 계신 주님, 우리가 
생명이라는 당신의 정원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비로 가득한 창공이 
우주의 뜻을 드러내듯, 우리 삶도 
사랑의 신비와 영광, 생명을 향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도 
굶주림과 영양실조, 부족함으로 위협받지 않게 하소서. 
가진 자들에게는 정의를 갈망하게 하소서. 
가진 자들에게는 정의를 갈망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이들과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는 예수
님이시니 
우리의 빚을 탕감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으로서, 민족으로서 생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함이니. 우리를 용 
개인으로서, 민족으로서 빚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요구와 
과도한 이자와 과다한 요금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장 부유한 이들의 이익
을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소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하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 자신의 나눔으로 살아가듯이, 
공격적이고 분열적인 개인주의 체제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개인주의 체제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이기심 사슬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연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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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권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 충실하게 하소서. 당신만이 
당신은 우리의 도움이시니, 우리가 또 어디에 호소하리이까?

돈도 시장도 우리의 
강력한 친구들도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거짓된 유혹에 저항할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과 마법 같은 해결책, 권력 남용, 그리고 
그리고 정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망상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망상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그 악은 땅과 모든 생명체와 이웃을 
모든 생명체와 이웃을 대상화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창조를 훼손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파괴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모든 악으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배우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존중을 베풀며, 
그리하여 세상이 모욕하는 이들의 증언을 
세상이 모욕하는 이들의 증언을 들을 특권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것이니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아멘.

나눔 시간에서

2021년 7월 21일 나눔 시간에서, 자메이카와 카이만 제도의 연합 교회 소속 노
버트 스티븐스가 자메이카의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자메이카는 3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 
인구의 5%만이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두 국가에 걸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메이카와 케이맨에 있습니다. 반면 케이맨 제
도에서는 인구의 60%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우리 인구의 1.7%가 코로나
19에 노출되어 감염되었으며,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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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우리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는 2020년 3월에 확인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교회 장례식에서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액세스 백신 공급망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았습니다. 사실 대
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공급받고 있으며, 첫 물량은 올해 4월에 도착했습
니다. 정부의 목표는 2021년 말까지 인구의 16%를 접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완전 접종을 마친 비율은 5%에 불과하며, 현재 속
도라면 인구 전체 접종 완료 시점은 2029년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영어
권 카리브 지역에서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
다. 바베이도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여러 이웃 국가들에 뒤처
져 있으며, 심지어 우리보다 뒤처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티는 이
번 달에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백신 접근성 측면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 플랫폼에 계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세계적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백신 격차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를 무릎 꿇리게 
했지만, 일부는 다른 이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며 일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미
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재개된 반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

따라서 형평성 문제에는 대중문화 같은 다른 기여 요인도 존재합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백신 반대론자 집단에게 호소하는 다수의 뮤지션과 댄스홀 아티스
트들이 활동 중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도 그 중 하나입니다.

종교 역시 문제입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식'이라거나, 사람들의 팔에 칩을 
삽입해 추적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소셜 미디어
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따라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에게 접
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다른 세력과 목소리
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양국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
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한 
지역 교회가 백신 접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마련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무료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워킹 페이퍼, 제3부에서 발췌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은사 부여와 교회의 탄생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이 사건
은 신앙 공동체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으라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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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탄생은 단순한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명확히 드러
내기 위한 전복적 상징적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사건은 오순절 날 모인 자들의 머리 위로 불의 혀처
럼 내리쬐는 폭풍우 같은 바람을 통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성령을 통제
할 수 없고 허락 없이 움직이는 바람으로 묘사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된다. 신성한 존재로서의 성령은 사제나 선택받은 자, 심지어 성스러운 자
들의 '주문'이나 계략으로 통제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
고, 기름 부으려는 자에게 기름 부으며,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분이다. 통제와 규율은 제국주의, 군대, 전쟁 선동가, 식민주의자들의 
본성이다. 그러나 성령은 이들과 연관될 분이 아니다. 

대신 불의 혀들이 솟아올라 모인 자들의 머리에 내려앉는다. 불의 혀는 카이
사르의 상징이었고, 제국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이 이제 제국의 변방에 놓여 억압
을 겪는 추방자들과 부적응자들로 이루어진 잡다한 무리 위에 내려앉은 것이다. 
바로 이들에게 제국의 상징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아
래로부터의 급진적 사회 민주화이다. 제국주의적 계획은 모든 것을 뒤집고 해방
시키기 위해 오신 성령의 거침없는 힘에 의해 전복된다. 오순절은 축적의 논리
에서 벗어난 권력의 재구상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

그러나 오순절의 영은 우리에게 정의의 필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WCRC로서 우리에게 교제의 의미를 정의해 줍니다. 권력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며, 바로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연합할 것을 부르
십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제자들은 단순히 타인에게 다가간 것뿐만 아니
라, 상징적으로 분열의 원인—사실상 이 타자성을 만들어낸 것—을 무너뜨렸습
니다. […]

일치는 오순절 축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전 세계 여러 기독교 전통
에서 석류가 오순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석류가 하
나의 열매 안에 수많은 씨앗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영적 일치가 권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재구성하
고, 그 권력이 타인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함을 의미한다는 점
이다. 이는 분열을 제거하는 동시에 차이를 없애지 않으며, 하나의 열매 안에 많
은 씨앗이 있는 것과 같다. 

세 번째 분별의 원에서는 증언의 개념과 오순절 전례력을 함께 모읍니다. 증
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물론 보는 행위이며, 따라서 무언가를 증
언한다는 것은 분별의 순간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원에서 우
리는 교단 전체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증언했으며, 나눔의 원에서도 우리는 이
를 시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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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됨에 관한 모임

예배에서: 동남아시아의 성찰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2017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개혁교회연합 총회
에 모여 기도로 하나 되었으며,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
고 변화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인종 차별 정책의 가혹한 유산이 여전히 
우리 가정과 공동체, 국가와 지역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고
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묵상하게 하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변화
를 이루기 위해 아주 작은 미생물이나 거대한 용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
실히, 이 팬데믹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분께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당신
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의 강력한 손에 들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 전 세계적 인종 차별이라는 충격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교회 내 인종 
차별이라는 위선적인 현실도 깨닫게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생각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
의 질문과 그로부터 도출된 답변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고
뇌와 꿈에서 비롯됩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당신의 주권적인 손을 다양한 방
향에서 보지 못하게 하여 은혜의 수단을 악한 손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을 선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은 당신의 백
성을 위한 당신의 행위였으며,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의 백성은 유배 생활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고, 고향 땅으로 돌아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에게도 새로운 일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악한 것처럼 보이며,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었던 옛날 좋은 시절을 원합니다. 그 결과, 당신이 당신의 백성 안에서 원하시
는 진정한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소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지 않고 반응합
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우리 손과 우리 방식으로 처리할 만큼 충분히 지혜
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신학적으로 성찰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과 이기적인 의제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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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죄악된 방식을 모두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십자
가를 지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변화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의자에 앉거나 강단에 서서 전통적인 의식과 예
배 형식에 안주하며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현실 속에서 행동의 원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벽은 예배와 봉사를 분리시키는 종교적 아파르트헤이트가 되어, 서로 협
력하고 풍요롭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비로
우신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여리고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예
배를 당신을 섬기는 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룩함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손을 
묶는 모든 형태의 분리주의에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 자신
을 쏟아 부어 궁핍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필요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동행하시고 힘을 주사, 무력한 자와 난민들이 우리의 시간과 돈과 노력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게 하소서. 경쟁 대신 협력하고, 정죄 대신 연민을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섬기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
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움 그대로 자비롭게 하소서.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의 온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소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
키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개혁되게 하소서! 아멘.

헌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의 남녀를 섬길 자격을 주옵소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고 죽어가는 이들을 섬길 자격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이해와 사랑으로 
평화와 기쁨을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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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솔로몬 제도 연합교회 브라이언 버치(Brian Birch)는 솔로몬 제도

서비스 부문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서비스 제
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정부의 외딴 농촌 지역 진출은 미미한 반
면 교회의 존재감과 네트워크는 상당합니다. 교회는 104개 학교와 3개 병원, 1
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비스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사회적 문제
교회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는 급속한 사회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
어가 일상화되면서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변화하고, 식습관 변화로 비
전염성 질환(NCD)이 증가하며, 복식·언어 스타일 등이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
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십대 임신, 여성·소녀·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폭력, 
결혼·가족 해체, 실업, 범죄 및 불법 활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는 지난해 총 20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20
명의 환자는 모두 완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솔로몬 제도는 코로나19 청정국 상
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방 조치로 정부는 공공 비상사태를 다섯 번째로 연
장했습니다. 현재 솔로몬 제도는 여전히 공공 비상사태 하에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여 예
상 접종률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최전선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최전선 기관 종사자들에게 의무 접종을 촉
구합니다. 백신을 맞고 출근하거나, 접종하지 않았다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선교적 참여. 
UCSI는 지난해 공공 비상사태로 인해 프로그램과 활동을 축소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일부 교회
에서는 공개 예배를 생중계했으며, 다른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엄격
히 준수하며 소규모 모임으로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UCSI 총회 사무국은 각 교
회를 통해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선교적 참여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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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와 그 너머의 선교적 참여. 
팬데믹 이전 UCSI 기반 상황 재정립. 진행 중인 주제 아래 현황 점검: 생명의 충
만함을 향한 선교 방향 전환. 당면한 현실과 상황 대응: ▪ 생존 – 목회자 역량 강
화 – 조직적·기술적 네트워크 구축 – 성찰 – 실행 – 재성찰. 

작업 문서, 제4부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를 위
한 분별, 고백, 증언은 의도적으로 전례력 연도와 연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별
은 대림절과 성탄절에, 고백은 사순절과 부활절에, 증언은 성령강림절에 맞추어
졌습니다. 우리의 분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적 인종 차별 체제
의 분열성을 인식했습니다. 고백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고백하는 교회가 될 것
을 촉구했으며, 증거 속에서 우리는 도둑들 사이에 떨어진 세상에서 생명의 하
나님에 대한 예언적 증인이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개혁된 
상태 혹은 개혁 과정은 평년기와 당연히 평년기에 속하는 종교개혁 기념일과 일
치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평범함'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분별 과정이 보여주듯,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를 묘사하기 위해 '종말론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
고 우리의 분별 과정은 이 종말론적 순간이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재앙적 위기
를 어떻게 드러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구라 부르는 이 고
향의 생명을 말살할 위협을 가하는 거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
해 있습니다. 최근 IPCC 보고서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는 불평등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에
서 몇 분을 보내기 위해 수십억을 지출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다음 끼니를 어디
서 구할지조차 모릅니다. 인종주의와 가부장제는 신체를 잔혹하게 짓밟고 수많
은 이들에게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징후를 가리키며 '재앙', '거대', '천문학적' 같은 과장
된 표현을 동원하는 동안, 사실 이 불의의 체계들 대부분은 지구의 억압받는 이
들에게 가혹한 현실이 된 중대한 계기를 통해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의의 
체계들은 정상화되고 평범하며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작동해 왔으며, 이는 후
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추악함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극적인 사건들
로 변모했다. […]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정상'이라 불리는 것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상은 팬
데믹에 의해, 어쩌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 의해 강제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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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세력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이용되고 악용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며, 불법적 권력에 복종하는 새로운 정상성을 재강화하
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 강화와 사생활 침해를 허용했으며, 우리 모두 사이에 
타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조성하여 타인에 대한 의심을 부추기고 증폭시켰
습니다. 국제적 경계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부추겼으며, 인도의 카스트적 사고
방식 안에서는 불가촉천민 관행을 더욱 깊게 고착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
황은 거리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방해했는데, 이는 교회와 에큐메니컬 
운동의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육체의 제한은 곧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이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함을 넘어, 단순
히 '새로운 일상'이 아닌 억압받는 자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이에게 풍요로
운 삶이 보장되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 즉 
급진적인 신자들의 공동체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개척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
니다. 세례는 바로 이 새로운 공동체로의 입문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말하
자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이 가정은 사랑과 섬김, 
환영과 수용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가정입니다. 이는 '타자'가 소멸되거나 
이 가정에 흡수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그 타자성이 수용
되고 차이를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가정 안에서 환대가 나누어지고 경
험됩니다. 해방적 관점에서 볼 때, 세례는 인종주의, 가부장제, 장애 차별, 신자
유주의 자본주의와 같이 생명을 부정하는 체계들에 대한 죽음을 요구하며, 정의
와 평화가 입맞추는 곳인 하나님의 한 가정 안에 모두가 속하는 새로운 생명으
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범한 시기에 우리는 성례를 통해 평범한 것을 급진화하고 급
진적인 것을 평범하게 만드는 과감한 포용으로의 교제를 촉구합니다. 세례의 물
을 통과하여 모든 생명을 환영하고, 인정하며, 축하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
가게 하소서. 모두가 식탁에 환영받고,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 있는 곳을 찾게 하
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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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정의로운 교제 함양하기

서론

교제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
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며, 성령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으
십니다. 그러므로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
니다.

이 신성한 교제는 우리를 온 인류 가족과 온 피조물과의 관계로 끊임없이 확
장되게 이끌어 냅니다. 교제는 평등, 상호성, 상호작용, 그리고 차이 속의 일치를 
특징으로 합니다. 배제하기보다 포용하는 관계를 창조하며, 하나님의 화해하시
는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교제는 또한 분별의 과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을 듣고, 특히 종종 침묵당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유
된 분별을 통해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서고,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 평화
를 위해 행동하도록 부름받습니다.

동시에 교제는 고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
든 영역에 주님이심을 공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불의, 식민
주의, 분열, 배제에 대한 교회의 공모를 애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제는 우리
의 삶—단순한 말이 아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에 의한 지
속적인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교제는 증언으로 실천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에 동참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깨어진 것을 화해시키며, 불의를 저항하
고, 취약한 이들과 값비싼 연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종종 위험을 수
반하지만 교회의 소명에 핵심적입니다.

교제는 획일성이 아니라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온 피조물에 대
한 정의에 뿌리내린 상호 책임과 공동 책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교제는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향한 반증(反證)이 됩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
은 이 소명을 “교제에 부르심을 받고 정의에 헌신한다”는 문구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제는 예배 안에서 유지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거행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일치를 기뻐할 때,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 그
리스도와 서로에게 통합됩니다. 예배는 교회가 교제가 받은 선물임을 상기시키
며, 동시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현하고 가시화하도록 부름받은 현실임을 일
깨웁니다.

다음은 교제 구축을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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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WCRC는 모든 수준의 거버넌스와 프로그램 활동에 모든 청년의 참여를 확고
히 약속합니다. 전략 계획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WCRC는 청년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통해 전체 교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하
는 청년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념적으로 청년 정상회의는 교제 전반
에 걸친 진보적인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제 내 청년들과 에큐메니칼 운동
은 물론 교제 전체와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에 리더십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 그룹은 2024년 정상회의를 위한 개념 노트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으며, 그 주제는 “기초를 흔드는 것: 청년과 에큐메니칼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 개념 문서는 청년들 스스로가 작성했으며, 기금 모금과 파
트너십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금 부족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했으나, 긍정적인 결과는 
청년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조지 롬바드 상

조지 롬바드 에세이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변방에서의 에큐메니즘: 도둑들 사
이에 떨어진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며”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모집했
습니다. 개혁주의 세계 편집위원회 일부 위원과 롬바드 상 과거 수상자로 구성
된 전문가 패널이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총 3개의 상이 수여되었으며, 1건의 
입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인간 성(性)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인간 성에 관한 세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
째 협의는 2017년 11월 인도 첸나이에서 개최된 '인간 성에 관한 협의'였다. 이 
협의는 교제(聖餐) 문제에 집중했다. 회원 교회에서 약 50명의 참가자가 이 협
의에 참석했다. 협의 결과, 계속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함께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첸나이 회의가 성 문제의 교제 측면에 집중한 반면, 다음 회의는 정의 측면, 
특히 교회가 행동 56항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이 총회 행동은 2017년 총회(GC20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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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으로 LGBTQ 개인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신학적 견해
와 무관하게 규탄하며; 

2.	 침묵을 통해 폭력을 조장한 공범임을 고백하며; 
3.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는 정의, 자유, 안전한 세상을 위해 계속해

서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이 협의는 2023년 11월 하이데라바드에서 교단 구성원, 글로벌 파트너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도 전국교회협의회
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협의는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과분
한 은총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다양성을 지닌 인간의 성(性)은 모든 사람이 번
영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고, 소중히 여겨지며, 양육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
로 인정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하므로, 성에 관한 신학은 이 진리 위에 세
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은혜를 가시화하고 편견 없이 인권을 
수호하며, 불의나 차별을 겪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신성한 의
무를 지닙니다.

참가자들은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과 성별 표현을 가진 많은 이들이 하나님
께서 주신 완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세계개혁
교회연합(WCRC) 내 일부 회원들은 차별, 박해, 심지어 폭력까지 경험하고 있
습니다. 교회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부족하여 종종 대응이 느렸
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회의 사
명과 모순됩니다.

이번 협의는 성적 폭력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차원에서 만연하고 
다면적인 악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때로 침묵, 수치심, 식민지적 권력 구조
를 통해 이에 공모해 왔습니다. 공유된 증언에는 사역 기회 박탈, 성찬식 배제, 
가정 폭력, 영적 폭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명예 살인, 인신매매, 인터섹스 및 
여성 생식기 절단, 전환 치료, 자살과 같은 더 광범위한 문제들도 제기되었습니
다.

이에 대응하여 회의는 교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들
과 연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해 공
개적으로 발언하며, 특히 국가가 용인하거나 문화적으로 묵인하는 폭력에 대해 
정의를 옹호해야 합니다. 제안된 구체적인 조치에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워크
숍, 인간의 성에 관한 온라인 자료, 그리고 성에 관한 견고한 신학의 개발이 포
함됩니다. 모임은 교회의 과거 실패에 대한 고백과 모든 사람이 충만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명을 구현하겠다는 새 결심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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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치히 총회와 이번 협의회의 조치에 따라 2024년 11월 방콕에서 교회
용 연구 자료 제작을 위한 작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15명
의 작가가 모여 해당 자료를 제작했으며, 현재 제작 중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2022년 《개혁주의 세계와 장애》(Reformed World on Disabilities)의 한 호
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와 장애의 교차점》(The Intersections of Church 
and Disability)이라는 제목의 이 호는 테리 드영(Terry DeYoung)이 객원 편
집을 맡았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옹호자 및 돌봄 제공자들이 쓴 11편의 글
이 실렸습니다.

장애: 교회의 사명이라는 작업 보고서가 작업 그룹을 구성하여 총회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원주민

2010년 통합 총회 이후,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원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말, 원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상세한 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과정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과정의 진전이 어려
워졌습니다. 원주민과의 두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우리는 '신학 교육과 원주민'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원
주민 협의회를 개최하며 원주민과의 협력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협
의회에는 신학 교육자, 선교 실무자, 교회 지도자 및 신학대학원생들이 참여하
여 원주민의 관점에서 신학 교육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회 결과 원주민 관점
의 두 가지 강의 계획서가 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협의는 유엔 원주민 포럼과 동시에 뉴어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
월 말에 열린 이 협의는 “회개, 화해, 재분배적 정의: 원주민의 영성과 신학”이
라는 주제로 교단 내 원주민 구성원 및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이 참여했습니다.

필립 비노드 피콕 WCRC 정의와 증언 담당 사무총장은 “이번 협의는 원주
민이 직면한 상황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원주민이 살해
당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체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원주민 
문제에 대한 세계적·에큐메니칼적 관심은 우리의 정의 실현 약속에 핵심적”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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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2025년 총회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화 요청’이라는 
이 문서는 여러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한 제안들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총회 작업 문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개혁 주일 예배

교제 구축과 교제 관계 증진을 위해 세계개혁교회연합은 전 세계 각지에서 생
중계되는 글로벌 종교개혁 주일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순서가 마
련되었으며 회원 교회의 지역 교회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종교개혁 주일은 로마, 자카르타, 그랜드 케이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원 교회 및 지역 연대

직접적인 교회 방문과 각국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WCRC는 교회 간 관
계 구축 및 유지, 지역 연대 강화, 필요 시 교회 내 갈등 상황 중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대상국으로는 북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카메룬, 인도, 수
단,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가이아나,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
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헝가리, 영국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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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정의를 위한 언약

아크라 신앙고백 20주년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교제(交誼)를 부르심을 받고 정의에 헌신하는 공
동체로 자칭합니다. 정의에 대한 헌신은 개혁교회들의 역사적 유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예언적 증인으로 서 왔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
은 아크라 신앙고백에 구현된 바와 같이, 이 오랜 정의 헌신의 유산 속에 서 있
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은 전체 교단이 시대의 징조를 인식하여 경제적, 사회적, 
성별적, 생태적 정의 영역에서 변혁적 개혁을 효과적으로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회원 교회들이 추문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
록(요한복음 10:10) 목표를 세웠습니다. 라이프치히 총회 이후, WCRC는 2017
년 총회에서 제시된 비전에 따라 기존 정의에 대한 헌신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확장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WCRC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롬 8)과 도둑들 사이에 넘어진 세상(요 
10:10)에서 정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정의 추구가 더욱 시
급하고 필수적이 되게 한 지정학적 지형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전환점을 넘어선 기후 재앙을 겪고 있으며, 지구의 존재 자체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기상 패턴에서 분명히 드
러나며, 이례적인 기상 현상은 종종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 재
해로 이어집니다. 이는 종의 멸종과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물 다양
성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
는 경제 체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든 계획경제든 현재의 경제 모델
들은 지구를 끝없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한한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 본다. 마치 우리가 환경을 무제한 자원 추출을 위한 수도꼭지이
자 무제한 오염 배출을 위한 하수구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에서 지속
적인 성장과 행성 경계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한 추구는 이윤에 대한 집착에 의
해 주도된다. 이러한 이윤에 대한 집착은 상품, 서비스, 심지어 인간에 이르기까
지 삶의 모든 측면을 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낸시 프레이저가 그녀의 저서 『자
본주의를 잡아먹는 자본주의』에서 착취와 수탈이라는 두 가지 억압 체계에 기
반을 두고 있다고 명명한다. 착취란 그녀가 자본주의에 내재된 임금 상품화 체
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체계에서 노동력만을 소유한 자들은 생산 수단을 소
유하고 통제하는 자들과 교환을 한다. 안타깝게도 이 체계는 생산 수단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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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어, 그들은 생산물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독점
한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자본주의가 여성, 인종화된 공동체, 원주민의 노동과 
토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수탈'이라 명명한 이 체계는 가시
화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무
급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 모두—은 가시화되지 않고 저평가되며, 경제 체계 내
에서 무급이고 계량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는 식민주의와 노예제를 
통해 확장되었다.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이들은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후손, 
유색인종을 희생시키며 이득을 취했으나, 이는 대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마찬가
지로 토지와 물을 포함한 자원은 원주민으로부터 빼앗겼으며, 이 현실은 체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아크라 신앙고백에 대한 20년간의 성찰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아크라 고백은 여성과 어린이가 마몬의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성애 중심적 가부장제가 신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유지하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
과 현대판 노예제 및 강제 노동의 지속적 체계는 우리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
제를 지탱합니다.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된 재생산 노동과 돌봄 
노동을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세상은 모든 이의 
평등한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식민주의의 지속적 표현인 식민성은 과거 자
원 착취와 인민 억압을 인정하기보다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고 식민 제국을 영
속화한다. 이는 원주민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 소위 기술 혁명을 위한 광산 노
동에 투입함으로써 달성된다.”

성장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 체제에 뿌리내린 기후 위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 불평등은 계급, 인종, 성별에 기반을 둔
다. 최근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억만장자 재산 증가 속도는 2023년 대
비 3배 가속화되었으며, 이번 10년 말까지 최소 5명의 5조 달러 부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동시에 빈곤층 규모는 199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옥스팜은 “불평
등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경고한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억만장자 계급이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이다. 과
거에는 다양한 로비 단체와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
졌던 것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억만장자 계급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남에 따
라,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위주의, 국가 우월주의가 등장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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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RC의 대응
우리가 처한 다중적 차원의 글로벌 위기의 규모는 이를 다양한 수준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지평 아래 활
동해왔다. 첫째는 체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더 넓은 지평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
가 직면한 불의의 문제들이 체계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직 체계적 변
화만이 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

WCRC는 이러한 체계적 문제를 세 가지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
다.

a)	 첫째는 오늘날 우리 세계에 만연한 다양한 불의들 사이의 상호연결
성을 공동으로 분별하고 명명하며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의 
가장 훌륭한 사례는 아크라 신앙고백입니다. 지난 7년간 정의 담당 
부서는 아크라 신앙고백의 유산을 두 가지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어
왔습니다. 첫째는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 둘째는 아크
라 신앙고백 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b)	 둘째, 연구와 역량 강화를 통해 생명 문제를 중심에 두도록 신학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c)	 우리의 옹호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신앙 공동체를 선지자적 증언으
로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기

첫째는 아크라 과정의 핵심이었던 분별 작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의 제자도는 시대의 징조를 지속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생
명적이고 근본적인 분별은 신앙 생활에 필수적이며 신학적, 교회학적, 선교학적 
실천에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읽는 일은 중
립적인 작업이 아니라 억압받는 이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지속적으로 비판적으로 읽는 일에 참여하고, 2025년 치앙마
이에서 열릴 “증언을 견지하라”는 주제의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세계개혁교회
연합은 2023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시대의 징
조를 읽기”에 관한 협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시각에서 시대의 징조를 읽
고, 관련된 권력 역학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상을 명명하고 상호연결성을 부각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것이 신학·교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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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에 미치는 함의를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제안하
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협의의 결과는 이 세상의 추악한 본질에 대한 성명서였다.

아크라 플러스 20 프로세스

아크라 신앙고백은 피조물이 해방을 갈망하며 신음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는 
사람들의 고통과 나머지 피조물에 가해진 피해 사이의 극적인 수렴을 분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스캔들적이라고 묘사하며, 군사적·정치적 힘으로 보호
받는 불의한 경제 체제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원임을 명명한다. 아크라 신
앙고백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세계화와 인간과 지구를 희생시키며 이윤을 축적
하려는 그 추진력을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신념 체계로 규정한다.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로서 대안이 없다고 자처하며, 가난한 자와 피조물에게 끝없는 희생
을 요구하면서도 구원의 허위적 약속을 제시함을 인정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초래한 기후 재앙 속에서 아크라 신앙고백의 
시의적절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파괴적인 기후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아
크라 신앙고백의 예언적 성격을 입증하는 동시에 교회들이 그 부르심에 귀 기울
이기를 꺼려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에큐메니
칼 파트너 및 회원 교회들과 함께 NIFEA 프로세스와 경제적·기후적 불의를 해
결하기 위한 공정한 과세를 촉구하는 ZacTAX 캠페인을 통해 아크라 신앙고백
을 실천 프로그램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아크라 신앙고백 20주년을 맞아 일련의 지역
별 협의를 진행한 후, 12월에 글로벌 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 구조

3일간의 협의 구조는 첫째 날 교회들이 경제적·생태적 정의를 위해 증언하도록 
촉구한 아크라 신앙고백의 성과를 기념합니다. 둘째 날에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
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적·경제적 불의를 지속시키는 데 우리가 공모한 점
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경제와 지구에서 정의를 위한 언약을 맺어야 할 
교회의 필요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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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라 플러스 20 컨설테이션, 가나 아크라

아크라 플러스 20 프로세스는 세계개혁교회연합 총회가 아크라 신앙고백을 채
택한 날짜인 2004년 8월 12일에 맞춰 가나 아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크라 
소재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아프리카 개혁교회 협의회와의 협의가 개최되었
습니다. 이 협의는 아프리카 대륙의 개혁교회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아크
라 신앙고백을 기념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아크라 신앙고백이 제시한 원칙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언약하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협의는 2024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렸으며, 기념 예배로 마
무리되었습니다.

아크라 플러스 20 컨설테이션, 그랜드 케이맨, 케이맨 제도

카리브해 및 북미 지역 협의회와 함께 1일간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지
역 협의회 회의의 일환으로 CANAAC 지역 교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세 
차례의 세션이 열렸으며, 각각 청년, 젠더, 선교적 관점에서 아크라 신앙고백을 
재검토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협의회의 발표자는 도라 아르세 발렌틴 목사, 
사냐 베하리 목사, 콜린 코완스 박사였습니다. 

아크라 플러스 20 컨설테이션, AIPRAL 지역

아크라 플러스 20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아크라 고
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현재 현실을 
바탕으로 아크라 고백을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회의 결과 AIPRAL 지
역 차원의 아크라 고백에 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아크라 플러스 20 글로벌 협의

아크라 신앙고백에 관한 글로벌 협의가 2024년 12월 3일부터5일까지독일 하노버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의에는 아크라 신앙고백과 관련된 50명의 신학자, 
교회 지도자, 활동가 및 기타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협의는 3일 동안 진행
되었으며, 각 날짜마다 다른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크라 신앙고백
을 기념하며 신앙과 경제적 정의의 연관성에서 교회가 이룬 성과를 돌아보는 시
간이었다. 둘째 날은 아크라 신앙고백을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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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노예제의 유산과 가부장제, 젠더, 성적 정체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 날은 정의를 위한 언약 체결을 검토하고 아크
라 신앙고백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했습니
다. 이 협의를 통해 아크라 신앙고백의 지속적인 유산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었
습니다. 협의회는 현지 개혁교회에서 열린 폐회 기념 예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크라 플러스 20 자료

아크라 플러스 20 프로세스에서 네 가지 자료가 기획 중입니다.

1.	 아크라 플러스 20 소책자: 아크라 신앙고백, 아크라 플러스 10 선언문, 
아크라 플러스 20 선언문을 한데 모은 소책자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2.	 아크라 신앙고백 신학 서적: 학술 서적 출판이 계획 중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아크라 신앙고백 그래픽 노블: 젊은 세대가 신앙고백을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아크라 신앙고백을 소재로 한 그래픽 노블을 기획 중입니다.

4.	 아크라 신앙고백 연구 가이드: 교회와 교회를 위한 아크라 신앙고백 연
구 가이드도 올해 계획 중입니다.

NIFEA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전략 외에도, WCRC는 다른 에큐메니컬 단
체들과 함께 NIFEA 프로세스를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NIFEA) 
프로세스는 2010년 통합 총회에서 아크라 신앙고백을 실행하고 프로그램화하
라는 지시를 받은 후 WCRC가 주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초기에는 세계교회
협의회(WCC)와 세계선교협의회(CWM)가 참여했으며, 이후 루터교 세계연맹
(LWF), 세계감리교협의회(WMC), 복음동역연합회(USPG)도 합류하여 NIFEA
를 진정한 에큐메니컬 연합체로 만들었습니다.

NIFEA는 공정하고 돌봄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경제 구조 구축
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출발점은 2012년 브라질에서 WCC, 
WCRC, CWM이 주관하고 LWF가 참여한 협의로, 여기서 “생명의 경제를 위한 
국제 금융 변혁에 관한 상파울루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
이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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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받는 이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대안적 상상력으로 부르십니다. 이 
상상력은 주변부에서, 사회·정치·경제적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나 
그 결과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사회경제 질서를 정당성 상실시키고 대체하며 해체할 
뿐만 아니라 주변부에서 솟아나는 대안을 구상하는 변혁적 신학적 실천
을 추구한다. 이는 기존 금융·경제 구조를 넘어서는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하지 않도록 신학적 담
론을 적극적으로 급진화할 것을 요구한다.” 

브라질 회의 이후,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협의회
(WCRC), 루터교 세계연맹(LWF), 세계감리교회협의회(CWM)는 신생
아를 위한 생태경제(NIFEA)에 관한 에큐메니컬 패널을 구성했다. 이 
패널은 신학자, 교회 지도자, 경제학자, 활동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
로, 상파울루 선언에 실질적 추진력을 부여하고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NIFEA에 관한 에큐메니컬 패널은 2014년 “모두
를 위한 생명의 경제 지금: NIFEA를 위한 에큐메니컬 행동 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 문서는 공공 재정과 부채, 금융 부문 규제, 글로
벌 경제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회의 행동 영역을 제시한다. 

NIFEA 에큐메니컬 패널 제3차회의

NIFEA 에큐메니컬 패널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대면 회의를 가졌다. 마지막 
대면 회의는 2018년 4월 뉴욕에서 열렸으며, 패널 위원 13명 중 9명과 WCC, 
WCRC, CWM, LWF의 사무총장 및 직원, 로마 가톨릭 교회,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PPC), 옥스팜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와 지구에 대한 시대의 징후를 분석하고;
•	 경제적·기후적 불의의 새롭게 대두되거나 지속되는 요소와 향후 주요 

쟁점 파악;
•	 위 사항 및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IFEA 계획(특히 우선 행

동 사항)을 업데이트할 절차 수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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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FEA의 분석과 변혁을 촉구하며 새로운 행동과 파트너십을 전략화
하기 위함.

회의는 다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체제는 정의와 평화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윤 
추구가 그 자체로 궁극적 가치로 추앙되고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죄
악이다. 무한한 이윤과 성장이라는 환상을 좇는 이 분열적 추구는 폭력, 
불평등, 기후변화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일치, 평화, 풍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린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종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
부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장 체
제의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충만함이 온 땅과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
로 공동체와 창조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방식에 따라 주장하
지 않는다면 헐값에 팔려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의 선물, 생명
의 선물은 사랑과 은혜의 신성한 행위이므로, 우리 삶과 제도, 관계 속
에서 구현해야 할 정신과 태도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네 가지 핵심 전략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	 NIFEA는 네 후원 기관의 사명과 프로그램 계획에 필수적이며,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새롭게 조정하기로 약속합니다.

•	 특히 우리 경제 체제가 초래한 생태 위기를 완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은 만큼, 네 기관은 NIFEA 의제를 위해 협력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
니다. 

•	 경제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참여
해야 할 더 큰 운동이 존재하며, 삶의 모든 수준에서 문제가 너무나 중대
하므로 우리는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비판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글
로벌, 지역, 국가, 지역 차원의 핵심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데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는 경제적 정의만의 과제가 아니라 생태적, 젠더적, 인종적 정의의 과
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업은 NIFEA의 모든 정의 교차점을 관찰하
고 그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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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NIFEA 과정의 핵심 요소로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	 재분배, 책임성,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의 과세
•	 생태적 지속가능성 및 기타 ‘공공재’에 대한 투자
•	 사회적·환경적 부채에 대한 배상
•	 성장 이후 대안 개발
•	 연합 구축 및 교차성 문제 해결 

이를 바탕으로 주최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조정팀은 3개년 작업 계획
(2019-2021)을 수립했습니다: 

협의, 캠페인 및 생명 경제를 위한 거버넌스·경제·경영 에큐메니컬 학교
(GEM 학교) 연례 행사가 특정 주제를 다룰 예정

•	 2019년: 과세 및 배상을 통한 불평등과 기후 변화 대응
•	 2020년: 공정한 금융과 글로벌 금융 기관의 민주화를 통한 부채 문제 

해결
•	 2021년: 소비 및 생산 패턴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 해결과 성장 중

심 모델의 대안 모색. 
•	 활동은 운동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종교 간 요소를 포함하

며, 교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동

교육 및 훈련

생명 경제를 위한 거버넌스, 경제 및 경영 에큐메니컬 학교(GEM 학교)
우리 교회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신학적 관점이 금융 및 경제 정
책, 비즈니스 관행, 사고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GEM 
학교는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영역에서 시급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도구와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교회 내 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 설립되었습니다. 즉, 에큐메니컬 운동 내에서 변화를 위한 경제적 역량을 개
발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GEM 스쿨은:

•	 경제적 정의의 신학적 출발점을 규명하고 신학, 윤리, 경제학 간의 관계 
본질과 논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합니다;

•	 주류 경제 사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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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의 방법론과 규범적 기초를 식별하고 상대화하며 맥락화합니다; 
그리고

•	 생태학적, 페미니스트적 및 기타 다원적 접근법을 소개하여 경제학의 
지평을 넓힙니다.

제3회GEM 스쿨은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
최되어 17명의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이후 NIFEA 직원 조정팀은 평가 및 계획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GEM 스쿨의 목표를 달성하고 제3차

NIFEA 패널 회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GEM 스쿨 커리큘럼을 간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가에서는 교수법과 강의 계획서 조정도 요구되었습니다.

제4회GEM 스쿨은 2019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세
금과 배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원래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회GEM 스쿨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공개 웨비나, 
비공개 그룹 튜터링 및 기타 NIFEA 협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개 웨비
나에는 “팬데믹과 기후 변화 시대의 생명의 경제학” 개막 강연, “삭개오 세금과 
지금의 희년” 세션, “정의로운 금융과 배상에 대한 종교 간 관점” 패널 토론이 포
함되었습니다(아래 참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한계와 장점을 고려한 NIFEA 운영팀은 팬데믹이 지
속되는 가운데 2021년 GEM 스쿨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생명
의 경제를 위한 대안적 경제·신학적 사고의 다양한 관점을 모으고 향후 학생들
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GEM 스쿨 매뉴얼을 기획 및 발간했습니다. 이 매
뉴얼은 2022년 7월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GEM 
스쿨에서 사용하기 위해 2022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온라인 세션에 이어, 제5회 GEM 스쿨의 두 
번째 단계가 2022년 7월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
습니다. 이번 GEM 스쿨에는 다양한 국가와 교단을 대표하는 17명의 교회 지도
자와 청년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융과 경제학의 기초, 경제학에 대한 다원적이고 교차적인 접근법(예: 페미니
스트 경제학, 생태경제학), 경제학의 신학적 토대와 윤리적 함의, NIFEA를 위
한 에큐메니컬 행동 계획, 그리고 삭개오 세금 캠페인을 배웠습니다. 경제적 정
의에 관한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를 위한 빵(Bread for the World)'을 방
문하는 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GEM 스쿨은 경제적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다
양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생명의 경제를 위한 거버넌스,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에큐메니컬 학교(GEM 
학교), 2023년 8월 21일~9월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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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WCC, WCRC, LWF, WMC, CWM이 공
동으로 주최하고 말레이시아 교회 협의회(CCM)가 주관한 제6회 GEM에는 24
명의 참가자가 모여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경제 체제를 재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 북미, 태
평양 지역 등 20여 개국에서 모였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 신학대학생은 물론 
금융 전문가, 경제 정의 운동가, 생태운동가 등이 참여하여 세대 간 및 학제 간 
대화와 학습을 촉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과 경제 정의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참
가자들에게 기초 경제학 및 옹호 도구를 제공하며, 대안적 경제 사고와 정책 제
안을 모색했습니다.

GEM 스쿨은 세금 정의 및 배상 운동, 일부 국가에서의 소규모 GEM 스쿨 
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도출하여 지역적 맥락에서 경제적 정의를 촉
진했습니다.

생명을 위한 경제 거버넌스, 경제학 및 경영에 관한 에큐메니컬 스쿨, 2024
년 8월 19-30일, 케냐 리무루

케냐 전국교회협의회(NCCK)가 주최한 제7회 GEM 스쿨에는 27명의 참가
자가 모여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경제 체계를 재고했습니다. 
참가자에는 교회 지도자, 목사, 신학대학생, 금융·경제·생태 정의 전문가 등이 포
함되었으며, 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유럽, 라틴아메리카, 중동, 북
미, 태평양 지역의 23개국에서 모였습니다.

GEM 스쿨은 참가자들에게 페미니스트적, 생태학적, 탈식민주의적 경제 관
점과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남 채무 탕감 캠페인 등 경제적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
트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교회와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페인

삭개오 세금(ZacTax) 캠페인
ZacTax 캠페인은 변혁적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금 정의와 식민주의 
및 노예제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 사회적·생태적 부채 해결을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촉구합니다. 이 캠페인은 교회에 관련 문제를 교육하는 동시에 국제적
으로 세금 정의와 배상을 옹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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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Tax 캠페인은 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 세금 정의를 요구합니다: 

(1) 점점 더 강력해지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누진적 
부유세 도입과, 빈곤 퇴치를 위한 공공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것; 

(2)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 개인의 탈세 및 조세 회피 중단; 

(3) 우리의 유일한 행성적 고향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누진적 탄소세 
및 오염세 도입; 그리고 

(4) 유해한 투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채권, 통화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
한 금융 거래세 즉시 시행. 

이 캠페인은 또한 노예제 및 기타 사회적·생태적 부채에 대한 배상금을 세금과 
채무 탕감을 통해 조달할 것을 요구한다.

ZacTax 캠페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는 2021년에 수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캠페인의 배상 차원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글로벌 부유세 모델인 
ZacTax의 경제적 기반을 검토하고, 배상을 위해 활동하는 운동들을 분석하
며, 실제 적용 중인 배상 모델들을 개괄하고, 배상, 부채, 지구 복원과 연계된 
ZacTax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교회 참여 및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제안했습니
다.

ZacTax 툴킷 또한 2021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ZacTax 재출범, 2023년 5월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
스버그

자크택스 캠페인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50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 GEM 
스쿨 동문, 세금 정의 시민사회 활동가, 국회의원들이 모인 행사에서 재출범했
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신앙 기반의 아프리카 관점에서 공정한 과세와 배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불법 자금 유출 억제, 기업 및 부유층 과세 확대, 사회적·
생태적 배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제안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아프
리카 공화국의 개혁교회들이 주최했으며, NIFEA 후원 기관들과 아프리카 교회 
총회(AACC)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AACC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ZacTax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신학적 성
찰을 심화함으로써,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교회들의 세금 정의 옹호 활동 참여
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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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Tax 영상, 20245

ZacTax 캠페인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세
금이 국가 내외에서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필수 도구이자, 글로벌 생태계 공
유재 보호를 포함한 공동선 유지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경 속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하며, ZacTax 캠페인이 공
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 세금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
려 하는지 보여줍니다.

부채를 희망으로 전환 캠페인, 2025
2025년 희년(Jubilee year) 초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NIFEA 공동 후원 기관들
이 개념화하고 참여한 글로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사람과 지구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도덕적·윤리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캠
페인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즉시, 유해한 경제 정책 조건 없이 탕
감하고 재구조화하라.

•	 이윤보다 사람과 생태계의 복지를 우선시하도록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여 부채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

•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산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부채 
체계를 수립하라.

협의, 워크숍 및 웨비나

NIFEA 워크숍: “공정한 과세와 배상”, 2019년 3월 16-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공정한 과세와 배상 워크숍은 2019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어 교회들이 글로벌 세제 개혁과 배상을 위한 옹호 활동을 어떻
게 심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더반이 장소로 선정된 이유
는 이 도시가 2001년 유엔(UN) 세계인종차별반대회의가 열린 역사적으로 중요
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연합교회가 주최하고 전 세계에서 약 30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이 워크숍은 교회와 시민사회 내외에서 세금 정의 운동과 
배상 운동 간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가교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큐메니컬 
'ZacTax 캠페인'이 탄생했습니다.

5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uTbqpwzwLw&amp;t=7s]

https://www.youtube.com/watch?v=duTbqpwzwLw&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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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A 부대행사 “과세와 배상: 평등, 기후 정의, 생명의 경제를 위한 도구” 및 
ZacTax 캠페인 출범, 2019년 7월 11일, 미국 뉴욕
자크택스 캠페인은 2019년 7월 11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고
위급 정치포럼(HLPF) 기간 중 개최된 “조세와 배상: 평등, 기후정의, 생명의 경
제를 위한 도구” 부대행사에서 글로벌 론칭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에큐메니
컬 패널 일부 구성원, NIFEA 전문가, 조세 전문가, 배상 전문가들이 함께했습
니다. NIFEA 공동 후원 기관 외에도, 이 행사는 미국 장로교회(PCUSA) 및 연
합감리교회 글로벌 사역부(UMC Global Ministries)와의 협력으로 개최되었
습니다. 자크택스 캠페인은 또한 2019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개
혁교회 연합(ACRC)의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아프리카 교회들을 대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NIFEA 에큐메니컬 패널 제4차회의: 팬데믹 시대의 생명 경제에 관한 NIFEA 전
자 협의, 2020년 4월 17일 및 24일 (온라인)
2020년 4월 17일과 24일에 열린 두 차례의 온라인 협의는 NIFEA 에큐메니컬 
패널, NIFEA 후원 기관 지도부 및 기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이 모여 COVID-19 
위기가 사회·경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 위기가 어떻게 세계에 
금융 및 경제 체제를 재고하고 재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지구의 건강과 복지를 보
장하고 투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기회를 제공하는지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루터교세계연
맹(LWF)-세계교회운동(CWM)의 시의적절한 공동 성명서 「팬데믹 시대에 생
명 중심 경제를 촉구하며」(아래 참조)의 작성에 기여했습니다.

NIFEA/GEM 스쿨 웨비나: “불평등, 팬데믹, 기후 변화 시대의 생명 경제”, 2020
년 8월 19일 (온라인)
GEM 스쿨 2020 온라인의 개막 세션으로 진행된 이 웨비나에서는 신시아 모-로
베다 교수와 앨런 오브리 보에삭 목사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불
평등, 팬데믹, 기후 변화의 시대에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며 사회와 소통하
기 위한 신학적·윤리적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NIFEA/GEM 스쿨 웨비나 “자캐우스 세금과 지금의 희년!” (2020년 9월 14일, 
온라인)
경제학자와 신학자를 한자리에 모은 이 웨비나는 코로나19 팬데믹, 확대되는 사
회경제적 불평등, 급증하는 기후 비상사태로 특징지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생명
의 경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과세, 배상, 채무 탕감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에
큐메니컬 자크택스(ZacTax) 및 희년 채무 캠페인(Jubilee Debt Campaig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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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신앙에 뿌리를 둔 성평등 관점과 함께 금융 및 경제 변혁을 위한 구체
적인 제안들을 공유했습니다.

NIFEA/GEM 스쿨 웨비나: “정의로운 금융과 부채에 대한 종교 간 관점”, 2020
년 10월 2일 (온라인)
이 행사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라스타파리 전통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
여 부채 탕감과 배상금을 정의, 지속가능성, 생명을 긍정하는 경제를 촉진하는 
도구로 고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GEM 스쿨 웨비나이자 '정의로운 
금융과 부채에 관한 종교 간 전자 협의'(아래 참조)의 공개 개회 세션으로 기능
했습니다.

NIFEA 종교 간 전자 협의: “정의로운 금융과 부채”, 2020년 10월 2일, 12일, 16
일 (온라인)
“정의로운 금융과 부채에 대한 종교 간 관점” 공개 웨비나로 시작된 NIFEA 온
라인 협의회는 다양한 종교의 전문가 및 대표자들이 모여 부채 탕감과 배상금을 
정의, 지속가능성, 생명을 존중하는 경제를 촉진하는 도구로 논의했습니다. 특
히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관점은 부채 문
제와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국제 금융 구
조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기반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부채 대응과 모든 이를 위한 코로나19 이후, 부채 이후, 성장 이후, 생명을 존중
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2020년 10월 12일과 16일에 열린 두 차례의 후속 비공개 협의에서는 종교 
간 파트너들과 NIFEA 에큐메니컬 패널이 모여 “해방과 생명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라는 제목의 종교 간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종교 간 메시지는 특히 글
로벌 남부 국가들을 파괴적인 대외 부채에서 해방시킬 것을 촉구합니다(아래 참
조). 이 회의는 원래 대면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원주민과 생명의 경제: 영성, 땅, 자결권”을 주제로 한 NIFEA 웨비나, 2021년 
4월 22일 (온라인)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0차유엔 원주민 문제 상설 포럼과 병행하여 개최
된 이 웨비나는 원주민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이해하는 생명의 경제에 대한 인
식을 부각시켰습니다. 원주민 운동가, 교회 및 지역 사회 지도자로 구성된 패널
은 자본주의, 식민주의, 기독교라는 세 가지 'C'의 융합이 어떻게 많은 원주민 공
동체의 착취, 주변화, 이주 경험을 심화시켰는지 성찰했습니다. 패널들은 배상
과 회복의 개념, '땅은 생명이다'라는 관념,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PIC) 원칙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창조물을 포용하는 번영과 발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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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안적이고 전체론적인 비전과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모습일 수 있는
지 제시했습니다.

NIFEA 웨비나: “ZacTax: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배상적 세금 체
계”, 2021년 6월 25일 (온라인)
G20 국제 조세 심포지엄을 주제로 한 이 웨비나는 경제학자, 활동가, 교회 대표
들을 한자리에 모아, 에큐메니컬 ZacTax 캠페인이 요구하는 세금 정의와 배상 
제안이 어떻게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웨비나에서 나온 의견과 토론은 
국제 조세 심포지엄에 참여한 G20 재무장관들에게 보내는 NIFEA 서한을 작성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아래에서 더 읽어보세요).

NIFEA “탈성장 – 충분하고 지속가능하게 살기” 온라인 자문회의, 2021년 10월 
1일 (온라인)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디그로쓰 –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삶” 온라인 회
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탐구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무한한 경제 성장 집착
과 우리 유일한 행성적 고향의 생태적 한계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부와 권력을 공유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좋
은 삶의 모델이 존재하는가?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고, 성장 지
향적·착취적 경제 패러다임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긍정하는 경제로의 공정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5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인 온라인 협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
의체IPCC제6차평가보고서 제1부의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성장 중심의 착취적 경제
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안과 전략을 논
의했습니다. 이 협의는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에
게 보내는 NIFEA 서한을 작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아래에서 더 읽어보세요).

“부유층에 세금을, 지구를 구하자” NIFEA 워크숍, 2021년 11월 7일, 스코틀랜
드 글래스고
제27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개최된 기후정의 국민정상회의의 일
환으로 진행된 본 워크숍은 글로벌 세금 체계가 어떻게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
류와 지구의 착취에 대한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특히 교회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자크택스(ZacTax) 캠페인이 촉구하는 부유세와 탄소세가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늦출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저소득 및 기후취약국들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후재정 및 자원 배상을 어떻게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로    79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삭개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 성
찰도 제시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봄 회의 시민사회 정책 포럼에서 열린 
NIFEA 부대행사 “부채와 기후 금융: 신앙적 관점과 제안들”, 2022년 4월 11일 
(온라인)
IMF 및 WB와의 대화에서 교회, 시민사회, 정부 대표들은 신앙 기반 및 윤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부채 문제의 교차점을 성찰했습니다. 이러한 교차적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NIFEA 에큐메니컬 패널 제5차회의, 2022년 10월 11-13일, 인도네시아 발리
발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NIFEA 에큐메니컬 패널과 지역 싱크탱크, 주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및 기타 종교 단체의 전문가 및 관찰자(현장 참가자 약 
30명, 온라인 참가자 5명)가 모여 금융, 경제, 기후 불의의 새롭게 대두되거나 
지속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새로운 행동과 연대를 위한 우선 협력 분야를 모
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회와 발리 지역 교회들이 주최한 이 회의는 3
개년 NIFEA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입력을 도출했으며, G20에 제출할 서한 작
성에도 기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봄 회의 시민사회 정책 포럼 내 “부채와 
기후 금융: 신앙적 관점과 제안” 부대행사, 2022년 4월 11일 (온라인)
IMF-WB 봄 회의 시민사회 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부대행사에서 교
회, 시민사회, 정부 대표들은 IMF 및 WB와 대화를 나누며 신앙 기반 및 윤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부채 문제의 교차점을 고찰했습니다. 이러한 교차적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식량 위기와 부채 위기의 융합에 관한 협의, 2023년 4월 12일 (온라인)
4월 12일, 교회들이 수렴하는 식량 및 부채 위기를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한 온라
인 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50명 이상의 교회 대표, 에큐메니컬 파
트너,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참여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
카, 북아메리카, 유럽의 의견을 바탕으로 얽힌 위기들의 교차점과 근본 원인을 
검토하고 교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상 부대행사는 세계
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 세계루터교회연맹(LWF), 세
계기독교운동(WMC), 세계기독교운동(CWM)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유엔 개발재원조달 포럼 부대행사: “수렴하는 식량·연료·부채 위기”
NIFEA(국가 차원의 포용적 경제 활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부대
행사에서는 시민사회와 신앙 기반 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식량, 연료, 부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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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복합적 영향,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
의했습니다. 이 부대행사는 포용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촉구했으며, 교회, 신앙 기반 공동체 및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
민사회 주도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
조 개혁을 옹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IFEA 노동 컨설테이션, 2023년 8월 21-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신학자, 교회 대표, 활동가, 학자, 국제노동기구(ILO) 대표, GEM 스쿨 참가자
들이 모여 노동의 신학적 함의, 현대 주요 노동 쟁점,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을 포함한 신흥 도전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는 글로벌 교회 연합
체들이 노동 문제에 재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정한 임금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회 캠페인 및 프로젝트 사례들을 선보였습니다.

현지 주최 기관인 CCM은 말레이시아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와 난민의 현실을 조명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CCM은 말
레이시아 주요 교회 지도자들이 협의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만찬을 제공하여 에
큐메니칼 관계를 강화하고, 말레이시아 교회들에게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경제적 정의 이니셔티브를 알렸다.

이번 협의는 노동에 관한 신학적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마무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터와 노동 현장은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
소로, 모든 인종, 성별, 연령, 능력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 연대의 토대를 마
련한다.” 이 성명은 교회와 광범위한 에큐메니칼 운동, 사회가 양심화 과정에 참
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인간성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회정치적 구조를 식별할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부여합니다. 노동자 조직화
와 산업 노동자, 농업 노동자, 이주 노동자, 난민과의 연대 형성을 장려합니다. 
또한 노동자 협동조합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안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G20에 관한 NIFEA 협의, 2023년 9월 4일, 인도 델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동시에 NIFEA 이니셔티브의 일환으
로 소집된 이 행사에는 주로 인도 출신 사회 사상가, 지역사회 활동가, 신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인도 정부가 주최하는 G20 프로세스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은 자본주의, 국가 지배, 가부장제, 장애 차별, 시스-헤테로노르마티비티, 그
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카스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재구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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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기간 중 개최된 부대행사: “삭개오 세금: 글로벌 경제 체제 변혁과 젠더 정의 증
진”, 2024년 3월 19일, 미국 뉴욕
3월 19일 열린 패널 토론 “삭개오 세금: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변혁과 성평등 정
의 증진”은 세금 정의와 성평등 정의의 교차점,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문제인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이 행사는 “빈곤 문제 해결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제
도 및 재정 강화로 모든 여성과 소녀의 성평등 달성 및 역량 강화 가속화”를 주
제로 열린 제68차 여성지위위원회와 병행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는 에큐메니컬 자캐우스 세금(ZacTax) 캠페인이 요구하는 글로벌 및 국가 차원
의 부와 세금, 배상금 제도가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
구 건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또한 세금 정의와 젠더 정의
의 연관성을 강조한 브리핑 문서 『젠더 정의를 위한 자캐우스 세금(ZacTax for 
Gender Justice)』을 공유했습니다.6

부대행사 제목: “부유층 과세가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유엔 개발재원조달 포럼, 2024년 4월 23일, 
미국 뉴욕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파트너 기관들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유엔 
개발재원조달 포럼과 연계하여 4월 23일 부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유층 
과세가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부대 행사에서는 특히 자본 및 부 과세를 포함한 세
금 정책이 어떻게 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탐구하는 패널 토론이 진
행되었습니다.

유엔 개발재원 조달 준비 회의 참여, 2024년 7월 22-2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 교회, 여성 및 청년 지도자로 구성된 NIFEA 후원 단체 대표단이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4차국제개발재원회의(FfD4)를 위
한 첫 유엔 준비위원회(Prep Com)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AACC, WCC, LWF, 
노르웨이 교회 원조, 크리스천 에이드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에큐메니컬, 종교 
간 및 시민 사회 행위자들이 원탁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논의는 FfD4 과정을 위
한 공동 에큐메니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부채, 세금 정의, 기후 금융과 같은 핵
심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	 참조: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zactax-for-gende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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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상품이 아닌 공유재”를 주제로 한 NIFEA 협의, 2024년 8월 21-23일, 
케냐 리무루
“토지는 상품이 아닌 공유재”를 주제로 한 NIFEA 협의가 2024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케냐 리무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신학자, 종교계 인사, 
연구자, 토지 운동가 등 약 60명이 모여 토지를 상품이 아닌 공유재로 보는 관점
에서 글로벌 토지 문제에 대한 신앙 기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지와 공
동선(共同善)에 관한 신학적 가르침을 성찰하며, 토지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경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간의 관계와 토지를 공유 자
원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은 토지 투쟁
에 관한 증언과 토지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공유했습니다.

현지 주최 기관인 NCCK는 법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경제 개발을 위해 조
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빼앗긴 원주민 오기크족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 현장 방
문을 조직했다.

참가자들은 '토지를 공유재로 보는 신학적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며 토지를 
공유재로 인식하는 경제적 비전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성명서는 인류 중심적 
이념에 대한 회개와 토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로운 헌신을 촉구했다. 또
한 교회 소유 토지를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하고 토지 강탈 사례를 규명하기 위
한 실태 조사단 파견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교회에 촉구했다. 이 성명은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의 토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토지권 운
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ZacTax – 글로벌 세금 정의를 통한 기후 배상 실현” 웨비나, 10월 4일
NIFEA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CC) 기후정의·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회의를 앞두고 10월 4일 
“ZacTax – 글로벌 세금 정의를 통한 기후 배상 실현”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
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세금 정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제공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세금 제도가 부유한 국가와 산업의 배
출을 억제하고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기후 배상 문제 해결에서 글로벌 세금 정의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메시지

제3차유엔 개발재원포럼(2018년 4월 24일)을 맞이하여
제3차NIFEA 에큐메니컬 패널 회의에 이어,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
회연맹(WCRC), 세계루터교연맹(LWF), 세계기독교운동(CWM)은 제3차유엔 개

https://oikoumene.org/resources/documents/nifea-consultation-on-land-as-commons-not-commodity-28-30-august-2024-limuru-theological-communique-on-land-as-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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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재원조달 포럼을 계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후 주요 경제적 과제를 
성찰하는 공동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현재의 경제 체제는 인류가 오늘과 내일의 공동 삶을 위해 필요로 하
는 정의와 평화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그 자체
로 궁극적 가치로 추앙받고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죄악입니다. 무한
한 이익과 성장이라는 환상을 좇는 이 분열적 추구는 폭력, 불평등, 기후
변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일치, 평
화, 풍요에 대한 비전을 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의 종식을 요구하
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느
님께서 축복과 번영을 내리시는 시장 체제의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
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생명의 충만함이 온 땅
과 온 인류,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공동체와 창조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충만함이 헐값에 
팔려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생명의 경제를 촉구하며, 2020년 5월 15일
2020년 4월 개최된 NIFEA 에큐메니컬 패널 온라인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생태적 결과에 대응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
했다. WCC-WCRC-LWF-CWM의 성명 「팬데믹 시대에 생명의 경제를 촉구하
며」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고향에서 함
께 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세계적 보건 위기와 더 거대하고 오
래 지속된 경제적·생태적 비상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본질
적 상호의존성을 인정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내외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이는 신앙 공
동체, 시민 사회, 사회 운동의 네트워크와 정의, 돌봄, 지속 가능성에 기
반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과 정신을 통해, 우리가 용기만 있다면 우리의 제도와 권력, 마음을 옛 
질서가 아닌 새로운 창조물에 뿌리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과 생명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 2020년 10월 16일
NIFEA 종교 간 정의로운 금융 및 배상 전자 협의체에서 제작한 이 종교 간 메시
지는 2020년 10월 16일 발표되었으며, 금융에 대한 신앙 기반 성찰을 담고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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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이 직면한 부채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촉구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책임 있는 국제 금융 기관을 구상합니
다. 이자와 고리대금 원칙에 기반한 금융 구조에서 돌봄, 상호성, 연대의 
경제로 전환하고, 배상 및 원상회복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옹호 서한

코로나19 도전과제에 대한 G20 재무장관들에게 보내는 NIFEA 서한, 2020년 7
월 13일
“팬데믹 시대에 생명의 경제를 촉구하며”라는 메시지 발표에 이어, 세계교회협
의회(WCC),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 세계루터교회연맹(LWF), 세계기독
교운동(CWM)은 2020년 7월 G20 재무장관들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
이 밝혔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현재의 질서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향후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지구의 건강, 복지, 회복력을 키우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다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
는 코로나19 회복 조치와 정책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하고 
야심찬 행동과 양립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서한은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사회보호, 부채 탕감, 자크택스(ZacTax) 제안 이행 등 핵심 정책 개혁을 촉
구합니다.

NIFEA, G20 정상들에게 부채 위기 대응 촉구 서한 발송, 2020년 11월 17일
WCC, WCRC, LWF 및 CWM은 리야드에서 열린 연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특히 팬데믹 시기에 부채로 인해 숨 막히는 국
가들에 대한 압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으로 이미 긴 주권 부채 위기 국가 목록에 개발도
상국과 중소득 국가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글로벌 보건 
비상사태 속에서도 수천억 달러가 생명을 구하는 공중보건 및 사회 서비
스 시스템이 아닌 부채 상환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중소득 및 소득 빈곤국을 위협하는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제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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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A, G20 재무장관들에게 글로벌 세제 개혁 촉구 서한 발송, 2021년 7월 5일
국제 세금 심포지엄을 앞두고 G20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WCC, 
WCRC, LWF, CWM, WMC는 전 세계적 팬데믹이 제기한 도전 과제를 고려하
여 파탄난 글로벌 세금 체계를 시정하기 위한 긴급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서한
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가장 지속 가능한 재원인 세금 체계는 사회 부문 사업을 강화하고 위기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이번 위기가 다
수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대하고 장기
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견고하고 투명한 세금 체계는 적자와 부채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 전환에 관한 NIFEA의 G20 정상 서한, 2021
년 10월 25일
제26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에 제출된 세계교회협의회(WCC)-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세계루터교회
연맹(LWF)-세계기독교운동(CWM)-세계기독교운동(WMC) 공동 서한은 다음
과 같이 강조한다:

“현재 경제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파리 협정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며 기후 위기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 비상사태는 정의와 
연대의 틀 안에서 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 경제로의 근본적 전환을 요
구합니다.”

이 서한은 특히 기후변화 영향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들을 부
담스러운 역사적 대외 채무에서 해방시켜 이들을 더 깊은 부채로 몰아넣는 비
용이 많이 드는 건설-재건 순환을 끊을 것을 G20 정상들에게 촉구합니다. 또한 
서한은 다양한 차원의 진보적인 탄소세 및 오염세 도입, 기후 보호 및 생태계 복
원을 위한 상당한 투자, 화석 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지
역사회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장려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제·사회·생태 위기의 상호연결성에 관한 NIFEA의 G20 정상 서한, 2022년 11
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대상으로 한 WCC-WCRC-LWF-
CWM-WMC 공동 서한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위기를 지
적했습니다. 즉, 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 기후 재앙, 그리고 더 광범위
한 경제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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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심각한 
식량 위기와 더불어 일련의 기상 관련 재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서
한은 특히 G20 정상들에게 새로운 경제 및 복지 지표 채택과 식량, 에
너지 및 기타 필수 상품에 대한 금융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
을 촉구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보장, 모든 소녀와 여성의 교육 접근성 
확대, 자연적 토지 재생 및 농업 생태학을 실천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정
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는 생계 보호와 농민들이 상승하는 연
료 가격 및 비료 부족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서한은 또한 
제안합니다.

NIFEA, 확대되는 불평등에 관한 G20 정상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2023년 9
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WCC-WCRC-LWF-WMC-
CWM 공동 서한은 국가 간 및 국가 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
를 표명했습니다. 서한은 G20 정상들에게 유엔 국제 조세 협력 기본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을 지지하는 
등 여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글로벌 세금 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는 유엔의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국제 세금 규칙을 촉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세금 협약은 다국적 기업과 초부유층 개인의 불법 자금 유출 및 탈세를 
억제하고, 개발도상국이 국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NIFEA의 유엔 조약에 관한 유엔 총회 공개 서한, 2023년 10월 16일
NIFEA 단체는 유엔 총회에 서한을 전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조세 협
약 체결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는 “다국적 기업
(MNC)과 부유한 개인들의 불법 자금 유출 및 탈세·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근
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약이 필수적”이라며 “다국적 기업이 경제 활동이 발
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단일 법인세 과세 방식 개발, 조세 
피난처 폐쇄, 국가별 이익 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NIFEA, G20 정상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위하여”, 2024년 9월 4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교회협의회(WCC)-세
계개혁교회협의회(WCRC)-루터교세계연맹(LWF)-세계교회운동(WMC)-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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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CWM)의 공동 서한은 2024년 G20 정상회의 주제인 “정의로운 세계
와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을 지지했다. 이 서한은 기후 붕괴에 대한 책임이 압
도적으로 초부유층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평균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억만장자 한 명의 투자 배출량은 일반인의 40만 년 소비 배출량 또는 
세계 최빈곤층 상위 50%에 속하는 사람의 260만 년 소비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서한은 설명했다.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면 지금 당장 국가적·세계적 차원의 불평등
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억만장자 재산에 부유세를 부과하자는 G20 의
장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발행물

ZacTax 도구 키트, 2021
교회들이 세금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조직화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 NIFEA 후원 기관들은 2021년 ZacTax 도구 키트
를 발간했습니다. 이 출판물은 ZacTax 캠페인을 소개하며 세금 정의에 관한 분
석 자료, 신학적·성경적 성찰, 실용적인 옹호 팁을 담고 있습니다.

GEM 스쿨 매뉴얼 (진행 중) 
GEM 스쿨 매뉴얼은 생명의 경제를 위한 대안적 경제 및 신학적 사고의 다양
한 관점을 모아 GEM 스쿨 학생들에게 필수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팬데믹 이
후 GEM 스쿨을 제공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출간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돈과 암호화폐에 대한 신학적 성찰.
격차 확대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신앙 지도자, 신학자, 경제
학자들이 2024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개혁교회연합
(WCRC)과 세계선교협의회(CWM)가 주최한 획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했습니
다.

참가자들은 특히 디지털 금융 기술과 그 기술이 공동체 및 창조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맥락에서 돈, 신앙, 경제적 정의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했습니
다. 논의는 부, 탐욕, 불평등,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분산형 경제 시스템의 광
범위한 윤리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 행사는 다양한 신앙 전통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아, 오늘
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참여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화는 전통적인 형태의 돈이든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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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등장하는 디지털 화폐든, 돈이 사람들의 삶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
었습니다.

부채에 대한 신학적 성찰: 부채를 희망으로 전환하기 협의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세계선교협의회(CWM)와 협력하여 2025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대한 '부채에 관한 신학적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신학자, 
교회 지도자, 경제적 정의 옹호자, 현장 실무자들이 모인 이 협의는 WCRC 웹사
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 성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시의적절한 모임은 전 세계 공공 부채가 10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글로벌 남반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명은 부채를 경제적·기후적 불의의 현대적 메커니즘이
자 식민지적·신자유주의적 착취의 연장선으로 규탄하며, 국가들이 부채 상환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회의는 '부채
를 희망으로 전환하라'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 세계 교회들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음을 위한 옹호 활동과 청원을 촉구합니다:

•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완전한 탕감,
•	 정의에 기반한 개혁된 글로벌 금융 구조,
•	 기후 배상 및 채무 기반의 자원 착취형 회복 모델 종식

생태적 정의 – 기후 정의의 10년

2022년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정의를 위한 10년을 선포하라는 긴급 요청이 제
기되었습니다. 핵심 그룹이 구성되었으며 기후 정의 이니셔티브 작업이 즉시 시
작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매년 일련의 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22년 기후 정
의를 위한 사순절 캠페인이 포함되었으며, 기후와 기후 행동에 대한 성찰과 예배 
의식이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행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
적은 신앙, 경제, 생태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의 
경제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 작업 모두의 배경 문서로 사용되었습니다.

https://wcrc.eu/global-faith-leaders-call-for-debt-cancellation-london-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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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성별 정책

2019년까지 성별 정책을 수립하라는 라이프치히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의 담
당 부서는 2019년 집행위원회에 정책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초안은 몇 가지 
수정 요청과 함께 반환되었으며, 2020년 제출된 수정 초안이 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성별 감사

2024년 성별 감사를 통해 우리 회원 교회 내 여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
니다. 2024년 3월부터 회원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 참여를 요
청했습니다. 설문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교회
에만 추가로 7개 문항이 요구되었습니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문 플랫폼
(Survey Monkey)은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등 5
개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성별 감사의 주요 목표는 교회와 사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하나
님의 사역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원 교회 내 여성 안
수와 관련된 도전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12월 시작된 본 감사
는 2023년 집행위원회(ExCom) 및 총회(CGS) 보고서에 명시된 세 가지 목표
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들이 여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
히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교회 내 여성들의 열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25일까지 총회 소속 222개 교회 중 159개 교회(약 71.6%)로부
터 응답이 수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11.95%(19개 교회)는 여성의 말씀과 성
례 사역자로서의 안수를 시행하지 않으며, 75%의 교회는 아직 여성 안수 계획
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단 내 안수받은 목회자 중 여성 비율
은 32%이다. 또한 34.68%의 교회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성별 균형을 촉진
하기 위해 할당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16%의 교회는 여전
히 총무, 의장, 회장 등 고위 지도자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총회 
여성 대표 비율 평균은 38%였으며, 50.37%의 교회는 성별 정의 정책이 없다
고 보고했습니다.

개방형 설문 응답을 통해 일부 교회는 모든 성별에 대한 포용성을 표명했으
나, 동시에 설문의 성별 정의가 이분법적 틀에 국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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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사역 참여 장벽은 주로 문화적이며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것으로 묘사되었
습니다. 교회 사역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은 종종 차별과 배제를 경험
하고 지도자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받습니다. 여성들은 여전히 성적 대상
화 묘사에 노출되어 있으며, 진보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기보다 예
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의 평가 결과, 교회 지도부를 참여시키고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향후 단계로는 양적·질적 연구를 통한 심층 
데이터 분석 수행, 총회 여성 의원단(Women’s Caucus)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작성, 아직 응답하지 않은 교회와의 연락 유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평가에서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인구조사 
수행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설문에서는 표본 추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표본 규모를 인구조사 수준
에 가깝게 조정함으로써 표본 오차를 줄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별 리더십에 관한 지역 협의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잠비아 루사카에서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말라위, 짐바
브웨, 잠비아, 레소토, 콩고, 카메룬 등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22명의 참가자가 
잠비아 연합교회 소속 세인트 폴 여성 센터에 모였습니다. 이번 협의는 “아프리
카 맥락에서 생명을 키우는 리더십 구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조 연설은 잠비아 개혁교회 최초의 여성 안수 목사인 레오즈 말로와 목사
가 맡았다. 그녀는 아프리카 맥락에서 생명을 키우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여성 안수가 단순히 대표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내재적 가치
와 영적 지도자, 변화의 주체, 사회 변혁의 촉매제로서의 역량을 인정하라는 부
르심임을 역설했다. 폴린 목사님과 심바라셰 교수님은 주제별 발표를 통해 여
성 안수의 중요성과 교회가 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위 주제들
을 탐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션은 발표에 대한 그룹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
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별로 성명서 작성에 기여하고 2024년 성별 감
사 자료 제공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토론 외에도 참가자들은 예배와 경건의 
시간, 문화 교류, 현장 탐방에도 참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다양한 아프리
카 언어로 찬송을 불렀으며, 암리타 씨가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묵상을 인도했
습니다. 폐회 예배에는 성찬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전통 
의상, 음악, 음식을 통해 아프리카의 다양성을 축하했습니다. 마블 시찰리 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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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참가자들을 이끌고 총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WCF와의 협력 하에 진행 중
인 UCZ의 사회 정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UCZ 총무 무사바 목사님과 AACC 회장 리디아 뉴상게 목사님의 환영사
가 있었으며, WCRC 집행위원 베로니카 씨가 WCRC의 인사를 전했다. UCZ와 
WCF는 차량 지원과 문화의 밤 만찬을 후원했다. 릴리안, 파울리나, 삼켈리소, 
무사바로 구성된 정리 그룹이 논의 내용을 수집하고 최종 성명서 초안을 작성
했다. 특히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말라위와 나이지리아의 교회 지도자들
이 협의에 참여하여 각 지역적 맥락에서 여성 안수의 도전과 가능성에 대한 대
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생명 양육적 리더십
에 대한 신학적·여성적 성찰, 아프리카 맥락에서의 여성 리더십 형성, 생명 양육
적 리더십으로서 여성 안수를 다루기 위한 실행 계획 수립. 이 목표들은 세 가지 
하위 주제—아프리카에서 여성 안수와 사역의 중요성, 여성 리더십 구상, 생명 
양육적 리더십을 향한 교회 개혁 및 변혁—를 통해 탐구되었습니다.

성과로는 아프리카의 생명을 키우는 젠더 리더십에 관한 공동 성명서 개발, 
2024년 젠더 감사(Gender Audit)를 위한 자료 수집, UCZ-WCF 내 여성들의 
역량 강화로 교회 사역의 남성 지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
니다. WCF는 또한 여성과 성경(CBS)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말라위
의 중앙아프리카 장로교회(Nkhoma Synod)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헌법 채
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평가 결과 참가자들은 문화의 밤을 다양성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기회로 매
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소와 음식에 대한 사소한 불만은 있었으나, 참가자들
은 아프리카 여성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팀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
습니다. 특히 참가자 동원에 기여한 ACRC의 역할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실행 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온라인 회의 개최와 여성 안수를 
둘러싼 건설적 대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됩니다. 전략적으로, 이번 
협의는 기회와 도전 과제를 모두 부각시켰습니다. UCZ 본부는 개최를 기쁘게 생
각했지만, 일부 교회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WCRC를 비정부기구(NGO)로 오해하
며 성별 논의가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시
선을 보냈습니다. 이는 교회적 맥락에서 성별 정의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이번 협의는 긍정적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UCZ 및 WCF와 같은 
지역 기구와의 협력으로 WCRC는 사명과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기독교 신앙 내 
성평등이라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킬 수 있었다. 이 행사는 협력의 잠
재력을 확인시켜 교회와 현장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평등을 아프리카 
기독교 증언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92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까지

2024년 주바 성별과 군사화 컨퍼런스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25명의 참가자가 남수단 주바에서 열린 2024 성별과 
군사화 회의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교회와 관련 기관들이 전쟁과 군사화에 
맞서 연대하며 하나님의 변혁적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참가자에는 CWM 여성 대표단, 페미니스트 신학
자, 활동가, 남수단 교회 협의회(SSCC) 직원, 평화 구축 커뮤니티인 '여성 연대
(Women’s Link)' 회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 목표는 성평등 정의를 강조하며 교회와 기관들이 전쟁과 군
사화에 맞서도록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협의는 네 가지 핵심 목표를 바
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군사화 맥락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군사적 폭력을 
분별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 둘째, 군사화 과정에 내재된 가부장적 지식이 사
람과 자연 자원을 어떻게 해치는지 밝혀내는 것; 셋째, 전쟁과 군사화와 관련하
여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신학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 넷째, 군사 제
국에 맞서 저항과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사회 내 다중체(多元體)의 형
성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미 깊었다. 참가자들은 특히 SSCC 내 여성 연대(Women’s 
Link)를 통해 종종 보이지 않는 여성 신앙의 역할을 부각하고 강조함으로써 네
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피 흘리는 여성과 피 흘리는 세계: 군사화된 맥락에서 
신앙의 역량 강화”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발표되어 교회들이 군사화와 전쟁에 단
호히 맞서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신학적, 사회적, 젠더적 관점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 결과물 출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참가자 평가에는 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에 대한 깊은 감
사가 반영되었다. 다수는 이 회의가 글로벌 군사화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항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여성들과의 드물고 의미 
있는 만남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일반적인 지정학적 가정들에 도전했
으며, 군사화와 관련된 여성주의적·생태신학적 관점 및 성경 해석학에 관한 풍
부한 논의를 촉진했다.

인종주의, 권위주의, 민족주의

2018년 11월/12월, 달릿과 아프리카계 신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은 협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 협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인도 내 달릿의 현
실을 접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달릿과 흑인 신학자들의 경험을 성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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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협의였습니다. 이 협의는 두 집단 사이의 다층적 연결성을 구체화하고 이
를 해결할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제국과 집단학살

2024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협의는 교회들이 대량 학살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
(AACC), 세계선교협의회(CWM),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이 공동 주최하고 
나미비아 교회협의회(Windshoek 소재)가 현지 주관한 이 협의는, 대량학살 이
후 환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데 교회와 에큐메니
컬 파트너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묻고자 했습니다.

이 협의는 20세기 최초의 집단학살이 발생한 나미비아에서 의도적으로 개
최되었다. 1904년부터 독일 식민지 세력은 헤레로족과 나마족을 학살하라는 명
령을 내렸다. 인정과 사과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팔레스타
인에서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려할 때 이 협의는 필수적이었다.

교회 및 에큐메니컬 지도자, 전통적 권위자, 활동가, 참여 학자, 그리고 무엇
보다도 집단학살의 부당함을 겪은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 협의는 특히 십자
가에 못 박힌 이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은 모인 이들이 집단학살을 제국의 죽음의 정치학(necropolitics) 메
커니즘의 일부로 명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 성명서는 “이번 회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빈곤층, 여성, 청년, 어
린이들이 자신들이 지워지고 말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저항을 목격했
다. 우리의 성명은 제국의 지정학적 질서, 즉 제국이 계속해서 '네크로폴리틱스'(
죽음의 정치, 실천, 심지어 죽음의 미화)를 휘두르는 것에 맞선 지구상 사람들의 
외침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 협의는 근대적 학살과 식민주의 유산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제시했다. 기
조 연설에서 나미비아 학자이자 활동가인 폴 아이작은 “식민지화된 자들의 관
점에서 선교와 식민주의는 선교사, 상인, 정착민, 군인, 즉 이른바 '3C'(기독교, 
상업, 문명)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 3C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특정한 존재 방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두 번째 후속 협의가 2025년 8월24일부터28일까지 터키에
서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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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변혁을 위한 신학 실천

서론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7차총회를 위한 신학 개념 문서는 확립된 사상과 전략이 의
문을 받고, 교회의 언어가 더 이상 당연시될 수 없으며, 사람들의 신앙이 양육과 
지지를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인내의 신학을 요구한다: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충격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취약성이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표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인내의 신학은 이러한 경험들에 응답한다. 인내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 신앙
의 실천이다. 인내는 진보와 희망을 구분하며, 종종 소홀히 여겨지는 영적 자원
을 바탕으로 한다. 인내는 공동체를 상호 격려하는 돌봄의 공동체로 변화시킨
다. 인내는 트라우마를 인정하면서도 생명을 증진시키는 참여의 기회가 있는 곳
이라면 어디에서나 약속을 인식한다. 증언 속 인내는 주변부에서 사명을 실천한
다. 그것은 권력과 영향력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지속
적인 참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강조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진보적 의제
에 대한 반발에 대응하며 WCRC의 신학적 작업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년간 WCRC 신학 작업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신학 교육 회의 (2018-2022)

신학 교육 회의의 아이디어는 2018년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
회 세계선교 및 복음화 회의에서 WCRC, 루터교 세계연맹, 독일 개신교 교회 및 
선교 협회 대표들이 세 기관이 어떻게 협력하여 각 구성원들의 신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이후 단
계에서 참여했습니다.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결실은 2022년 가나 아크라 소재 트리니티 신학대학
원에서 열린 “팬데믹과 교육학: 신학 교육을 위한 에큐메니컬 협의” 컨퍼런스였
다. 이 컨퍼런스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각지에서 온 81
명의 신학 교육자들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신학 교육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팬데믹이
라는 전환점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평가하며 온라인 교육에서 얻은 교훈을 교수
법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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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에서는 다음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	 팬데믹 트라우마와 관련된 교육 방법
	◦ 교직원 및 학생의 삶의 질과 학습에 미치는 스트레스/고립의 영

향
	◦ 치유와 회복탄력성을 위한 부담과 전략 공유를 위한 교육과정 

공간 제공
•	 신학 기관 네트워크와 에큐메니컬 협력 체계가 디지털 공간 내 신학적 

담론의 내용과 방법론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 디지털 순례와 글로벌 교제 및 영성 경험을 확장하는 웨비나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에큐메니즘 가능성
	◦ 형식적·비형식적 신학 교육의 범위, 영향력, 목표를 형평성 문

제로 재개념화하기
•	 팬데믹 이후 교육학적 가능성

	◦ 교육 자료 온라인 접근을 위한 네트워킹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자
원 공유의 새로운 방식

	◦ 디지털 기반 신학 교육의 탈식민화를 위한 변혁적 교육법과 방
법론의 새로운 길

	◦ 기존 온라인 교육 운영자와 신학 교육 온라인 전환 경험자의 사
례 연구를 통한 온라인 교육학적 교훈

본 회의는 에큐메니컬 교육의 핵심 특징을 요약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다:

초맥락적 통찰 

[…] 팬데믹은 특정 특권을 뒤흔들었다. (일시적인) 장애, 격리, 고립, 불
안정, 취약성에 대한 전 세계적 경험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백
인, 남성, 식민주의적, 신체적 특권층의 순진함을 상실하게 했으며, 오
랫동안 그러한 조건과 씨름하며 생존해 온 공동체의 통찰과 자원을 우
리 모두에게 지시한다. 일부는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새로운 연대의 형
태로 이어지길 바랐지만, 우리는 인식된 위협과 실제 위협으로 인해 특
권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계층 구조와 권력 구조가 고정화될 수도 있음
을 인지한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신학교 기숙사 교육 위기
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 가족, 공동체를 위한 기숙사 교
육의 숨겨진 비용들을 드러냈습니다. 학문적 형성은 영적 및 사역적 형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로    97

성보다 새로운 매체로 더 쉽게 전환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존 학습 모
델과 영적·사역적 형성 방식을 단순히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하는 데 그
치는 도전에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와 “매체는 
메시지다” 사이에서 우리는 교육학, 설계,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
을 상기한다. 우리는 신학 교육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
인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재고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

신학적 통찰

기술은 창조물의 일부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지닌다. 신학 교육은 그 
목적과 의도를 위해 항상 다양한 도구, 실천, 매체를 활용해 왔다. 대면 
학습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 역시 신학 교육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해야 한다. 누가 우리의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 
형태로 인해 누가 보이지 않게 되는가? 누가 의제를 설정하는가? 누가 
부재하거나, 뒤처지거나, 배제되는가? 온라인 학습은 인프라가 취약하
고 기술 접근성이 낮으며 문해력이 낮은 공동체에게 독특한 도전 과제
를 제시하며, 책임 있는 청지기직과 중보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성찰
하도록 요구한다. 

교회 공동체는 지역적이든 에큐메니칼적이든 항상 부분적으로 ‘가상적’
이고 원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시적·비가시적 일치는 몸으로 이루어
졌으나,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약자이거나 유년기이거나 이동이 제
한되거나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다른 책임에 묶여 있어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 교육 역시 
항상 부분적으로 ‘가상적’이고 원격적이었습니다: 양피지, 종이, 화면 속
에만 존재하는 대화 상대와 교류하며, 물리적으로 먼 이들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도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 가져온 관계의 단절과 강화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론 안에서 신학 교
육에 대한 이해를 재구축하도록 도전합니다. […]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존재와 부재의 정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성육
신적 현실을 지울 수 없는 표지로 삼으며, 모든 시대에 걸쳐 다르게 매
개되어 왔음을 인식한다. 온라인 매체는 기술적, 인프라적, 경제적, 교육
적, 문화적 측면에서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단지 모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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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성육신된, 사회적, 초지역적, 초시간적, 영적 교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성찬 신
학 안에서 신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재구축하도록 도전한다. 

온라인 공간 역시 접근성과 방문 가능성의 고유한 구조를 지닌 ‘공간’이
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과 서로를 만나는 ‘거룩한 땅’으로 인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환대의 신학은 어떤 매체에서든 서로를 위한 공간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 그리고 
주인과 방문자, 교사 및 학습자의 역할이 투과적이고 일시적임을 상기
시킨다. 이는 성찬과 전례 신학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며, 어떤 공간에
서든 신학 교육의 주인이자 빵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의를 다시 돌
리게 합니다. 다른 전례 공간과 마찬가지로, 신학 교육의 온라인 및 오프
라인 공간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것도 우리를 세우고 파송하며, 양육하
고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임을 깨닫게 합니다. […]

교육학적 통찰

팬데믹으로 인한 신학 교육의 혼란에 적응하기 위해 허둥대던 과정은 
우리가 물려받은 교육 모델이 학자들을 교사이자 교육자로 양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드러냈다. 교육학이 변혁적이기 위해서는 단순
히 교육 방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기관들이 
역량 강화적·확장적·해방적 교육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탐구된 신학적 틀 안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시대의 다중적 팬데믹
은 성도들의 교제 속 분산된 회원제라는 에큐메니칼 경험, 이산 경험의 
이탈, 맥락적 경험의 구체화되고 공동체적인 인지에서 배우도록 촉구한
다. 이는 장애인과 신경다양성 공동체, 그리고 원주민 및 공동체 교육학
이 제공하는 특별한 전문성으로 우리를 이끈다. […]

주거형 학습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은 한편으로는 취약성, 변형, 성
장을 허용하는 사적 공간과 안전성,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참여, 증언, 
영향력을 허용하는 공적 공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학습은 사람들의 집을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독특한 도전과제
를 제기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감시와 규율에 대한 취약성의 수준도 다
릅니다. 또한 학생들의 맥락이 지닌 풍부함과 도전과제를 전례 없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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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우리 교실 공간으로 가져올 가능성을 지니며, 정서적 친밀감과 
돌봄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합니다. […]

모든 학습은 평준화 효과와 권위 구조를 동반한다. 모든 학습은 권력 구
조에 맞서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교육 방법의 의도적 함양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학 교육은 학생들을 학습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그
들과 함께 교육과정 및 평가 설계에 협력하며, 우리의 교육 방법을 다양
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지닌 민주화, 참여, 포용, 
협력의 잠재력을 포용하고 찬양합니다. 동시에 이 기술이 창출하는 새로
운 위계 구조에 주목할 필요성, 학생·교수진·기관에 미치는 불안정성·위
험·취약성의 차등적 부담에 주목할 필요성,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디지
털 리터러시와 모범 사례를 함양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

그리스도의 몸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재될 수 있고 그 더 큰 일치에 투자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너
머에 계신 하나님의 성육신된 현존에 의해 지향되는, 공정하고 지속 가
능하며 양육적이고 변혁적인 신학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종교와 신념의 자유 (2020-2023)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는 세계인권선언
(UDHR) 제18조에 기반한 종교 및 신앙의 자유(FORB) 프레임워크가 제기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적인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
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공동체와 함께, 공개
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교육, 실천, 예배 및 의식을 통해 자신의 종교 또
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가 포함된다.

WCRC의 참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의로 시작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종교적 권리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FORB가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권리가 강력한 문화적 또는 심지
어 인종주의적 의제를 위해 이용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는 WCRC의 입장을 안내할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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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프레임워크는 종교적 권리와 정체성이 침해되고 박해받은 취약하
고 소외된 이들의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 종교적 폭력 상황에서 종교는 
종종 근본적인 경제적·물질적 이익을 위한 집결점으로 작용하는 정체성 
표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종교가 수많은 정체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교차하는 다중 
정체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억압 체계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즉, 민족성, 성별, 카스트, 계급, 성적 지향 등이 그것입니다. 실제
로 우리 중 다수는 종교적 실천이나 가족 관계로 인해 단일 종교 정체성 
이상을 지니는 경우가 흔합니다. 종종 종교적 폭력으로 명명되는 사건
들은 실제로는 이러한 다른 정체성들을 포함하지만 명시적으로 언급하
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극화와 종교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폭
력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타자화’되어 단일 정체성으로 축소된 이들임
을 인식합니다. 

이 논의는 비텐베르크 증언을 실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루터교 세계 
연맹(LWF)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WCRC와 LWF는 두 전통이 이
미 지닌 일치를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모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교
회 연합은 2023년 하우스 빌리그스트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는 신학적·맥락적 도전 과제를 탐구하며 양 교단이 추진할 실천 방
안을 확정했다. […] 

종교 개혁과 종교 및 신앙의 자유(FORB)의 미약한 연관성

우리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이 현대사가 종교개혁과 미약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오늘날 종교 및 신앙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
는 사상들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계몽주의 사상에 의해 발전되었지
만, 종교적 자유의 개념은 16세기 유럽에서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
으며, 여러 사례에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침해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루터의 반유대적 저작과 가르침,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거부된 루터교
의 재세례파 박해, 또는 칼뱅이 관여한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처형 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당시에도 프랑스 개혁파 신학자 세바스티앙 카
스텔리오와 같은 목소리가 종교적 관용을 촉구했으며, 특히 폭력과 얽힌 
권력과의 결합은 복음과 양립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음을 인정한다. […]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로    101

국가의 책임성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의 종교적 자유 보장(FORB) 관련 임무는 국
가가 종교적 자유를 부정하지도, 소수에게만 보장하지도 않도록 책임을 
묻는 것임을 합의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종교적 배려가 가능한 한 최
소한의 피해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
도의 해방적 복음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종교 또는 신
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신념에 기반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공공적, 예언적, 정치적 신학을 활용하여 이를 
수행한다.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민족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가 많
은 국가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려
스럽게도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
니다. 이민이나 기타 원인으로 극적인 인구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 역사
적 지배력을 상실한 집단들은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민족주의적 충성
심과 결합시키고 자신들이 위협받거나 심지어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함
으로써 이를 보호하려 합니다.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종하며, 그들은 
권위주의적 수단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되찾으려 합니다. 성공할 경우, 
이러한 정권은 종교적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적 비전을 조장하여 다른 종
교적 신앙, 민족적 배경, 사회적 관행을 가진 이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한 헌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

인권 간의 상호관계

우리는 인권이 분리될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해치는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
다. 따라서 인권은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한계를 지닌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존중되
고 보호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일부를 위한 종교의 자유
를 주장하는 것이 타인의 억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종교
의 자유는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상기시켜 주듯: “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그 자유를 육
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온 율법은 한 마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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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음이라” (갈 5:13-14, 
마태복음 22:39 인용). […]

함께 행동하기

우리는 각 교단 내에서, 그리고 LWF와 WCRC로서 함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리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신학적 질문들을 확인했습니다. 

a)	 오늘날 종교들, 특히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정치적·경제적 
맥락은 무엇이며, 이들 사이의 상호연결성은 무엇인가?

b)	 우리 소명의 핵심을 형성하는 관계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c)	 십자가와 부활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규정하

는가? 
d)	 권리와 이러한 권리와 상충될 수 있는 신앙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우리는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b)	 LWF와 WCRC 간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c)	 유엔에서의 우리의 사역과 증언의 맥락에서 LWF와 WCRC 간의 종

교의 자유 옹호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d)	 가능한 경우, 정의의 틀 안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공유하는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파트너들과의 지속
적인 협력

니케아 프로젝트 (2024-2025)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을 정립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놀라운 추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 교회는 
니케아 신조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의식
의 확립된 요소로 삼고, 다른 교회에서는 가끔씩만 사용합니다. 많은 개혁 교회
들은 자신들의 교회법서에 이를 채택했으며, 다른 교회들은 자신들을 비신조적
(非信條的)으로 여기며 신조 전통을 신앙의 경계를 표시하는 참고 자료로 더 유
연하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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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교회는 신조와 고백을 수용하는 독특한 전통을 지닌다. 우리는 이를 과
거의 텍스트로 평가하지 않고, 현재 신앙에 대한 그 중요성으로 평가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재
연결하고, 교회의 언약 공동체의 신실함을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혁교회
는 니케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혁주의 해석학은 이러한 기념을 
신앙과 신학, 자기 이해, 사명을 재분별하는 순간으로 삼습니다. 단순하지만 심
오한 두 가지 기준을 통해: 

1.	 신조와 그로부터 발전한 전통이 여전히 성경에서 고백되고 증언된 대로, 
분별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신조의 언어가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맥락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지속
적인 자기 계시를 여전히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은 존 칼뱅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신조 수용에 관해 제시한 조언을 
바탕으로 한다:

“공의회 결정문이 제시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그 회의
가 언제, 어떤 계기로, 어떤 의도로 열렸으며 누가 참석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논의된 주제를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살피겠다. 이 검
토는 공의회의 결정이 그 무게를 지니고 선행된 판단의 빛 속에서 고려
되도록 하면서도, 내가 언급한 시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기독교 강요 IV, 9, 8)

2024년 전략 계획 프로그램 그룹이 니케아 공의회 기념일에 대한 개혁주의의 기
여를 논의할 때, 칼뱅의 조언을 따르고 니케아 신조와 신조 전통이 오늘날 개혁
주의 신앙에 갖는 관련성을 보여주는 개혁주의 스펙트럼 전 영역의 목소리를 담
은 편집본을 출간하자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이 책 프로젝트는 뚜렷한 개
혁주의적 접근을 강조해야 하지만, 고백적 프로젝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
혁주의적이라는 것은 에큐메니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기독교 교
단의 신학자들에게도 이 프로젝트를 개방하고, 다양한 기독교 전통의 신자들에
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목소리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놀라운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편집자와 저자로 봉사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책의 형식과 접근법은 참여적 과정을 통해 발
전했는데, 이는 편집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 모든 글에 대한 정교한 동료 평가 
과정, 그리고 저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책 표지는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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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은 상처 입고 기다리는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교회의 언약적 신실함을 재검토하라는 초대입니
다. 개혁교회들은 니케아 신앙을 기념하지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는 않습니다. 수용은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여입니다. 개
혁주의 전통에 있어 이 기념일은 우리 신앙의 문법 자체를 질문하고 분
별하며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개혁주의 해석학은 이러한 기념일
을 교리적 확신의 종결이 아니라, 신학이 성경의 불길 속에서 재검증되
고 상처받은 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재표현되며 선교의 맥박 속에서 재
구성될 수 있는 개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오늘날 니케아를 받아들이기: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세계적 목
소리」이다. 본서는 오늘날 교회 생활에 관련 있는 관점에서 신조와 고백을 받아
들이는 비판적 전통을 다루는 여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	 개혁주의 해석학과 신조의 권위
•	 니케아와 제국
•	 니케아 신앙의 성경적·신학적 해석학
•	 개혁주의 총회주의와 교회 통치에 미친 니케아의 영향
•	 고백과 현대적 증언
•	 신조에서 고백으로: 예배, 교육, 선교

세계 개혁교회 연합은 이 신학적 네트워크의 축복을 받았으며, 이 작업의 결과
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니케아 신앙의 살아있는 수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책의 
각 장에 잠재적 저자와 공동 저자를 찾기 위해 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
해 준 편집자 그룹(안나 케이스-윈터스, 마르깃 에른스트-하비브, 젬마 킹, 헨리 
쿠오, 라트나카라 사다난다, 더크 J. 스미트)에게 감사드립니다.

WCRC는 34편의 단독 및 공동 집필 논문을 제공한 36명의 저자들이 이 프
로젝트에 보여준 열정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접촉한 거의 모든 
분들이 즉시 참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은 프로젝
트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저자의 절반이 글로벌 남반부 출신이라는 점에 
감사드리며, 모든 기여자들이 신학의 탈식민화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깊은 감
사를 표합니다. 이러한 헌신 덕분에 이 책은 니케아 전통에 대한 세계적 수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저서는 WCRC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디지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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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 세계적 개혁주의 신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록된 논문
들은 신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가진 평신도 및 성직자 독자 중, 오늘날 교회 
생활에 대한 신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글로벌 신학 연구소(2020-202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신학 연구소(GIT)는 여러 차례 연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필리핀 다스마리냐스의 연합신학대학(Union 
Theological College)에서 모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불
가능해지자,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신학철학대학(Jakarta School 
of Theological Philosophy)에서 GIT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2023년
이 되어서야 피지 수바의 태평양신학대학(PTC)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
다.

2020년에 선발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와 함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그
들은 에세이 경연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와 그 이후' 프로그램에서 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피지 수바에서 27명의 학생이 모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층 성숙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미 목사로 사역 중이었습니다. 이는 신
학적 통찰이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GIT가 실천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특별
한 강조점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모든 학
생들의 설교를 논의하는 '설교 클리닉'이었습니다.

주제: “불안정한 세상에서 말씀을 불안정하게 하다”

초청장에는 이 주제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었다:
21세기 여러 갈등에는 종교적 차원이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의 부상이 관찰됩니다. 신성한 자원이 정치화되어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계 종교 중 어느 것도 이 추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듯
합니다. 정치화된 종교는 전통적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여성과 취약한 소수자 
억압을 정당화합니다. 종교는 인종적·민족적·문화적·도덕적 타자로 규정된 모든 
이에게 극복 불가능한 경계를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말씀을 뒤흔들다”라는 주제는 이러한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기독교 
전통의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은 “불의와 적대감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특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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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벨하 신앙고백)라는 성경적 증언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정의
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배제되고 착취당한 이들에게 억압 구조에 저항할 수 있
는 능력을 확신시켜 준 사례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은 그 
불안정화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신학은 권력의 중심에서 주변부로의 재위치
화를 위한 언어를 제공한다. 그것은 주변화된 이들을 위로하고 확신시키며, 권
력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도구를 제공하고, 배제와 착취, 폭력을 극복하는 충만
한 삶(요한복음 10:10)의 비전을 제시한다. 

교수진 및 개설 과목

프로그램 학장: 김혜란 크래그 목사 박사 
학생처장: 메리 장 
교목: 니코테모 소페파 목사 

교수진 

•	 김혜란 크래그 교수 (핵심 교과목): 불안정한 기후 위기 속의 현실에 발
을 디딘 설교 

•	 레벨라시온 벨룬타 (핵심 과목): 불안한 텍스트로서의 비유 
•	 스티븐 번스 (핵심 교과): 불안정한 실천으로서의 예배 
•	 한스 레싱과 필립 피콕 (핵심 과정): 불안정한 세상 속 분별 
•	 저루샤 닐 (선택): 불안한 시대를 위한 설교 
•	 논탄도 하데베 (선택): 억압을 뒤흔드는 여성주의 설교 
•	 아페레티 우일리 (선택): 예언적 언어로 전하는 불안한 말 
•	 파아페타이 아이아바 (선택): 중심을 뒤흔드는 신학 실천 

경험담

프로그램 학술 부학장인 김혜란 크래그(HyeRan Kim-Cragg)는 자신의 경험
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GIT(신학연수)는 특별하지만, 이번 연수는 세계개혁교회연합 역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 깊었
습니다. 태평양신학대학과 그 구성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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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IT는 또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함께한 기간 동안 각 학생
이 동료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태평
양 세계관의 원형적 상호연결성을 반영해 지어진 예배당에서 진행되었
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감동받아, 우리의 소위 ‘설교 클리닉’은 공동체적 
지지 속에서 서로의 설교자로서의 소명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무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쇄된 모든 설교가 깊이 개인적이면서
도 깊이 정치적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하갈, 밧세바, 타마르, 바스티 여왕 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성별 기반 폭력 문제가 중요한 주제군을 형성했습니다. 파괴적인 광
산 개발과 생태적 불의의 현실적 맥락과 연관하여 기후 위기 역시 자
주 제기되었습니다. 성경 속 작은 동물들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졌습니
다. 에이즈, 코로나19, LGBTQ 문제, 정치적 양극화 현상도 다루어졌습
니다. 교제, 우정, 우리 모두가 직면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그리고 그 때
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구원, 안식일,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도 다루어졌습니다.

GIT 기간 중 발표된 설교들은 “불안정한 세상을 위한 설교들(Sermons for an 
Unsettled World)”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WCRC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7

인도네시아 출신 폴린 패트리샤는 WCRC 커뮤니케이션과의 인터뷰에서 
GIT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8

이러한 통찰을 안고 귀국한 폴린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교회에서 부목사 
역할을 계속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GIT 훈련은 그녀에게 배
운 ‘파괴적’이고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할 책임감을 주었습니
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편안한 교회에서 지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
우기 위해서는 기존 관습에 대한 존중과 어려운 질문을 던질 용기 사이
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폴린에게 이 긴장감은 변혁의 주체로 
남으라는 부르심이다. 그녀는 GIT에서의 시간이 교회의 의미 있는 변화
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도구를 모두 갖
추게 해주었다고 느낀다.

7	 참조: [https://wcrc.eu/resource/sermons-for-an-unsettled-world/].
8	 참조: [https://wcrc.eu/bridging-knowledge-and-practice-an-interview-with-

pauline-patricia-on-the-global-institute-of-theology-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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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GIT에서 경험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
께 준비한 아침 예배였다. 이 예배에는 수화로 부르는 찬양이 포함되었
는데, 이는 단순히 포용의 행위를 넘어 예배의 접근성에 대한 재고의 계
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 폴린은 수화 사용이 청각 장애인 공동체
의 독특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청각 참가자들의 익숙한 예배 흐름을 깨
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목표는 사역에서 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공감의 공간으로 다른 이들
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은 그녀 자신의 사역 안에서 
포용성을 옹호하려는 열망을 더욱 확고히 했다.

GIT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폴린은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불안해하고 불안하게 하는 신학자가 되라.” 그녀는 미래 참가자들에게 
GIT를 정의와 변혁에 대한 헌신을 깊게 하는 공간으로 보라고 권한다. 
이 프로그램은 규범에 도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며, 개
인의 신학과 사회·생태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독
보적인 기회라고 그녀는 말한다.

데이비드 브랜든 스미스 역시 WCRC 커뮤니케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
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9

스미스의 GIT 경험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신학적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개발한 귀중한 ‘소프트 스
킬’이었습니다. 독일 학계의 직설적인 환경에서 다듬어진 솔직한 의사
소통 스타일로 알려진 스미스는 에큐메니컬 대화가 경청, 인내, 겸손을 
강조하는 다른 접근법을 요구한다는 점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GIT의 
구조는 이러한 기술을 함양하도록 설계되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조차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는 광범위한 신학적·
문화적 격차를 넘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에큐메니즘의 미래에 이것이 핵
심적이라고 지적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GIT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시야를 넓히도록 의도적
으로 설계되었다. 신중하게 구성된 그룹 과제, 에큐메니컬 현장 탐방, 행
사 사이의 비공식적 대화 등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이 개인적·영적 성장

9	 [https://wcrc.eu/how-a-summer-at-the-git-redefined-david-brandon-
smiths-ministry-and-academic-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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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한다. 스미스는 종종 우연히 생긴 듯한 이러한 연결의 순간들이 
자신의 사역 관점과 접근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회상한다. “
바로 이런 형성적 경험들이 평생 남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GIT 프로그램을 고려 중인 이들에게 스미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꼭 참여하세요!” 그는 수많은 에큐메니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GIT
가 엄격한 신학적 탐구와 개인적·영적 변화를 결합하는 능력으로 두드
러진다고 인정한다. 참가자들이 에큐메니즘, 학계, 목회 사역 등 어떤 진
로를 선택하든, 이 프로그램은 배우고 성장하며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
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개혁주의 세계

개혁주의 세계의 자기 이해

2019년, 개혁주의 세계의 새로운 편집위원회가 임명되었습니다. 다음 인물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안나 케이스-윈터스, 디르케 스미트, 헬린 조르그
드라거, 김혜란-크래그, J.O.Y 만테, 김조섭, 마르기트 에른스트-하비브, 문터 아
이작, 나디아 마리스, 라트나카라 사다난다, 라이네리오 아르세 발렌틴, 이베트 
블룸필드. 헬린 조르그드라거가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개혁주의 세계의 자기 인식과 구조를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업
무 범위를 채택했습니다:

개혁주의 세계의 목적과 범위

개혁 세계는 우리 시대의 현실에 참여하고 변혁을 추구하는 신학 연구와 
예언적 증언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는 국제 학술지이다. 본지
는 과거와 현재의 개혁주의 전통이 지닌 보물들을 활용하고 확장하며 심
화한다. 개혁 세계는 교회적, 학문적, 풀뿌리 공동체로부터 영감을 받아 
의도적이고 기쁘게 다양한 목소리와 맥락적 관점을 구현한다. 개혁주의 
세계의 이해에 따르면, 신학 연구에는 성경적, 역사적, 체계적, 실천적 
연구뿐만 아니라 시각 예술, 음악, 시, 그리고 세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인간 정신과 영혼의 다른 표현들에 대한 성찰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개혁주의 세계』는 정의 실현을 위한 언약적 공동체로서 분별하고, 고
백하며, 증언하고, 함께 개혁되는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의 사명에 헌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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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본 저널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더 넓은 에큐
메니컬 운동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자극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조

개혁된 세계에서의 WCRC 집행부 역할:

•	 헌장 부칙 제5조에 따라 모든 WCRC 간행물(지역 평의회 간행물 제외)
은 총무의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총무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회 위
원입니다.

•	 교제와 신학 담당 사무총장은 『개혁 세계』의 편집장을 맡습니다. 이 직
책으로 교제와 신학 담당 사무총장은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및 운영 담당 사무총장은 『개혁 세계』의 편집국장을 맡으
며, 편집위원회에서 자문 및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개혁 세계』의 콘텐츠 품질과 연 2회 정기 발간을 책임진다.
편집위원회는 『개혁 세계』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예

를 들어 WCRC 전략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WCRC 사역의 목표를 지원합니
다.

편집위원회는 부여된 권한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SPPG와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합니다.

임무

•	 WCRC가 듣고, 보고, 다루고, 도전받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성
찰 주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탐구하며 자극한다.

•	 저널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과거 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
며, 주제와 잠재적 저자 모두에 대한 제안을 한다.

•	 위탁 연구 및 특별호 주제를 선정한다.
•	 잠재적 기고자들에게 접근한다.
•	 주제별 호를 담당하는 소규모 편집팀에 참여한다.
•	 간헐적으로 사설 및 기타 글을 기고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것.
•	 필요 시 동료 평가를 수행하며, 동료 평가자 선정 지원 및 논문 평가 시 

의견 불일치 발생 시 제2의견 제공.
•	 저널을 저자, 독자, 구독자에게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우수한 논문을 제

출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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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세계 문제들 

개혁주의 세계의 발행 일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업무 증가와 사무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기간 동안 사무총장실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지연되었습
니다.

다음 호들이 발행되었습니다:

•	 제70권 제1-2호: 교회와 장애의 교차점
•	 제69권 제2호: 크리스 퍼거슨 추모호
•	 제69권 제1호: 에큐메니컬 대화
•	 제68권 제1호: 롬바르드 상 수상 논문
•	 제67권 제3호: 글로벌 신학 연구소
•	 제67권 제2호: 총회 제2부
•	 제67권 제1호: 총회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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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기

서론

선교는 이념적이다: 해방적 제자도의 실천은 선교의 언어와 실천을 새롭게 하
여 교단의 선교를 개혁하고, 저항과 변화의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과의 협
력 속에서 공유될 수 있는 변혁의 언어와 실천을 활성화한다. (WCRC 전략 계
획 2018-2024)

WCRC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사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교단으로서 WCRC는 일치 안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강화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21세기에 효과적이고 관련
성 있게 되도록 하는 성찰을 촉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
랑을 선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WCRC
와 그 회원 교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사명을 두게 합니다. 지난 8년간 
WCRC는 예배, 증언,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치 속의 사역, 사역의 갱
신, 사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에 따라 이끌려 왔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구의 공동체
를 창조하신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헌신에 근거하여 옹호 활동을 펼칩니
다. 부패와 착취, 탐욕이 만연한 세상에서 벨하(1986)와 아크라(2004) 신앙고백
은 하나님이 특히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
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벨하, 제4조, 아크라 §24).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두 신앙고백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서 계신 곳에 서라, 즉 불의에 맞서고 억울
한 자들과 함께하라”고 촉구합니다(벨하르, 제4조). 아크라 신앙고백에서 교회
들은 상호 연대와 책임 있는 관계 속에서 신실함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는 언약을 맺기로 약속했다(아크라, §37). 이는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글
로벌 맥락과 다양한 지역 및 현지 환경 모두에서 경제와 지구에서의 정의를 위
해 함께 일하도록 결속시킨다.

이러한 전통에 뿌리를 둔 WCRC의 옹호 활동은 회원 교회들의 활동을 격려
하고 동반하며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정의와 평화를 향한 변혁의 효과적
인 옹호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WCRC는 다음에 전념합니다.

•	 폭력 및 불의에 직면한 회원 교회의 옹호 활동 장려;
•	 갈등 시기에 회원 교회들을 동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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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및 WCRC 지역이 옹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참여를 위한 글로벌 개혁주의 옹호 플랫폼

옹호 활동은 WCRC의 선교 이해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
은 회원 교회와 지역의 옹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개혁주의 옹호 참여 
플랫폼(GRAPE)을 창설했습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다시 지역으로의 옹호 활동(L2G2L)

세계화된 세상에서 옹호가 필요한 문제들은 지역 행위자들의 영향력 범위 내에
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종종 국가적 차원조차도 고통과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
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종종 지정학적 긴장에 의해 촉발
되고, 빈곤은 불공정한 무역 체제와 다국적 기업의 착취로 인해 발생하며, 열악
한 보건 시스템은 신자유주의적 채무 상환 압박의 결과이며, 기후 위기는 농지 
황폐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서 성공적인 옹호 활동은 지역적, 국
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의 다중 수준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불평등한 경제 체제의 규모와 복잡성, 그리고 가속화되는 기후 붕괴는 패러
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GRAPE 이니셔티브는 교회가 지역적 힘이자 지역적·세
계적 교제의 참여자로서 지닌 독특한 위치를 활용하여 이러한 도전 과제들의 근
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GRAPE 플랫폼은 WCRC 회원 교회 및 지역의 옹호 활동을 촉진하고, 역량
을 강화하며, 지원하고, 동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옹호 활동의 강화는 교회들이 갈등 전환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이 작업은 분쟁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개혁교회 연합(ACRC)은 2022년 케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두 국
가에서 이미 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과 같은 캠페인에 대한 옹호 활동과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케냐: 기후 위기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팀은 2028년까지 케냐의 모든 
사람이 50리터의 깨끗한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케냐의 노력을 위한 글로벌 
기후 정의 지원을 옹호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로    115

•	 남아프리카: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곤 해결을 위해 팀은 2028년까지 
18세에서 59세 개인에게 월 최소 760랜드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원금
(UBIG) 도입을 위해 국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팀은 특히 농촌 지역에
서 현지 언어로 캠페인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교회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양국에서 팀들과 회의를 소집
하여 GRAPE 캠페인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이러한 교류는 교회, 시민사회단체, 글로벌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를 한데 모아 경제적·사회적·기후 정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GRAPE 프로그램은 이 분야의 선도적 국제 훈련 프로그램 실행 기관인 경
제정책연구소(EPRI)와 협력합니다. EPRI는 GRAPE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기
여로 지역 행동팀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 훈련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맥락과 지역에서 연구, 분석, 옹호 활동 및 갈등 해
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포용적 사회·경제적 변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참여형 연구와 현안 문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글로벌 차원의 개발 논쟁과 옹호 운동은 점점 더 기술적
이며 종종 사람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들은 심층
적인 사회학적·경제학적 이해를 갖추고, '사람 중심 조직'으로서의 장점을 활용
하면서도 글로벌 행위자들과 건설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연구를 수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 성찰, 연구, 그리고 작용하는 사회·경제·
정치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결합하기 위해 교회 내 고도의 장기적 역량 강
화가 필요합니다. 그림은 이러한 체계에서 훈련, 의제 설정, 글로벌 네트워크 간
의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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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옹호 의제 설정

훈련 프로그램은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에서 시범 국가로 시작된 5
년 과정으로, 하나의 옹호 캠페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
춥니다. 시작부터 완료까지 지역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동반, 촉진 및 역
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훈련 첫 해에는 국가별 5명으로 구성된 현지 팀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설계자 팀'이라 불리며, 현지 상황에서 옹호 캠페인이나 갈등 해결 노
력이 필요한 시급한 현안 하나를 선정합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 첫 번째 팀은 문
제를 분석하고, 현지 증거를 구축하며, 이해관계자와 통제 영역을 식별하고, 목
표 달성을 위한 성과, 산출물 및 활동을 설정합니다. 

12개월 후, 새로운 팀이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이전 훈련생 그룹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양 팀은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해 협력했
습니다. 이러한 협력, 인계, 인수 과정은 12개월마다 반복됩니다. 이 방식으로 
다섯 팀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들은 변화 프로그램의 확산 역할을 수
행합니다. 3~5팀은 변화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입니다. 지역 GRAPE 플랫폼은 
프로그램 기간 내내 주인의식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간의 과정을 감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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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는 훈련 프로그램 내의 이러한 순환 구조와 팀들의 역할, 훈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시로 사회적 변혁 모듈이 제시되었습니다. 갈등 해결 옹호 활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며, 유사한 방법론을 따를 것입니다.

변화 프로그램의 훈련, 설계 및 실행 전반에 걸쳐 지역 팀들은 국가 플랫폼 및 
WCRC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독보적인 증거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캠페인에 기여합니다. 상호적으로 그들은 지역 및 글로벌 행위자들로
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행위자들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양국에서 국가 GRAPE 플랫폼이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는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옹호 캠페인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
표가 되었습니다. GRAPE 프로젝트 하에서 WCRC는 회원 교회의 지원을 받
아 참여국마다 GRAPE 국가 플랫폼을 설립합니다. GRAPE 국가 플랫폼은 서
명 WCRC 회원 교회, 에큐메니컬 교회, 신앙 기반 단체, 시민 사회 및 개인(활동
가, 교회 교인, GRAPE 팀 동문, 시민)으로 구성된 집단 또는 연합체로, 신앙 기
반의 비폭력 방식으로 공통의 특정 목표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헌신합니
다. WCRC와 함께 많은 행위자들이 GRAPE 국가 플랫폼의 설립과 운영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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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 후 불과 1년 반 만에 국가별 GRAPE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출
범한 것은 GRAPE에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으며, 각국 교회가 하
나의 옹호 목표를 위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와 그 구조 내에
서 GRAPE의 활동을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을 그들의 의제
에 올렸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교회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은 고무적입니다. 
양측은 캠페인에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상호 작업을 강화함으로써 협력의 
상호 보완적 이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WCRC 회원 교회 외에도 타보 마크고바 대주교(남아프리카 성공회 대주교
이자 남아프리카 교회 협의회(SACC) 회장), 마이클 랩슬리 신부(기억 치유 연구
소 설립자), 레지 넬 교수(스텔렌보스 대학교 신학부 학장)가 참여했습니다. 막
고바 대주교는 그레이프 캠페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은 새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수백만 남아공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척도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출발점이자 전제 조건으로, 모든 남아공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옹호 신학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옹호 활동을 신앙의 핵심적 표현으로 이해합니
다. WCRC의 옹호 활동은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서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헌신은 옹호 활동에 대한 이해를 형성합니다. 법적 정
의가 옹호를 '누군가를 대신해 무언가를 지지하는 발언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WCRC는 빈곤층, 가난한 자, 착취당하는 자,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의 주체성
을 강조합니다. WCRC의 옹호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쟁 속에서 그
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려 합니다. 

여러 회원 교회들은 오랜 사회 참여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남반부의 교회들은 종종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핵심적 일부가 되어 인권과 
사회 문제를 직접 다루는 민중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행위자들이 침묵당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WCRC에서의 옹호 활동은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서
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옹호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
해 새로 설립된 선교 및 옹호 담당 부서는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옹호 활동의 신학'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에는 옹호 분
야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옹호가 의미하는 바를 고민해 온 지도자, 신학자, 활
동가들과 WCRC 지역 기구 참가자들,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의 
파트너들, 그리고 유럽, 미국, 캐나다 회원 교회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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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현실은 억압, 집단학살, 전쟁,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세계가 여
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삶의 조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옹호 활동의 재정의와 재고찰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현실은 
역사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인정받아 온 국제 기관들조차 서구 강대국
들에 의해 드러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구는 우리가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서구적 관점과 정의에 맞게 길
들여 왔습니다. 이는 권력 체제를 위협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며, 권력 체계의 불
평등을 문제 삼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학이 그러한 권력 주장을 지지하
도록 구축된 방식은 옹호 활동을 더욱 가두어 제국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만 머
물게 했습니다. 따라서 신학을 옹호 활동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신학이 옹호 도
구로서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회원 교
회들은 오랜 사회적 참여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협의는 WCRC 전략 2018-2024의 목표와 부합합니다: “교회는 변혁을 위
한 예언적 증언을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선교학적 사명의 핵심이다.” 변혁을 위
한 증언은 WCRC 비전의 핵심이다. 따라서 WCRC는 특히 이 작업의 글로벌 차
원에 중점을 둔 구체적으로 지향된 옹호 활동을 통해 증언을 확대할 것이다. 이
는 또한 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에큐메니컬 기구 및 협회들과 협력하는 것
을 구체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본 협의는 현대적 옹호 활동의 정의와 옹호 활동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의 예언적 역할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목표: 

•	 옹호 활동을 정의하고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	 옹호 담론을 신학적 토대에 연결하고 뿌리내리기
•	 옹호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고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

침과 틀을 제공하기 위함
•	 오늘날 우리 세계의 맥락에서 옹호와 그 기반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성과:

이 협의는 두 가지 측면의 급진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
었습니다: 교회의 신학과 실천의 탈식민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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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과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증언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우리의 도덕적 진정성
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관점들은 전략적이고 깊이 신학적이며 자기 비판적이
며, 근본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며 걸어가겠다는 헌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옹호 활동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궁핍한 자, 가난
한 자, 착취당하는 자, 억울한 자, 학대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벨하 신앙고백, 
아크라 신앙고백)라는 믿음의 진정한 구현이다.

평화와 화해 운동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며 무력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
리는 현재의 세계 (무)질서가 제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
제국”이란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지배 체제를 구성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2017년,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 총회는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그들의 고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불의와 고통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총회는 팔레스타인에서 겪는 억압 앞에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진
정성이 위태로워졌음을 인정하는 '행동 55'를 채택하여 응답했습니다. 이 결의안
은 WCRC 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국민의 고통을 다루는 연구 자료와 자원을 수집·공유하며, 
특히 분쟁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둠.

•	 신학적 성찰과 분별을 통해 신학적 해석이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어떻
게 이용되어 왔는지 검토하고, 교회가 예언적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인
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WCRC 집행위원회가 대화, 시민 평화 활동, 중재, 분쟁 예방 및 분쟁 전
환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도록 권장합니다.

2021년 WCRC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상황을 신학적, 역
사적, 정치적 맥락에 놓은 포괄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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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인들의 정의와 연대에 대한 절규를 듣고 2017년 총회가 취한 조치의 직접적
인 결과물입니다: 포커스: 팔레스타인.10

'포커스: 팔레스타인'은 연구 자료, 신학적 성찰, 옹호 도구로 구성된 자유롭
게 접근 가능한 자료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세 가지 주요 섹션, 방대
한 부록, 연계된 영상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출처 표기 하에 비영리 목
적으로 다운로드, 복제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포커스: 팔레스타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1부: 팔레스타인 투쟁의 역사적·현안적 배경
•	 제2부: 정의, 화해, 연대에 관한 신학적 성찰.
•	 제3부: 옹호, 교육, 참여를 위한 실용적 자료.
•	 부록: 보충 자료 및 추가 참고문헌.

공동 저자인 캐서린 커닝햄과 누신 다리아 프램케는 이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교회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들의 이
야기와 투쟁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희망과 회복력을 목격하십시오. 그런 다음 '
가서 전하라'—대담하게 행동하십시오. 이 핸드북이 여러분이 정의와 진리를 위
한 목소리가 되도록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순례가 되고, 더 
나아가 연대로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커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화해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심화하고자 하는 교회 및 신앙 기반 단체들에게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WCRC는 모든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
에 이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 핸드북은 세 가지 핵심 수준에서 작
동합니다:

1.	 제국의 서사 해체: 제국의 선전을 반박하는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제공
합니다. 교회가 이 상황을 단순한 ‘분쟁’이 아닌 정착민 식민주의의 현대
적 발현이자 아크라 신앙고백에서 언급된 ‘지배 체계’의 극명한 사례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신학의 탈식민화: 행동 55항이 요구하는 신학적 성찰과 분별이라는 중
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제국에 부합하는 잘못된 해석에 직접 도전하
며, 정의와 연대, 그리고 “불의에 맞서고 억울한 자와 함께하는”(벨하 신
앙고백) 하나님에 뿌리를 둔 해방적 신학을 제시합니다. 

10	 참조: [https://wcrc.eu/mission/palestine/].

https://wcrc.eu/mission/palestine/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24/12/FocusPalestine-Part1L.pdf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24/12/FocusPalestine-Part2L.pdf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24/12/FocusPalestine-Part3L.pdf
https://wcrc.eu/wp-content/uploads/2025/03/FocusPalestine-Appendices.pdf
https://wcrc.eu/mission/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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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 속 예언적 행동: 옹호와 참여를 위한 도구를 제시한다. 여기서 ‘함
께함’이 행동으로 전환된다. 이는 세계 교단을 선언을 넘어 실질적 연대
로 이끈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교제에 부르심을 받고 정의에 헌신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 
세계개혁교회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성찰하고 분별함에 따라, 우리는 그 어
느 때보다도 우리의 분별과 결정에 기초적인 신앙고백을 활용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WCRC의 아크라 신앙고백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파트너 신앙고백인 벨하 신앙고백은 잘못된 서사와 해석을 제거하는 성경의 신
중한 연구와 함께 핵심 지침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세계개혁교회연합은 카이로스 팔레스타인(Kairos Palestine)
을 지원함으로써 팔레스타인 국민과의 연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WCRC 대표단이 팔레스타인을 연대 방문하여 사빌(Sabeel), DSPR, 브첼렘
(B'Tselem) 등 관련 파트너 단체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WCRC 유럽 지역회도 
2023년 해당 지역을 연대 방문했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공동의 신학적 신념과 옹호 및 정의 실현에 대
한 헌신을 바탕으로 카이로스 팔레스타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형제자매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프로그램적 차원
을 넘어 에큐메니칼 연대의 깊은 표현입니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점령 종식과 분쟁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
구하는 '카이로스 문서'에서 탄생한 기독교 팔레스타인 운동입니다. 카이로스 문
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기독교 팔레스타인인들이 세
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2009년 카이로스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민족의 비극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은 고통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랍 세계의 정치 지도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이는 교회가 반드시 관심
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침묵당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
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WCRC는 WCRC 유럽과 협력하여 유럽 내 회
원 교회들과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선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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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 이후 형성된 네트워크
는 매주 회의를 열어 다양한 파트너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우크라이나 교회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매우 활발히 운영되며 아이
디어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계획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CRC는 또한 2022년 3월과 2023년 3월에 두 차례의 에큐메니컬 평화 기
도를 주도했으며, 이는 LWF(세계루터교연맹), 세계감리교협의회, 메노나이트 
세계회의, 유럽교회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2022년 평화 기도에는 3,000
명 이상의 시청자가 참여했습니다.

2022년 집행위원회에서 공동 총무국은 침공 상황 속 WCRC의 입장을 요약
한 성찰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린도전서 
15:58)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성찰의 끝에 
이 호소를 놓았습니다. 이 호소는 인간 삶의 현실이 가혹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굳건히 서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
지들은 박해, 폭력, 죽음의 경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고통과 아픔, 의
심을 결코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는 점을 깊이 확신합니다. 그의 믿음 속에서 부활은 현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희망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굳건히 서라는 그의 호소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부활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
성을 계속 탐구하라고 촉구합니다. […]

최근 몇 달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희망의 근원과 평화 
증언의 토대에 대한 이러한 자기 성찰을 촉발시켰습니다. 세계개혁교회협의회
(WCRC)로서 우리는 항상 평화라는 개념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국에 대한 우
리의 분석은 현재 세계 질서의 근본적 파괴성과 맞서 싸우도록 이끌었습니다. 러
시아의 침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수단들이 얼
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아크라 신앙고백이 주장한 바, 즉 
경제적 세계화가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수
단이라는 확신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번 침공은 국제법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신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러시아 사례에서 보듯, 국제 질서의 의무는 오히려 침략을 부추깁
니다.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은 국제 질서의 핵심인 보편적 원칙을 국가 정체성
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CRC의 인종주의·권위주의·민족주의(RAN)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여러 
현안 분쟁에서 이러한 폭력적 패턴을 포착해왔다. 현재의 전쟁은 보편적 질서의 
파괴적 변증법과 시급히 맞서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두 가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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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밖에 주지 않는 폭력적 대립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
의 강제적 시행을 수용하거나, 이에 맞서 정체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용
인하는 것. 계몽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평화 구축의 실질적 자원으로 간주하더라
도, 양측 선택지 모두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며 군사력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인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매우 적절해집니다. 바울
이 부활의 관점에서 굳건히 서라고 촉구한 것은 동기가 무엇이든 모든 죽음의 
세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미가 
16:8)라는 질문과 함께 부활의 희망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이 산산조각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소
명은 무엇인가?

독일 개혁주의 신학자 마르코 호프하인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칼
뱅이 1561년 엑상프로방스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언급한다. 잔혹한 종교적 박해를 
맞닥뜨린 교회는 칼뱅에게 이렇게 물었다: “박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
니까? 무력으로 적을 방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적에게 굴복하여 그들이 승리하
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칼뱅은 답변에서 법적 권리와 기독교적 소명을 명확히 구분한다. 법적으로 “
반란을 일으킨 군중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는 정의의 질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 자체가 강도들로부터 크고 작은 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
해 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뱅은 저항의 법적 권리를 인
정하면서도,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막게 된다”고 회중에게 경고한다.

첫눈에 보기에 이는 매우 잔혹하게 들린다. 저항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남
은 유일한 선택은 억압자에게 굴복하는 것뿐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칼뱅의 의도
와 전혀 달랐다. 그에게 전쟁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선
택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칼뱅은 무장 저항을 용인하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
어나게 할 제3의 길로서 적극적인 인내를 촉구했다. 칼뱅에게 능동적 인내는 축
복받은 상태로, 원수들이 모든 분노를 쏟아낸 후에도 자신의 백성을 지탱하고 보
호하겠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수 있게 합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으로서 우리는 불의, 억압, 폭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무장 저항이 정당하거나 심지어 요구된다는 데 동
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증언을 위해 열어 놓은 영역 안에
서 행동하도록 부름받았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이러한 증언을 “의를 위한 언약”
이라 부릅니다: 모든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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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든 이에게 충만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가 됩
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이러한 언약의 수많은 사례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적과 아군의 폭력적 분열은 현실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도전 속
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생동감 넘치는 시민사회가 인상적인 사례
입니다: 파괴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생명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
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아시아의 교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
쟁 속에서도 인류애가 승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증언은 순
진하거나 전쟁 속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사적 개
입의 이분법적 논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의 지평을 열어준다. 
교회와 시민사회가 잔혹함을 막을 만큼 강력하지 않더라도, 패배라는 개념에 굴
복하지 않는 저항의 정신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쟁이 잘못되었다는 확고한 신념은 장기적인 고난을 견디는 데 필요한 인
내의 중요한 원천이다. 다른 많은 전쟁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삶
은 계속 위협받을 것이다. 이 상황은 테러와 억압의 세력에 맞서 인간성을 지
키려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
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된다.”

카메룬

2019-2020
카메룬에서 발생한 상황과 격화되는 폭력, 내전 위협에 대응하여 WCRC는 카메
룬 장로교회 및 교회협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WCC, AACC, ACRC, 
미션 21, 연합복음주의선교회, CEVAA, 미국장로교회(PC(USA)) 등 다른 에큐
메니컬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왔습니다. 두 차례의 준비 회의(2019년 9월 부퍼탈
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임시 회의, 2019년 12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전략 회의)와 
한 차례의 연대 방문(2020년 3월)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카메룬 영어권 위기에 관한 에큐메니컬 포럼이 구성
되었습니다. 

카메룬 영어권 위기 에큐메니컬 포럼의 목적은

•	 카메룬 영어권 지역의 위기에 대한 평화적 협상 해결책 모색을 국제화
하는 것

•	 이를 위해 글로벌 에큐메니컬 옹호 활동을 조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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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대중) 여론, 아프리카 및 국제 기관/공동체, 세계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함.

에큐메니컬 포럼은 영어권 주(州)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줌 회의를 개최했으며, 여러 워크숍과 원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의 형식은 에큐메니컬하고 종교 간 협력적이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이 과정은 카메룬의 개신교 교회들
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무슬림 공동체의 적극
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야운데에서 열린 원탁회의는 강력한 평화 호소를 도출했으며, 이는 
전국 모든 주의 개신교 및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과 최고 이맘들이 서명했습니다:

카메룬 평화 촉구 선언문
2023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야운데 국립 주교 센터 음볼리에에서 개최된 “카
메룬 평화를 위한 효과적 협력과 공동 행동을 위한 이해 심화”라는 주제로 열린 
종교 간 원탁 회의에서 로마 가톨릭, 개신교, 오순절교 및 무슬림 공동체를 대표
하는 카메룬 종교 간 지도자들이 발표함.

카메룬의 로마 가톨릭, 개신교, 오순절교, 무슬림 공동체를 대표하는 종교 
간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카메룬이라는 조국에서 공동의 국가적 형제애를 위해 종교 공동
체 간 정의, 평화, 사회적 결속, 국가 통합 및 지속 가능한 대화를 증진하
는 데 헌신하고 전념합니다.

2.	 우리는 모든 비국가 무장 단체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하며, 
무장 요원들에게 시민 보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더욱 책임감 있고 점
진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호소합니다.

3.	 국내 및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카메룬 국민들에게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한 진정한 포용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호
소합니다.

4.	 정부에 북서부 및 남서부 지역 재건·개발을 위한 대통령 계획의 실행 속
도를 높이고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카메룬 북부 보코 하람 피해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계획의 강화도 제안합니다. 

종교 간 지도자로서 우리는 국가의 경제·사회 회복, 사회 서비스 개선, 사회적 결
속 강화에 책임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의지를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생명권, 건강권, 교육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단호히 옹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권리는 광범위한 잔혹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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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습니다. 발전 없이는 평화도, 평화 없이는 발전도, 인권과 법치
(얀 엘리아손 전 유엔 사무차장)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
나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2.	 영토 보전을 위한 정치적 야망이나 국가 수립을 위한 자결의 꿈을 무고
한 민간인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당한 전
쟁은 없으며, 모든 전쟁은 비도덕적입니다. 

3.	 따라서 우리는 교전 당사자 각자에게 도덕적 성숙을 촉구하며, 중재된 
대화를 위한 선의의 제스처로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간청합니다. 

4.	 카메룬의 모든 종교 신자들에게 평화롭고, 기도하며, 관용적이며, 애국
적이며, 카메룬의 국가 건설에 헌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카메룬 정의와 평화를 위한 종교간 포럼에 조직된 국제 파트너들에게 우
리의 원탁 회의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날 카메룬 국민은 출산의 고통을 겪는 듯한 신음과 함께 국가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간 지도자로서 우리는 카메룬이 전쟁과 악에
서 해방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원들과 모든 카메룬 국민에게 증오 발언을 피함으로써 우리 나라
를 평화의 안식처로 만드는 공동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국가로서 우리의 공동 
운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고, 때가 차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책임을 져야 함을 깨달읍시다. 

성 꾸란과 성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종교 간 지도자들
은 모든 카메룬 국민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류를 위한 간구와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앞으로 종교 간 지도자
들이 주관하는 조직적인 국가 기도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

WCRC는 한국 평화와 화해를 위한 지원을 지속했습니다. 2018년, WCRC 회
원들과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표단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앞서 연대 방문 차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남북 교회 모두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후 
WCRC는 한국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과 한국 평화 호소를 지속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	 고립을 깨다: 에큐메니칼 대표단은 국경을 직접 넘음으로써 정치적·이
념적 고립의 벽을 뚫었습니다. 이 현존의 행위는 세계 교회와 인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추상 개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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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대화와 연대를 받을 자격
이 있다는 것입니다.

•	 목회적 사역: 이번 방문은 북측의 소수 고립 기독교 공동체에 목회적 격
려를 제공함으로써 큰 환영을 받았으며, 그들이 전 세계 신앙의 형제자
매들에게 잊히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었다.

•	 다리 놓기: 이는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 역할을 하여, 전 세계 에큐메니
칼 공동체가 어느 정부의 의제를 대변하는 주체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헌신적이고 중립적인 파트너임을 남북 양측에 보여주었다.

WCRC의 활동은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옹호 활동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한국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지원: 이 포럼은 전 세계 교회와 에큐메니
컬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전략을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
며 통합된 기독교 목소리를 확대하기 위해 모이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WCRC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의, 화해, 신앙적 용기에 뿌리를 둔 개혁주
의 관점이 이 에큐메니컬 노력의 일부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	 한국 평화 호소 지지: 이 호소는 한국 전쟁의 공식적 종식과 영구적 평
화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풀뿌리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WCRC는 이를 
지지함으로써 70년 이상 지속된 ‘임시’ 정전 상태가 전쟁과 군사화 상태
를 영속화하는 현실을 종식시키려는 남북 한국 국민의 분명한 열망에 
동참합니다.

대만

WCRC는 대만 에큐메니컬 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WCRC는 포럼의 공동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 사업에서 대만 장로교회
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럼 전체 회의는 2026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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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하나님이 주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일하기

서론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7차총회를 위한 에큐메니즘 및 종교 간 교류 개념 노트는 
WCRC가 에큐메니컬 운동 및 그 너머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개혁된다는 것은 에큐메니컬하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입증된 개
혁주의 정체성의 핵심적 측면을 말해줍니다.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
씀에 따라 개혁되어 왔다는 이해는 심오한 에큐메니컬 참여의 문을 열
었습니다. 공의회 구조는 다양한 목소리와 전통을 교회의 분별 과정에 
통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에큐메니칼 풍경은 극적으로 변모했습니다. 기독
교의 중심축은 글로벌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과 에큐
메니칼 교제 단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기독교의 25%만을 대표합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를 자처하
는 기독교인은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 교회들에
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단적 유대는 느슨해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
러 소속 단체와 관계를 맺으며 생애 동안 소속을 옮기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명확히 구분된 기독교 세계의 구조는 사라져 가는 과정
에 있습니다. […]

다가오는 치앙마이 총회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주의 자
원을 시험하고 발전시킬 기회입니다. 과거에 개혁주의 전통은 매우 적
응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방식으로 그 관련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본 개
념문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부르시는 데 대한 개혁주의의 
개방성이 변화된 조건 아래 우리의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협력 작업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임을 낙관합니다.”

라이프치히 총회 이후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신학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지탱하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8년간 관계 구축을 위한 주요 활동들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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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와의 협력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기독교 일치, 정의, 증
언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측의 
협력은 신학적 대화, 공동 옹호 활동, 경제 정의, 기후 변화, 평화 구축 등 글로
벌 현안에 대한 조율된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새
로운 국제 금융·경제 구조(NIFEA)' 이니셔티브로, 양 기관은 다른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함께 체계적인 경제적 불의에 도전하고 보다 공정한 글로벌 금융 질
서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CC의 광범위한 에큐메니컬 영향력
과 WCRC의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 및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이 협력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변혁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합니다. 

WCRC는 2022년 봄 서울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카를스루헤 총
회에 참석하여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WCRC는 신학자 및 교회 지도자들
과 함께 WCC 총회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원을 이루자
(Come Join the Circle)”라는 제목의 간행물에서 전 세계 신학자들은 카를스
루헤 총회 주제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에 대해 성
찰했습니다. 이 간행물은 에큐메니칼 공동체로부터 폭넓은 인정과 수용을 받았
습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와의 협력

세계선교협의회(CWM)와 세계개혁교회연합(WCRC)은 프로그램적 협력을 넘
어 공동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오랜 역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비전이 실현된 방식 중 하나는 세계선교협의회가 정의 사역을 지원한 것입니
다. WCRC 운영 예산에 대한 이 재정적 지원은 감사히 받아들여져 정의와 증언 
담당 사무총장의 급여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CWM과 WCRC는 NIFEA(신앙과 정의의 새로운 방향) 과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프로그램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CWM은 귀중한 통
찰력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CWM과 WCRC는 특히 화폐와 암호화폐, 부채와 
같은 경제 정의 문제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더불어 
'성별과 군사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WM과 WCRC는 제
국주의와 집단학살 문제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두 기관은 이 문제에 대
해 두 차례의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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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습니다. 두 협의 모두 집단학살, 생태학살, 대량 학살
을 겪은 공동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마 소재 개혁교회 에큐메니칼 사무소

최근 몇 년간 WCRC는 로마가 WCRC의 관심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논의되
는 중요한 에큐메니컬 공간임을 발견했습니다. 로마는 물론 바티칸의 소재지이
지만, WCRC와 유사한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의 의제를 추진하는 여러 단
체들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평화와 화해 의제를 추진하는 교황청 
주재 대사들의 존재도 주목할 만합니다.

WCRC는 제네바를 주요 에큐메니컬 공간으로 삼는 우선순위를 결코 포기
하지 않겠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이 확보된다면 로마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존재는 또한 개혁주의 
의제의 관련 사안들을 가톨릭 청중에게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로마에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사무소를 설립할 기회는 WCRC의 지역 회원
인 발도네스 교회가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연락관 임명을 
가능하게 할 공동 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생겼다. 이 구조에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연락 사무소를 위한 전임 직위의 절반을 제공할 것이며(나머지 절반은 
로마 소재 스코틀랜드 교회 세인트앤드루스 지부에서 근무), 발도네스 교회는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그 기관들은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사무소와 협력할 것이
며, WCRC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2022년, 세 기관은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사무소의 목표를 정의한 양해각서
에 서명했습니다:

“세계개혁교회연합(WCRC), 스코틀랜드 교회, 발덴시안 교회(Tavola 
Valdese)는 로마 내 WCRC의 개혁주의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다음을 
계획하기로 합의한다:

a.	 로마에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사무소를 설립하여 로마 내 개혁주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i.	 로마 에큐메니칼 공동체에 중요한 개혁주의적 이니셔티브
를 제시할 것

ii.	 로마의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에큐메
니컬 대화, 협력 및 공동 행동을 추구한다;



132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까지

b.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사무소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 그 로마 에큐메
니컬 사무소 및 기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설립
될 것이다.”

바티칸과의 연락:

주교 시노드 기간 중, 시노드 사무총장 그레치 추기경은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
된 시노드 개회식에 연락 담당관을 초청하였으며, 해당 담당관은 소수 초청자 
중 한 명으로 회의 진행을 직접 참관하였다. 또한, 교황청 사무국의 감사와 헌신
의 표시로, 연락관은 소집자 회의 개막 및 폐막 미사에 참석하고 소집자 대표단
과 함께 행렬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으며, 이 역시 소수의 비참가자 중 한 명으
로서의 초대였다. 연락관은 두 차례의 공개 회의에도 참석했다. 

기타 참여 활동으로는 형제 교회 대표단, 시노드 신학 자문위원, 시노드 여성 
지도자들과의 부대 행사 참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화의 상당 부분은 시노달리
티(공의성), 여성 사제 서품, 개혁 교회 평신도 지도력 공유에 집중되었습니다.

기독교 일치 촉진 교황청 부서(DPCU) 사무총장인 페이스 대주교와의 관계
가 발전 중이다. 개혁 교회 관계 담당 직원 임명은 미국 주교회의의 지지를 기
다리고 있다. 

다른 교황청 부서들도 개신교 교회 에큐메니칼 사무국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소개 차원의 대화가 진행 중이다.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의 협력

로마 성공회 센터(ACR) 및 로마 감리교 에큐메니컬 사무소(MEOR)와 양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양 기관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에큐메니컬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교 시노드 회의와 관련된 협력 활동에는 시노드 사무국 및 DPCU 지도부
와 대화하며 주교 시노드 형제 대표단의 성찰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기독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동안 로마 사무소는 ACR, MEOR 및 아르메
니아 대사관과 협력하여 “주교회의의 형제적 대표단 경험”이라는 제목의 웨비나
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웨비나는 https://youtu.be/GFZB51JGvQE?si=J2sG-
FznXWtjdZAo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GFZB51JGvQE?si=J2sG-FznXWtjdZAo
https://youtu.be/GFZB51JGvQE?si=J2sG-FznXWtjdZ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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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지도자 프로그램

로마 사무소는 방문 지도자들의 로마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 회의 및 대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방문 지도자: 

•	 캐나다 장로교회 - 총무 
•	 미국 장로교회(PCUSA) - 전 의장
•	 캐나다 장로교회 - 전 의장 
•	 포 코너스 페스티벌 (벨파스트 출신 에큐메니컬 평화 구축 팀)
•	 연합개혁교회 – 로마 가톨릭 대화 (영국)

그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로마에 위치한 개혁교회 에큐메니컬 사무소는 
로마 내 개혁교회의 존재와 WCRC 회원 교회들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관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2회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심포지엄

제2회 개혁교회 에큐메니칼 심포지엄은 발데세 신학대학원(Facoltà Valdese 
di Teologia)과의 협력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24년 심포지엄은 “가속화된 이
동성의 시대에 맞선 세계적 기독교”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지리적 이동성은 16세기 창립 이래 개혁교회의 특징이었습니
다. 이러한 이동성은 서구 기독교의 이 구성 요소를 전 세계적 현상으로 만들었
으며, 문화적으로 특정한 결과로 다양한 교회 공동체 환경에 뿌리내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2024년 심포지엄은 이주와 지리적 이동성이 교회 현실과 신학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했다. 유럽으로 유입되거나 이동하는 사람들의 현재 이동 현실에 대
한 신학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정치적·억압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인
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에큐메니칼 모델의 도전과 변화
를 규명했다.

본 심포지엄은 실무자와 학자 간 유익한 토론과 신학적 성찰을 이끌어냈다. 
아쉽게도 목표 대상층은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11월에 
개최된 다른 국제 회의들 때문이었다. 공개 강연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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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JDDJ)

2017년 라이프치히 총회에서 의화 교리 공동 선언과의 연대는 에큐메니칼 차원
의 주요 성과였다. 이 연대는 오랜 숙고의 결실로, WCRC의 에큐메니칼적 자기 
이해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WCRC의 협약 결정은 2006년 감리교의 협약 사례를 따랐으며, 이는 1999
년 루터교와 가톨릭이 채택한 공동 선언의 '차별적 합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
른 기독교 교단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확장한 것이었다. 

JDDJ는 일관되게 3단계 방법론을 따른다. 각 섹션은 먼저 의화 교리의 기본 
진리에 대한 합의를 확인한다. 이후 양측 파트너는 상대방이 교회 분열적이지 않
으면서도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언어로 현재의 의화 교리 가르침을 명시했다.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루터교와 가톨릭은 공동 성명에서 자신들의 현재 의화 
교리 이해가 16세기 정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공동 선언문에 구조적 개방성을 부여하여 다른 교단들의 
연대 참여를 가능케 했다.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는 자신들이 초안 작성
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혁 전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문서에는 서명할 수 없
었을 것이다. 감리교의 연대 절차는 JDDJ에 표현된 합의에 연대 교단의 목소리
를 추가할 수 있는 연대 선언문 사용의 기회를 열었다. 

WCRC는 JDDJ 서명자들이 개혁주의 입장이 교회 분열적이지 않음을 확인
하는 연대 선언문을 승인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일반적으로 WCRC는 신학적 
전통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차별적 합의 방식을 인정하며, 특히 다수의 
양자 대화가 초래한 분열을 극복할 가능성을 환영한다.

개혁주의 연대 선언문
WCRC의 협약 선언문은 감리교의 사례를 따르며, 현재 교리 이해에 대한 확
장된 합의에 개혁주의적 의화(稱義) 이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차이
를 독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
혁주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통해 차별적 합의(differentiating 
consensus)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1.	 우리는 합의를 듣고 동의한다: 여기서 선언문은 JDDJ의 삼위일체론적·
그리스도론적 선언을 확인한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우리는 하나
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
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행하게 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
비시키신다(JDDJ, §15).” 이러한 합의점을 고려하여, 본 성명서는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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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과 성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되므로 둘을 분리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4).

2.	 우리는 특히 JDDJ의 몇 가지 독특한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 이 부분에서 
성명서는 JDDJ §19-21에 명시된 통찰,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의 응답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라는 점
을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순종으로 이루신 일(우리 밖에)은 성
령께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 우리 안
에서(우리 안에) 알려지고 적용된다”고 제시한 통찰을 언급한다(§8).

3.	 개혁주의는 특별한 강조점과 추가적인 통찰을 제시한다: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에서 ‘율법의 제3용도’ 개념은 특히 중요하다. “율법
과 복음”은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연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 율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신 선한 선물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의 지침이다. […] 
의롭다 하심과 함께 오는 삶의 갱신(성화)은 우리가 감사와 기쁜 순종으
로 하나님께 (더 온전히) 살도록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는 우리 삶 속에
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 12).

4.	 우리는 의롭다 하심과 정의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이해하려는 
더 넓은 틀을 확인한다. “의롭다 하심 교리는 오늘날 세상의 불의, 억압, 
폭력의 현실과 분리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다.11 의롭다 하심은 ‘
의롭다 선언’이자 동시에 ‘바로잡음’이다.” 이 통찰은 존 칼빈이 의롭다 
하심과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기독교 강요』, III.2.1) 근본에 
있을 수 있다. 이 둘은 이중 은혜(duplex gratia)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
리는 의롭다 하심 선언(JDDJ 4.2)이 ‘죄 사함’과 ‘삶의 갱신’을 모두 포함
한다는 점이 이러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43항에서 
제시된 ‘의롭다 하심과 사회 윤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
하는 제안을 환영한다. 이하에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관계에 대한 초기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6, 또한 §17-21 참조).”

WCRC 연합 이후, 다섯 교회(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개혁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JDDJ 과정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열린 공동 회의에서 다섯 교회는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광범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11	 의롭다 함과 성사성: 정의의 주체로서의 기독교 공동체: § 56 [https://wcrc.eu/
resource/justification-and-sacramentality/?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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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들은 오늘날 사회에 의의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세상의 
경험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
리는 자비와 정의 실현을 통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절박
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아직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
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희망과 은혜를 자극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
나님의 해방적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면 성경 시대의 의롭다 하심이라
는 독특한 지평과 현대적 관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의 인간, 은
혜와 죄, 용서와 의에 관한 우리 전통의 언어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생생
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이 작업은 지역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세심
한 에큐메니컬 연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교 작업은 또한 새로운 선
포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해방적 은혜의 메시지를 필요로 합
니다. 개인주의와 상품화의 시대에 우리는 함께 서서 하나님의 구원, 인
간, 창조계는 팔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공유하는 공동의 유대를 증언하는 데 힘쓸 것입니
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세례 예식과 세례 서약 갱신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는 작업을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인 10월 31일경에 의롭다 하심을 기념하고 우리의 공동 세례를 축하하
는 전례가 더 널리 제공되어야 합니다. 매년 영적 교화와 에큐메니컬 성
찰을 위한 공통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시적 일치를 향해 함께 걸어가며, 함
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예배와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공동 증언을 
더욱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확인한 바 있는 1952년 룬드 원칙의 적용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
깊은 신념의 차이로 인해 별도로 행동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
든 문제에서 교회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구상된 과정은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 다섯 교단
이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1.	 각 교단에서 신학자 2명으로 구성된 JDDJ 작업반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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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원은 2025년 1월 중순까지 선정된다. 성별 균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이 작업 그룹은 말린스 대화 그룹(Malines Conversation Group), 파
르파 사비나 그룹(Group of Farfa Sabina), 성 이레네우스 그룹(St. 
Irenaeus Group)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되 
각 교단의 에큐메니컬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해당 담당자들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	 매년 10월까지 작업 그룹은 11월 CS-CWC에서 열리는 JDDJ 협의 그룹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에큐메니컬 대화

WCRC는 여러 기독교 세계 교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터교 세계 연
맹 및 세계 감리교 협의회와 집중적인 프로그램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총회 이후, 성공회 공의회, 오순절 세계 연합회, 메노나이트 세
계 회의와의 대화 과정은 종료되었습니다.

대화 정책

WCRC는 에큐메니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2020년, 교제와 신학 참
고 그룹은 향후 에큐메니칼 대화의 정책으로 기능할 에큐메니칼 대화 개념 노
트를 채택했습니다.

에큐메니컬 대화의 목표
에큐메니컬 대화는 교회들이 신앙과 공동 증언 안에서 가시적 일치를 함께 추구
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성례적 나눔과 사역의 상호 인정을 통해 깊어지는 
교제의 표징으로 함께 모이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WCRC는 세계교회협의
회(WCC) 및 글로벌 기독교 포럼(GCF)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른 기독교 세계 공
동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학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탐구합니다. 이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전통의 지혜를 상호 공유하는 통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미 
달성한 일치의 표현으로서, WCRC는 평화 증진, 정의 실현, 창조 세계의 온전함 
보존과 같은 공동의 헌신 주위에 공동의 증언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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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컬 대화 준비
대화는 두 개 이상의 기독교 세계 공동체 간 합의에 의해 수립됩니다. 주제, 대
화 팀 구성, 방법론은 가시적 일치와 공동 증언이라는 목표에 따라 선정됩니다.

WCRC에서는 SPPG가 에큐메니컬 대화의 주제와 방법론을 확정하고, 집행 
직원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선교 및 에큐메니컬 참여 자문 그룹의 추천
에 따라 개혁파 대화 팀 구성원을 임명합니다.

대화 위원회 구성원 임명
대화 위원회 구성원은 임원진이 선임하며, 이는 집행 직원 위원회의 제안을 바
탕으로 한 선교 및 에큐메니칼 참여 자문 그룹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들은 대다수가 글로벌 남부 출신인 회원들로 구성된 교단으로서 WCRC의 다양
성을 대표합니다. 대화 팀 구성원은 여성, 청년, 원주민, 장애인 대표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선발됩니다.

WCRC를 대표하는 대화 팀은 집행 직원 평의회 추천에 따라 SPPG가 임명
하는 공동 의장이 조정합니다.

교제와 신학 담당 사무총장이 공동 사무국장을 맡습니다. 이 직책에서 그
는 WCRC를 대표하여 대화를 촉진하고 대화 과정에서 WCRC의 정책을 대변
합니다.

대화 보고서
대화 그룹은 가시적 일치와 공동 증언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
해 특정 기독교 세계 교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 합의점을 확립하고 확장하
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습니다.

대화 보고서는 대화 그룹에서 도출된 합의의 표현이므로, 기독교 세계 공동
체와 그 회원 교회들 간의 합의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화 보고서의 목적은 교
회 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논의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발행
대화 보고서는 대화 그룹에 의해 최종 확정된 후, WCRC의 헌법적 가치와 모순
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거쳐 WCRC에 의해 출판됩니다.

수용
선교 및 에큐메니컬 참여 자문 그룹의 권고에 따라 대화 보고서는 전략 계획 프
로그램 그룹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권고는 가시적 일치와 공동 증언
을 향한 길에서 참여 기독교 세계 교단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화 보고서
의 기회를 탐구하고, WCRC 및 그 회원 교회들의 수용 과정을 위한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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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혁주의-앵글리칸 대화

2021년 WCRC와 성공회 공의회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국제 
개혁교회-성공회 대화(IRAD) 보고서”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웨비나에서 대화 참가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12

카리브해 지역 성공회 대주교이자 대화 과정 공동 의장인 하워드 그레고리
는 전 세계에서 모인 5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개회 기도를 드렸습니
다. “보편 교회와 대화에 참여한 두 교단을 위해, 이 보고서를 통해 그리고 이
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열을 치유하시고 더 큰 일치로 이끌
어 주시기를.”

연합개혁교회(영국) 목사이자 대화 공동의장인 엘리자베스 웰치는 “교제
(koinonia)의 은사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최종 보고서는 
우리의 차이점과 의견 불일치를 재조명하고, 더 깊은 일치를 위한 길을 찾기 위
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교제(koinonia)라는 주제는 에큐메니스트들에게 새로운 논의 주제가 아
닙니다.”라고 성공회 대화팀의 제이미 호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부와 교회 간에 코이노니아가 기여하는 주요 가치
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다는 통찰입니다. 이 보고서는 코이노니아를 선물이
자 소명으로 찬양합니다. 30년 넘게 대화를 중단했던 두 교단 간에 새롭게 제시
된 대화 운영 체계를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CRC 교제와 신학 담당 사무총장 한스 레싱은 이전 대화에서 교회 통합을 
통한 더 큰 일치를 추구했던 높은 기대가 결코 충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2020년 보고서는 일치를 위한 에큐메니컬 담
론에서 흔히 두드러졌던 교회 질서 중심의 접근을 뛰어넘는 교제에 대한 더 깊
은 이해를 찾으려 시도한다”고 말했다.

레싱은 “21세기의 다양성과 갈등 속에서 일치 요구는 종종 의심스러운 시선
으로 바라보인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편차적인 차이의 형태를 억누르는 권력 장
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폐쇄적인 일치 이해와 대조적으
로, 신약성경의 '코이노니아(koinonia)' 이해는 개방적이고 과정적이며 역동적
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교제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
구한다.”

“실천된 코이노니아는 환대를 통해 번성합니다.”라고 성공회 대화팀의 헬렌 
스티드는 말했다. “환대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코

12	 참조: [https://wcrc.eu/dialogue-report-on-koinonia-commended-for-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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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니아는 그 본성상 문을 닫기보다 살짝 열어둡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신성한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개혁파 대화팀의 에이미 모이소(Aimee Moiso)는 “우리는 단순히 에큐메니
칼 차원의 교제(koinonia)와 화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각 교단 내부의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보고서가 “교제/코이노니
아(koinonia)가 갈등을 포용하여 그 갈등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까다로운 주제들
을 다룰 수 있다고 믿으며 대화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교제(코이노
니아)가 갈등을 포용할 수 있을까? 갈등을 아우를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 교회의 피터 도널드와 남인도 교회(CSI)의 로이스 빅터는 각자
의 맥락에서 비롯된 관점을 공유했다.

도널드는 “지역 교회들은 우리 사이에 벽을 쌓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라며 
“그러므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폭풍이 계속 몰아칠 것
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는 가운데 모두가 더욱 가까워지
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는 인도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CSI와 북인도 교회라는 두 연합 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이들 교회에는 개혁주의와 성공회 전통뿐 아니라 다른 전통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인도 교회뿐 아니라 인도 사회 전체가 
인간적 경계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코
이노니아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레고리는 양 교단의 모든 수준에서 이 보고서를 활용할 것을 권하며, “이
것은 양 교단의 풀뿌리 수준까지 나아가길 바라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결론지
었다.

오순절-개혁주의 대화

WCRC는 1990년대 초부터 오순절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음'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대화 보고
서는 오순절 세계 연합회(Pentecostal World Fellowship)가 공식적으로 채택
한 첫 번째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서문은 대화 과정에서 논의된 질문들과 대화 진행 방식을 요약한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에 응답하
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mis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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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사명
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명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사명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나요?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에 응답
하도록 우리 시대의 징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문서는 오순절과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응답하
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중요한 것이 무
엇인지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

참가자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데 있
어 공통점을 발견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수년간 함께 걸어온 여정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움직이심을 느꼈다는 깨달
음으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주님은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그
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사명 
안에서 우리의 분열적 경향을 목격하며 혼란과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 오늘날 종교적 정서가 갈등과 폭력으로 치닫는 양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촉구합니
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세계 각지의 교회 가족들은 분열과 경쟁을 조
장하는 방식으로 사명에 임할 여유가 없습니다. […]

우리는 함께 사역에 참여하며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로 작업을 시작했
습니다. 이를 통해 논의의 지침이 된 다음 질문들이 도출되었으며, 본 보
고서의 네 부분에 걸쳐 제시됩니다: 

•	 구원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사명을 생각하고 실천하
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선교를 논할 때 권력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
는가? 

•	 교회의 일치는 선교의 본질과 효과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
는가? 

•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선교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양 전통 모두 다양한 선교학(missiology)을 포용하고 있기에, 우리는 
오순절파와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오순절파
와 개혁주의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고 논의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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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면서 
더 깊은 대화와 공동의 증언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마무리한다:

“서로 알아가고 존중하게 된 오순절과 개혁주의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함께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	 서로 다른 환경 속의 개혁주의와 오순절 기독교인들 간의 대화를 장
려하고 촉진하겠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며 성령
님을 따를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나 우리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기
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 서로 배우며, 사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더 넓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분별하여(고린도전
서 12:10; 요한일서 4:1-6), 신성한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
도하시는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불의와 권력 행사에 관한 문제들을 분별하고 연구하여, 하나님께로
부터 비롯된 권위나 능력과,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할 
때 인간이 주장하는 권력 사이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	 변혁을 위한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더 충실하기 위해, 양 교회 
가족이 의롭다 하심과 정의, 그리고 전인적 구원이 같은 방향을 가
리킨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동의합니다. 

•	 성령과 관련된 사명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 관계 구축. 우리가 서로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만 우리

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 제자도의 진실성(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 영적 실천으로

서,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우리의 역사(경험), 그리고 공동의 증

언/행동을 통해 서로와 타인을 섬기는 것. 
	◦ 2024년, 제4차 대화가 시작되었으며, 교회 이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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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노나이트 개혁 대화 

2025년 5월, 재세례파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취리히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성
인 세례가 시행된 지 5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세례를 계기로 취리히 종교개
혁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재세례파 교회들의 흐름이었고, 다른 쪽
은 개혁 교회들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유럽 전역의 개혁 교회들은 재세
례파를 비난하고 박해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살해되거나 고향에서 쫓겨
났다. 분열은 너무나 깊어 양 전통의 교회들은 서로가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공
통점을 찾지 못했다. 

기념일을 맞아 세계개혁교회연합은 지난 수세기 동안 개혁교회가 저지른 죄
를 인정했다: “개혁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재세례파 박해의 기억을 대부분 
억압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박해가 현재 우리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복음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양 전통은 공통된 기원을 인정한다. 2024년 채택된 공동 성명의 제
목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 온전함 회복: 공동 증언을 찾아서: 고백과 감사, 헌신
을 위한 공동 성명.”

양 교파 신자들의 신앙을 오늘날까지 형성해 온 공통된 뿌리를 재조명하는 
이 토대 위에서, 성명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함께 응답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2)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아나뱁티스트와 개혁주의 신자들
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고 유지됨을 확
언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도전과 요구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사랑의 복음을 선포
하는 거룩한 사명에 함께 헌신합니다. 두려움, 불신, 대화의 장애물이 이 
부르심을 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재결합하기 위해 함
께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통이 지닌 풍요로움과 다
양성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배우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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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고 평화로 이끄는 정의의 문을 여는 목적 있는 협력에 우리 자
신을 결속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은 서로의 지체입니다. (롬 
12:5)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는 서로의 지체이며, 같은 살과 같은 영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이 일
치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음
을 고통스럽게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일치
를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그 차이점을 재구성할 용기와 창의성을 위
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께서 이 위대한 평화의 일
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됨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당신의 
가족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으며.

기념일의 하이라이트는 취리히 그로스뮌스터에서 열린 “사랑할 용기”를 주제로 
한 예배였습니다(500년 전, 후에 재세례파나 개혁파로 알려지게 될 사람들이 함
께 성경을 연구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예배에서 재세례파와 그들의 과거 
적대자들(개혁파, 루터파, 가톨릭)은 화해를 상징하는 행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의식의 마지막에 WCRC 사무총장 세트리 니오미와 WMC 사무총장 세사르 가
르시아는 대화 공동 사무총장들이 공동 성명서 구절을 낭독하는 동안 서로의 발
을 씻어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화해 과정은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WCRC 
총회 기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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